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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h, Young Chul  
2018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Mission Awareness of the Thailand Karen 
Baptist Conven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Thai Peopl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215 pp.  
The Thailand Karen Baptist Convention (TKBC), regarded as the single largest Christian 
denomination in Thailand, has established a stable, contextually appropriate indigenous church. 
However, they have invested little effort into evangelizing their ethnic Thai neighbors. This 
dissertation aims to answer why the TKBC refrains from evangelizing the Thai and proposes a 
plan to mobilize the TKBC by transforming its mission awarenes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ethnic dynamic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Karen and the Thai, and the theological concept of missions 
from a position of weakness. The minority Karen currently exhibit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identity and experience discrimination from the Thai, which ignores their historical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Given their position and the changing twenty-first century global mission 
landscape, it is fitting for the Karen to adopt a theologically sound concept of missions from the 
position of the weak. The TKBC possesses much potential to evangelize the Thai, with their 
knowledge of the Thai society and language, as well as a sense of belongingness to the country. 
However, a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and traditional paradigm of mission awareness have 
prevented the Karen from engaging in missions to the Thai. Addressing these is key to mobilizing 
the TKBC. This dissertation proposes Paul Ricoeur’s triple mimesis as a suitable framework to 
transform the Karen’s negative ethnic identity and the TKBC’s lack of mission awareness.   
Field studies were conducted to survey the TKBC’s current Thai mission situation. This 




identify the following: strengths and potential of the TKBC, reasons for refraining from engaging 
in evangelizing the Thai, and future steps. The dissertation culminated in a pilot project that 
utilized triple mimesis to change the mission awareness of ten seminary students. The seminary 
students initially held a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and lack of responsibility to evangelize 
to the Thai, but, through the pilot project, gaine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dual ethnic 
identities and a new sense of mission awareness. This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triple 
mimesis as a framework to transform the TKBC to evangelize the Thai.  
 




개요 (ABSTRACT)    
오영철  
2018  “타이 민족 전도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인식전환에 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ssiology.   215  pp.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태국에서 단일교단으로 가장 크다. 그리고 태국 카렌 상황에 
적합하게 토착화된 교회이다. 그런데 그들 주위 타이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은 거의 하지 
않았다. 논문의 목적은 태국카렘침레총회가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고 타이민족 전도를 위한 선교인식의 전환을 찾기 위함이다.  
주류 민족과 소수민족의 상호관계, 타이민족과 카렌족의 관계 그리고 
약함으로서의 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태국의 카렌족은 타이 사회에서 
타이인들과의 부정적 경험과 지리적 조건 등으로 부정적인 산족 의식이 있다. 역사적으로 
카렌족은 타이민족 국가에 국가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중용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서 산족으로 전락하였다. 21 세기 선교상황에서 약함으로의 선교는 
비서구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적합하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타이민족 선교를 위하여 
언어와 사회소속감 등에 있어서 잠재력이 많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산족 의식과 전통적인 
선교인식은 타이민족 선교를 주저하게 하였다.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하여 
타이 민족 선교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인식전환을 시도하였다. 부정적 산족 
의식에서 긍정적 다중 민족성으로 전통적인 선교인식에서 약함으로의 선교인식으로의 
전환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 선교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 연구를 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15 명의 지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360 명의 태국카렌침례총회 
교인들과의 설문조사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민족 선교를 위한 강점과 주저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것이다. 연구는 미메시스 3 단계를 통한 파일럿 
 v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로암 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인식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타이인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산족 정체성과 전통적인 선교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다중 정체성과 약함으로의 선교로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삼중의 미메시스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인식전환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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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장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인식변화 개관으로서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 연구 문제와 질문들, 연구의 제한들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연구의 개요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필자는 1995 년 12 월 19 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단체인 Global Mission 
Society(GMS) 파송으로 태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태국에 도착하였다. 1 년 반 동안 태국 
방콕에서 태국어 공부를 마친 후, 현재 사역지인 치앙마이로 이동하여 2 년 동안 카렌어 
공부를 하였다. 동역하는 현지교단이 태국카렌침례총회이므로 두 가지 사역 언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999 년부터 카렌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2003 년부터는 
카렌 목회자 훈련원 과정을 신학교의 한 과정으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역하는 
동안 카렌족과 관련하여 모두 11 편의 논문을 쓰면서 카렌족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2017 년 현재 204 곳의 조직교회와 380 여 곳의 미조직교회를 
가지고 있는 태국에서 가장 큰 단일 교단이다. 1881 년 선교 초기부터 태국 카렌 부족의 
상황에 적합한 교회 구조를 갖추고, 자립하는 교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난 60 여 년 
동안 침례교인 수가 800 여 명에서 39,000 여 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전체 교인 수는 약 
60,000 명에 이른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가 다른 소수 부족을 향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지만,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향한 선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총회 차원의 타이 민족 선교사역도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상황에 적합하게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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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교회인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왜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태국 카렌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고민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수 민족 
카렌교회가 주 민족인 타이 민족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교회들을 관찰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인 소수 부족 
카렌 민족이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선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비록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소수민족 교회이지만,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통로와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해 왔다. 2013 년 
9 월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선교사역을 총회 전도부의 사역으로 공식화하였고, 필자를 
코디네이터로 임명하였다. 선교사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이다. 
이것은 소수 부족 카렌족의 주 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펼쳐야 할 사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Statement)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동원을 
위한 선교인식 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선교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타이 민족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돕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의 중요성은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민족 선교사인 필자에게 소수민족의 주 민족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다. 필자는 소수민족 교회인 태국카렌침례총회와 사역하고 
연구하면서 소수민족에 의한 주 민족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3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인식변환의 이론적, 실천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주창자인 
선교사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소수민족 교회가 주 민족선교를 위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태국 상황에 적합하게 토착화된 교회로서 단일 
교단으로서는 태국에서 가장 크다. 태국 카렌족은 태국화, 도시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총회 차원의 선교사역을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소수 카렌 민족 교회가 타이 민족선교를 하기 위한 방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새로운 선교 상황을 경험하는 21 세기 교회 특히 소승 불교권의 
소수민족 교회에게 의미가 있다. 근대 이후의 선교는 강함에서 약함으로의 선교였다. 
21 세기 세계교회는 이전과 다른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은 비서구교회가 주류교회가 
되었다. 특히 동남아 소승 불교권의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새로운 교회 상황은 
약함에서 강함으로 선교사역이 요구되고 있다. 카렌족 교회의 타이족 선교는 소수민족 
교회가 주 민족을 선교하는 경우로서 21 세기 선교의 모델로 선교학적 가치가 있다. 
연구의 핵심 문제(Central Research Issues) 
본 연구의 핵심 문제는 소수민족인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의한 주 민족인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선교적 인식전환이 갖는 중요성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첫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선교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둘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 현황은 어떠한가? 




첫째, 카렌과 타이 민족 관계는 태국 내로 제한한다.  
둘째, 현장 연구의 설문 조사는 태국카렌침례총회 61 회 총회 참석자로 제한한다.  
셋째, 카렌교회는 태국카렌침례총회로 제한한다.  
용어의 정의(Definition)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GMS):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 측 
교단총회 선교부를 일컫는다.  
연구 개요(Overview) 
본 연구의 논문은 전체 제 7 장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 1 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목표, 연구의 중요성, 핵심 문제, 
연구의 질문들 그리고 제한들과 연구의 용어들과 연구의 개요를 다룬다. 제 2 장은 
소수민족의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인데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은 태국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과의 관계인데 문화 인류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 4 장 태국카렌침례총회 현황은 문헌연구와 참여자 관찰방법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5 장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 선교 현황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제 6 장은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인식변화 
고찰인데 삼중의 미메시스의 이론적 이해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제 7 장은 결론 및 제안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이해, 
현장연구를 통한 현장 확인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변화의 확인이다. 이 단계를 
통하여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인식변화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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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수 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 선교
타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소수민족의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카렌교회의 타이 
민족선교 인식전환을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민족의 
선교적 의미, 소수민족과 주 민족의 관계 그리고 소수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겠다.  
민족과 민족성(Ethnicity) 
소수민족의 주류 민족선교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태국카렌침례총회라는 민족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과 민족성은 민족을 이해하는 중심 개념이다. 인종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다른 그룹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공유한 그룹이다(Henslin 2010:330).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종은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특성들을 공유하는 많은 수의 사람이 그 근거에 
따라 자신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범주화이다”(Parrillo 2010:24). 인종은 외부나 스스로가 하나의 집단으로 여기고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  
민족성이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인종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유성과 
국가적 공통성을 포함한다(2010:25). 인종, 민족 그리고 민족성은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인종적 개념보다는 민족성 차원으로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민족성 또는 민족이란 공통된 조상과 문화적 유산의 공유에 기초를 가지는데, 
그들의 기원과 음식, 의복, 언어, 음악, 종교 또는 가족의 이름과 관계에 대한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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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이 있다”(Henslin 2010:332). 민족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과 
역사와 경험을 배경으로 존재한다. 민족성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객관적 요소란, 외형적인 것을 포함한 것으로서, 언어, 종교, 의상, 행위, 음식 등을 
의미하며, 주관적 요소란 의식적인 것이다(이광규 1997:22). 
민족성의 발현은 몇 가지 통로가 있다. 민족성은 조상과 사회와 비용 대비 이득에 
근거를 두고, 민족 정체성은 조상과 사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민족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나 변화도 가능하다(Yang 2000:54-56). 민족성의 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초적인 관점과 상황적인 관점이다. 원초적인 관점은 마치 신체적인 특징과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이며 변하더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관점이다. 반면 상황적인 
관점에 따르면 민족성은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본인의 필요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민족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광규는 민족적 정체성이 상황적인 면과 원초적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양면성이라고 하였다(1997:28-31). “민족성은 유지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계속하여 다시 거부된다”(Cornell and Hartmann 2007:83)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성은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늘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피부, 신체적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원초적인 특징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인 교포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한인교포들이 한인이라는 외형적인 특징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은 유지된다. 반면 그들의 국가관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미국 한인은 미국인이라는 인식이 있고, 중국 한인은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졌던 그들의 선조와는 다른 정체성이다. 변화하지 않은 
영역과 변화하는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카렌족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미얀마의 카렌과 태국의 카렌은 문화와 
음식이나 카렌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국가관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미얀마 카렌은 정서적으로 그들만의 국가를 열망하지만, 태국 카렌은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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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원하지 않고 태국 국가의 시민으로 만족한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속한 국가, 특히 
주류 민족의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민족 정체성과 문화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필립 양은 “정체성과 문화는 민속성의 
중심 내용을 위한 기초를 이루는데 경계선을 세우고 의미를 생성한다”(Yang 1999:23)라고 
한다. 한 사람이 어떤 사회나 문화에 살아갈 때 그 자신의 민족 정체성과 그가 속한 문화의 
정체성이 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영역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반응에 따라 그는 그 문화와 그 자신의 정체성 자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그 사회와 문화에 살아가고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강한 면이 있고 약한 면이 있다. 그림 1은 민족 





문화 민족 정체성 모델 
(Berry, Kim and Boski 1987; Ting-Toomey 1999:2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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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은 각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강함과 약함이다. 그에 
따라 네 가지의 정체성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문화 정체성이 약하고 민족 정체성이 약하면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문화 정체성이 강하고 민족 정체성이 
약하면 주 민족으로 동화된다. 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문화 정체성이 약하면 자민족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된다. 만약 두 가지가 강하면 건강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소수민족 카렌족이 주 민족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때 위의 네 가지 중 하나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문화적인 면과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적인 것은 카렌족의 정체성도 지키고 타이라는 문화적 
정체성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달자로서 고립되거나 자신 중심이 되면 
그럴 기회도 쉽지 않지만, 기회가 와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의 선교적 의미 
선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처음 성경인 창세기에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 
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현은 “땅의 모든 족속”(창 12:3), “천하 만민”(창 22:18), “땅의 모든 족속”(창 
28:14)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Hawthorne 2005:127). 이사야 66 장 19 절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를 고대한다고 하였다(Winter and Koch 2005:288).  
다니엘서 7 장 14 절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은 인자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심을 보여준다(Hawthorne 2005:127). 다니엘서에 
나타난 약속도 동일하다. 미래에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 장 14 절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어야 함을 선포하셨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증거’와 ‘모든 민족’이다(Winter and Koch 2005:279).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이다. 민족의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민족은 복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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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그리스도의 위임령에서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의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장한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혹은 모든 민족국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인종, 언어 그리고 
세상의 종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가르친다”(Winter and Koch 2005:280). 선교의 대상이 
국가들이 아니라 민족들이라는 것이다. 스트븐 호돈(Stervn C. Hawthorne)도 동일하게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위임령인 판타 타 에스네를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는 ‘모든 
나라들(all nations)’이라고 막연하게 번역하였는데, 헬라어의 의미는 ‘모든 종족들(all the 
people)’이라고 한다(Hawthorne 2005:125).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족의 선교적 
의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선교의 대상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17 장 26 절은 민족들의 출처에 관해 언급한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경계를 
나누셨다는 것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은 민족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결국 모든 민족들이 
선교사역의 대상임을 암시한다. 
요한 계시록 7 장 9 절은 구원사건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묘사한다. 그 
자리에 참여한 대상들이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였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외에도 
계시록의 5 장 9 절, 10 장 11 절 등등에서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다. 이것들은 “민족들의 차이를 제거해 버리는 종말이 아니라 그들을 포괄하는 
종말의 시간을” 의미한다(Dayton and Fraser 1991:172). 하나님의 구원사건의 과정들은 
민족들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민족들이 선교적 대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이 있지만, 교회가 시작되고 초기 50 년 
동안은 몇몇 집단에서만 전파되었다(1991:177). 이후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은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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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구성과 관련이 있다. 사도행전의 복음전파과정은 팔레스타인 유대적 기독교에서 
희랍적 유대적 기독교로 그리고 희랍적 이방 기독교로 확장된다(1991:175). 기독교의 
중심되는 구성원이 팔레스타인 유대교에서 희랍적 유대인이나 희랍적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것은 선교의 주체가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역도 변화된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지만, 두 번째는 
안디옥으로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다가 로마까지 이른다(Bosch 2000:147). 위와 
같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은 직분자들만의 역할이 아니었다. 평신도나 사역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선교사역 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Kane 1990:94). 
2세기에 와서 세 곳의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인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는 
익명의 기독교인들에 의한 선교의 결과였다(Neill 1979:26). 선교적 부르심은 특정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런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는 중심이 되었지만, 민족적 경계 안에 갇히게 되면 쇠락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선교의 대상이며 모든 민족이 선교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전도종족선교와 관련하여윈터는 종족 집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종족 집단은 ‘언어, 종교, 인종성, 거주지, 직업, 사회적 계층, 상황, 혹은 
이것들의 결합한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이다. 복음 전도적 
관점에서 종족 집단은 복음이 이해나 수용면에서 장벽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다. (Winter and Koch 
2005:282)  
윈터는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면에서 동일한 이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사회학자의 관점과 차이는 없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한 나라와 
사회를 볼 때 민족적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McGavran 1987:108). 윈터는 이런 
관점에서 전 세계의 미전도된 민족집단을 10,000개 정도로 추산하였다(Winter and Koch 
20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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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나 지역의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민족의 선교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 76개의 도 가운데 북부 3개 도에 
55퍼센트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Thailand Protestant Coordinating Committee 2005:10). 
이것은 그곳에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은 주 민족인 타이에 비해 높은 
기독교율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민족 교회나 교단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놓으신 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McGavran 1987:161). 태국의 경우 
기독교율이 높은 소수 민족에게서 기독교율이 낮은 타이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비한 다리를 찾는다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현대 선교운동은 민족의 선교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 왜냐하면, 
근대선교는 서구 국가의 교회가 선교지인 비 서구국가로 선교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다. 그런데 현재는 비서구국가의 선교는 자국 안에서의 다양한 민족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고 타국가에 가 있는 동일민족의 선교적 연대도 필요하게 되었다. 민족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대 선교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없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선교사는 서구 중심이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이것에 대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구 세계의 교회와 선교회로부터 
제 삼 세계의 교회와 선교회로 힘과 지도력이 이동하고 있다”(Hesselgrave 1991:214)라는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의 관점은 옳았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제 
삼 세계 교회는 생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그런데 신생교회의 
대부분은 외국선교부의 지원에 의존함 없이도 위축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Winter 
2012:80). 하지만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지에 있는 민족 교회가 주위에 있는 미전도된 민족에게 선교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 부르심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한 세계교회의 
상황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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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민족 구성 현황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언어그룹이다. 따이(Tai) 
언어그룹이 24개이고, 오스트로아시아틱(Austroasiatic) 언어그룹이 22개, 시노 
티베탄(Sino-Tibetan) 언어그룹이 11개, 말레요폴리네시안(Malayopolynesian) 언어그룹이 
3개이고 몽 미엔(Hmong-Mien) 언어그룹이 2개(United Nations 2011:4)가 있다. 큰 
언어그룹이 5개이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62개의 언어그룹들이다. 민족적으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언어 부류에 따른 세부적 구분을 민족 관점에서 태국의 민족 구성 
현황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언어그룹과 그룹별 인구 분포는 
매우 차이가 있다. 따이(Tai) 언어그룹이 24개인데 태국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오스트로아시아틱(Austoaistic)의 22그룹과 시노 티베탄(Sino-Tibetan) 11개 그룹은 전체 
인구의 소수이다. 그리고 따이(Tai) 언어 24그룹은 역사 속에서 경쟁 관계였고 지금도 
지역갈등이 언어그룹과 관련이 있지만(조흥국 2010:216), 그들 그룹들을 타이 민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선교사역을 위한 민족 구분은 언어적인 구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태국 
안에서 인종, 인구, 정치, 사회, 종교 그리고 지역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태국인을 구분할 때 통용되는 통계가 있다. 그것은 타이 민족을 하나의 
큰 민족집단으로 보고 나머지 소수민족을 대비하는 구분법이다. 이렇게 볼 때 타이 민족이 
80퍼센트이고 중국계가 13.5퍼센트, 말레이계가 2.9퍼센트, 기타 2.5퍼센트의 민족그룹이 
있다(한국태국학회 2012:8). 이런 구분은 언어적 요소는 물론이고 각 민족의 인종,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연관성이 있다. 이런 민족 구분 이해가 보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위해서 더 적합하다.  
태국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민족은 타이 민족이다. 타이 민족은 소승 
불교인들이지만 힌두교와 민간 신앙이 혼합된 민족이다(이와모토 외 1987:167). 태국인들 
가운데 불교도 93.7퍼센트(한국태국학회 2012:66)로서 절대다수를 이룬다. 타이 
불교도들은 열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공덕을 쌓는다(이와모토 외 1987:189). 불교는 태국인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며 
태국인의 생활 문화이다(한국태국학회 2012:66). 태국인들의 출생, 결혼, 임종은 물론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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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과정에서 불교와 연결되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여긴다(조흥국 2010:86). 뿐만 
아니라 불교는 왕실과 함께 태국의 통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이와모토 외 1987:194). 
이것은 태국 민족을 이해하는데 불교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13.5 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계 타이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며, 
타이 국민과 화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조흥국 2010:202-203). 이들은 과거 한때 
경제적 영향력이 주 민족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어 반중국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Wyatt 2003:243). 타이 민족이 태국에서 80 퍼센트인데 거의 94 퍼센트의 
태국인들이 불교라는 점은 절대다수의 화인들도 불교도임을 의미한다. 태국 내의 
화인들도 태국의 불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적인 배경이 달라도 문화적 
동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계 타이인들도 타이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계 타이인들을 다른 민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태국 남부를 중심으로 한 빠따니 말레이민족은 전체 인구의 2.9 퍼센트로서 강력한 
모슬렘들이다. 이들은 주류 타이 민족과 비교하여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다. 
이것이 타이 민족국가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이들은 19 세기인 라마 5 세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정부와 갈등이 시작되었다(김영애 2004:238-239). 즉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정치적 독립심이 중앙 태국 정부와의 갈등에 있어 중심 원인으로 
추정된다(조흥국 2010:213). 이것은 자연스럽게 태국의 세 가지 정체성인 국가, 종교, 
왕실(Reynolds 2002:13)에 대하여 가장 강한 거부감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태국에는 북부 태국을 중심으로 타이 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을 산족(ชาวเขา/Hilltribe)이라고 부르는데, 10 개의 인종 그룹으로 카렌, 몽, 무써, 야우, 
이꼬, 틴, 리수, 라와, 카무, 므라브리이다(Khambunrat, Payannuwat, and Camp 1996:53). 태국 
내무부에서 나온 이 교재의 두 단어는 정부의 정책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산족”이라는 것과 “문제 해결”(1996:1)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인종이라는 
것이다. 즉 타이 민족과는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이 민족이나 중국 
화교들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마지막 인구조사가 2002 년에 
시행되었는데 당시 924,8252 명(The Tribal Research Institute 2002:1)으로 전체 인구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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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퍼센트 정도의 인구비율이었다. 인구의 비율로는 태국 전체에서 소수이다. 이들은 태국 
정치와 행정에 충돌 없이 정착하였고 협조적이다. 태국에서 같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지만, 남부의 일부 이슬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들의 종교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전통종교이다. 대부분의 소수 부족은 전통종교 배경으로서 타이 민족과 
대조적이다(Bradley 1986:51). 내무부의 자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6 개 소수 
부족의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통종교와 조상숭배이다(Department of 
Administration 1993:107-119). 1995 년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소수 부족 가운데 
불교의 비율이 40.1 퍼센트이고 기독교인은 28.1 퍼센트이다(Khambunrat, Payannuwat, and 
Camp 1996:74). 즉 전통종교 배경인 것을 고려하면 불교로의 개종도 40 퍼센트가 넘는다. 
기독교인 비율은 신뢰도가 확실하지 않지만 태국 민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지금까지 다룬 구분이 태국의 모든 민족집단을 정확하게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미국인, 버마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국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몬족이나 바다 집시족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태국에서 태어나 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국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민족집단을 포함한다. 태국인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은 이런 차이점을 구분 짓는 기준들이다. 소수 부족은 인구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독교인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복음이 소수 부족에서 주류 민족으로 
전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준다.  
소수민족과 주류민족의 관계 
소수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선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과 주류 
민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교는 결국 전달자와 수용자의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다룬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세 요소인데 전달자와 메시지 그리고 
수용자이다(Kraft 1991:26). 이 세 가지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선교에서 메시지는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Hesselgrave 1991:51). 이런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달자의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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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에게 전혀 다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역동은 진공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Kraft 1991:71). 상호 간의 작용 원리와 양상이 있다. 선교는 이런 상호 
간의 작용의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달자나 수용자는 준거의 틀, 즉 사고와 행동의 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보고 이해한다(Engel 1991:47).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달자인 카렌족과 수용자인 타이 민족의 관계 이해가 중요하다. 이곳에서 특별한 점은 
카렌족은 소수민족이고 타이 민족은 주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소수민족과 주 민족의 관계 
이해로 귀결된다.  
따라서 소수민족과 주류 민족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민족성을 살피고 
이어서 소수민족, 민족 관계를 확인한 뒤 민족 관계의 선교적 의미 순서로 다룬다. 각 
분야를 다룰 때 타이 카렌은 그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소수민족 
소수민족과 대비되는 것은 주 민족이다. 주 민족은 한 사회나 국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힘과 특권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는 민족이다(Henslin 2010:334). 주 민족과 
소수민족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대상은 소수민족이다. 왜냐하면, 주로 주 민족의 
입장에서 소수민족을 대하여 왔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을 규정할 때 주로 신체적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Berry and Tischler 
1978:40). 마틴 마거(Martin Marger)는 “소수민족은 다민족 사회에서 그들의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보상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야 하는 그룹들”(Marger 
2006:37)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소수민족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차이로 다르게 취급을 받고, 둘째는 소수민족들은 어떤 조치들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처리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공평하며, 셋째는 소수민족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나타나며, 넷째는 소수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낮은 위치를 의미한다(2006:37-38). 
 16 
조셉 힐리(Joseph f. Healey)는 소수 민족의 특징을 이외에 몇 가지를 추가하였는데 
불공평함에 대한 인식, 출생으로 인한 지위 결정, 동일집단에서의 결혼 경향이다(Healey 
2003:33). 소수 민족은 강한 내부적 결속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현실과 
연관된다(Korostelina 2007:59-60). 이것을 종합하면, 신체적, 문화적으로 인한 차별, 
사회에서 제한적인 영향력,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인식,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 
출생으로 인한 지위 결정, 동일 민족 내 결혼 경향과 강한 내부적 결속력이다.  
태국 카렌족은 위에 언급한 소수 민족의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신체적인 
특징은 타이 민족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이 크지는 않다. 타이 민족 안에서도 약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그 그룹에 따라 신체적인 특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카렌족이 사용하는 태국어는 독특한 발음 때문에 타이 사회에서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카렌족은 주 민족 앞에서 위축되어 있다. 태국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이 미미하고 카렌은 태국 전체사회에서 산족이라는 
부정적인 외부인식이 있다. 또한 그들 자신도 차별을 받고 있음에 대한 내부인식이 있고 
이런 지위의 결정은 카렌족으로 태어나는 순간 대부분 결정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카렌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며 카렌족끼리의 강한 결속력이 있다.  
타이 카렌은 그들의 의복이나 언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특히 기독교 관련 행사 
때에는 그들의 전통복장을 입고 그런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함양하게 된다. 태국 카렌 
천주교도 비슷하다. 자녀들이 도시에 있는 대학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할 때 많은 카렌 
부모들이 카렌 옷을 입고 축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게 되고, 카렌 마을에서의 복음 사역은 성공적으로 하여 왔지만 “남”인 타민족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 민족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위치와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반응을 한다. 소수 민족의 주 민족 사회에 대한 방어기제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립, 적응, 공동체주의, 자치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 통일 
운동이다(이광규 1997:126). 태국의 카렌은 이 가운데 몇 가지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립에서 적응과 공동체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 안에 있는 카렌족은 주 민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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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다. 카렌족의 사회 구동의 힘은 과거에 전통종교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신앙에 
중심을 두었지만, 지금은 복잡한 태국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Hayami 2003:156). 그 중간의 한 선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타이 사회 안에서 그 적응 과정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타이선교를 위한 적응의 과정은 관점과 방향이 필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일부 아시아인들이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상승하고자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카렌족만이 고립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그 내용이 외부에 
열린 공동체주의라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공동체주의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 관계 
각 민족그룹은 의복, 장식, 도덕의 가치 기준과 놀이 형태, 조상과 언어와 종교 
그리고 가족 형태 등에 공유된 인식과 소속감을 가진다(Berry and Tischlaer 1978:41). 
그러므로 다른 민족과는 자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와 다른 관계 형성이 있다. 민족 
관계란, 민족들이 접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데, 소수민족과 주 민족, 소수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 등 다양하다. 주 민족 타이 민족과 소수 민족인 카렌족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주 민족과 소수 민족과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마이클 르메이(Michel LeMay)는 
“주 민족(majority)은 소수 민족(minority)을 눈에 띄는 특정한 특성들로 인하여 그들과 다른 
존재로 이해하며, 다르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취급대상으로 만든다”(LeMay 





민족 간의 관계 유형 
(Patchen 1998:2009)  
그림 2는 주 민족과 소수 민족의 관계가 온정주의, 억압, 다툼, 협력 네 가지 중 어떤 
관계로 형성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요소는 두 가지인데, 중심이 어느 집단에 있는가와 
집단 간의 관계는 우호적인가에 따르다. 한 민족 중심인 상황에서 우호적이면 온정주의 
관계로 될 것이고, 비우호적이면 가장 나쁜 관계인 억압의 관계가 된다. 민족들 간에 
공평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우호적이면 다툼이 발생되는 관계가 되고 우호적이면 가장 
이상적인 협력 관계가 된다.  
실제로 세계의 민족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표1은 헨스린(Henslin)의 글로벌 민족 관계의 6가지 양상을(Henslin 2010:342) 
카렌족의 상황과 연결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소수 민족의 모든 반응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소수 민족은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주 민족의 정책이나 통제 



















































민족 관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민족 말살이다. 표-1에서 맨 왼편에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심한 경우는 
민족을 집단으로 이주시킨다. 미국에서 백인 이주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집단으로 이주시킨 경우이다. 세 번째는 내부 인종 차별로서 
노예제도다. 미국에서의 노동력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강제적으로 데려온 경우이다. 
다음 단계는 인종 분리인데,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지만,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음 단계는 동화정책이다. 미국에서 한동안 사용하던 
정책인데, 같은 백인들도 해당한다. 폴란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주류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한 경우이다. 마지막 단계는 다문화주의이다. 소수 민족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주류사회에서 그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호주나 
캐나다가 최근에 실시하는 소수 민족을 위한 정책이다.  
카렌의 경우는 주 민족인 버마와 타이 민족 사이에 있으면서 위에 언급한 6가지 
형태의 민족 관계를 모두 경험하였다. 민족 말살은 버마의 일부 지역에서 카렌이 이런 
                                                     
1 헨스린(Henslin) 이론에 기초한 세계 민족 간의 관계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하여 카렌족의 
상황적 이해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적 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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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버마와의 민족 갈등이 계속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 이주인데, 과거에 란나에서 카렌인들을 치앙마이 근처로 이주시킨 적이 있고 
버마에서는 군사작전을 위해 일부 카렌을 이주시켰다. 내부 인종 차별은 버마와 타이전쟁 
시 카렌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산으로 피신한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 인종 
분리정책은 버마에서 군사정원이 카렌에 매우 제한된 기회만 주고 태국에서는 신분증 
가운데 산족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주 민족 동화정책은 태국에서 피분(Phibun) 2  정권 
시절과 라마 6세에 시행하였고, 버마에서는 적지 않은 카렌이 버마화 되었는데 이런 
정책이 하나의 원인이다. 다민족 존중정책은 과거 태국의 라마 5세 때 부분적으로 사이암 
정부가 서부국경의 카렌을 다문화 정책의 관점으로 대하였다.  
물론 위의 도표를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주 민족도 변하고 소수 민족도 변한다. 정책도 변하고, 심지어 같은 정부가 다른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국 정부는 사안에 따라 동화정책과 다민족 존중정책을 
사용한다.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을 위하여서는 이런 정책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은 종교적인 요소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 정부는 태국 카렌 침례총회 
행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동화정책은 태국 사회와 다리를 놓게 한다. 그 과정에서 공통의 
공간이 마련되면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요한 기회가 된다. 동시에 동화정책은 카렌 
정체성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적합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  
과거에 미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융합(Melting pot)이었는데 이는 주류사회로의 
융합정책이었다. 이것은 동화정책과 유사하다. 각기 다른 인종이 같이 와서 살면서 새로운 
공통의 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미국에 온 다양한 이민자들이 공통의 미국 사회와 
미국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Healey 2003:40). 이 단어는 18세기에 이미 
나왔지만 19세기 중반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다양한 인종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이들은 
미국정부의 정책에 의해 영국식으로 통합됨을 의미한다(Gordon 1999:103-104). 그런데 
                                                     
2  피분(Phibun, Luang Songgram)은 타이의 군인이며 정치가(1897-1964) 이었다. 그는 
수상으로 재임할 때 일본과 방위 동맹을 체결하였으며, 1957년에 쿠데타로 실각하여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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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방주의 정책에 대하여 1915년부터 유대인들이 그리고 1960년대 미국 내 흑인들과 
이어서 멕시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Luhman and Gilman 1980:145-147). 융합(Melting 
pot)과 대비되는 단어로 ‘다중 융합(Multiple Melting pots)’, ‘샐러드 보울(Salad bowl)’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모자이크’(Mosaic)로 표현되는 것(Yang 2000:86)은 
다민족문화주의이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의 공동체적 삶을 한 국가와 사회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다(Patchen 1998:298). 태국 카렌족이 태국에서 가야 할 방향은 샐러드 
보울(Salad-bowl)과 같다. 태국 사회와 섞여 있지만, 자체의 맛을 지닌 그릇 속의 과일처럼 
카렌족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태국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다.  
소수 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기초 
소수 민족 교회인 태국 카렌 침례총회의 주 민족을 위한 선교를 위한 선교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수 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기초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와 성경적인 근거로서의 약함으로의 
선교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 
소수 민족의 주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위해 예수시대 유대 민족의 
타민족에 대한 경계 구분 이해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주 민족선교에 대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초기 유대 민족 중심의 초대교회는 경계를 넘어 타민족으로 가지 
않았다. 교회 구성원들의 타민족 관계에 대한 구분이 경계를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시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민족 관계는 초대교회 선교에 중요한 이슈였다. 
먼저 민족 경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 유대인들과 경계를 
넘어선 유대인들을 살펴보겠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만(마 28:18-20)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구약의 가르침은 종말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Glasser 2006:349). 즉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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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관련된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구약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이사야 25장 7절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원인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훈은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Shenk 2001:21). 예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고 계속 
언급하였다(Jeremias 1991:357). 예수의 메시지가 “은혜의 보편주의가 민족적 배타주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1991:360)은 민족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해 
준다.  
마가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색을 배제하였는데, 마태와 같이 율법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Guthrie 1995:50).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기록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 
접근을 할 때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나 이방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고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995:50). 즉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거리낌을 제거하였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른다. 이 소명의 자리는 갈릴리 
호숫가인데,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이방인과 다리를 놓는다는 면에서 제자들의 부름이 
선교사 역할과 연결된다(Bosch 2000:73). 그것은 갈릴리라는 지역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에게 무시 받던 장소이며 정죄의 
대상이다(Nissen 2005:65). 예수는 갈릴리 호수의 양쪽을 오가며 사역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복음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 것이다(2005:66). 
예수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막 1:17)로 불렀다. 제자들의 사명은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다(Bosch 2000:73).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핵심구절로서 제자들이 장차 할 선교사역을 
시사한다(2000:76). 부르심의 초기 단계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경계를 넘어설 선교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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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셨다. 마가는 예수의 축사와 전도사역(막 3:14)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할 것임을 의미한다(2000:76). 갈릴리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 축사와 전도사역은 결국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으로 가게 될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은 이방인들이 종말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임을 강조한다(Ladd 1990:313). 예수는 복음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기대하시면서 전하였다. 성전청결의 
목적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으로(막 11:17) 성전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집이라는 것이다(Kane 1990:55).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유대인들이 가게로 만들어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Glasser 2006:364).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하였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주신다. 즉 “마가복음 
16:15절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선교의 내용은 
복음으로 요약되고, 선교의 현장은 온 천하, 선교의 초점은 선교수단으로서의 전파에 
있다”(Nissen 2005:59). 위와 같은 요하네스 니센(Johannes Nissen)의 주장은 선교의 내용과 
선교의 현장 그리고 선교의 전파에 대한 핵심을 지적한다. 이것은 예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당부이다. 마가는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를 부를 때부터 마지막 파송할 때까지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제자들의 복음 사명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타민족 관계에 관한 유대인의 입장은 동일하지 않았다. 이방인에 
대하여 경멸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포용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방인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민족의식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유대인들은 구별된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교에 속한 집단들은 혁명 당원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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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개파, 바리새파, 엣세네파도 유대인 민족 중심 사상을 가졌다(Lohse 1984:62-74). 
이들은 당시 세계 최강 민족이었던 로마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을 무시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 안에서 나타났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유대 민족주의 입장을 가졌던 대표적인 그룹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4장 1절과 5장 17-18절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였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비유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강한 유대 민족주의 입장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도 관련이 있다. 그 안에 유대 민족주의 중심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조상이었지만 혼혈인이라는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Jeremias 1988:444). 타민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함(요 4:1-42)으로 경계를 넘어섰다.  
초대교회 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바리새파 교인들은 
경건한 자들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행 15:1-5).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1988:338-339).  
주후 62년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Reicke 
1986:232).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경향이 이방인들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대 민족 
중심의 교인이 아니었다.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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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방인에 넘어가는 것은 어려웠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중심적 입장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민족 
중심주의의 교회는 경계를 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였다.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 회심 사건은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강제적인 과정이다(Dayton and 
Fraser 1991:175). 환상 등의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이라고 
하였지만 그는 거부하였다.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방인들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이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전통과 유대 민족주의가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과 다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의 유대인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타민족에 개방적인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희랍의 건축양식에 따라 유대인 회당을 지었고, 모국어보다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가능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Lohse 1984:104). 
당시 로마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의 예배 형태는 비유대인들에게 궁극적인 것을 찾는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보였고, 유대인 개종도 유일신 사상과 단순한 의식으로 가능하였기에 개종자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1984:106-107). 주 민족이 로마민족이지만 
소수민족 안에 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을 때 소수민족의 종교도 받아들였다. 
로마군대 백부장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팔레스타인의 이방인들인 유대 개종자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과 가까운 곳의 이방인들이라는 것(Jeremias 1988:404)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경우가 된다.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같은 대도시에는 몇 개의 회당이 있었다(Lohse 
1984:136). 바로 디아스포라 회당은 융통성이 있었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유대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유대인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Glasser 2006:350). 이것은 이방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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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하는데 큰 제약을 없애주었다. 이스라엘 밖의 회당은 유대인들과 타민족을 위한 
연결점이고, 바울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목할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류 안으로 들어가고 받아들였지만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다(Lohse 1984:107). 즉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한 부분은 지켜냈다는 
것이다. 바로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반면 유대민족주의 중심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민족 경계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그들의 배경이 그런 차이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 관계에서 생성된 타민족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뜻보다 
많이 우선시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은 민족 경계를 넘어서 타민족으로 향하는 
것이지만, 배타적인 유대 교회는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이 더 우선시되었다. 결국, 그 
교회는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타민족에 대하여 포용적인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는 타민족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복음을 주 
민족으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다.  
약함으로의 선교 
21세기 세계교회와 선교 상황은 지난 시대와는 다르다.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약자인 비서구교회가 세계교회와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Hesselgrave 1991:214-
215). 이것에 대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을 요청”(Tennent 2013:9)하는 것이라는 티모시 테넌트(Timothy Tennent)의 
표현은 적절하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선교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전과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향한 선교에서 약자가 강한 자를 향한 선교로의 
방향전환이다. 본 단락에서는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에 관한 선교학적 관점을 다룬다. 먼저 
약함으로의 선교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를 살피고 난 뒤 선교 역사적인 관점을 다루고 
21세기 교회 상황의 관점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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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근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파송자 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선교의 모델적인 구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힘을 주시는 분이다(Tennent 
2013:64). 하나님의 선교는 신구약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약함으로의 선교방법이다.  
구약은 신약에서처럼 이방인을 위한 직접적인 선교명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를 계속하셨다. 
이런 면에서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가 구약의 선교를 볼 때 제시한 세 가지 이해는 
적절한데, 첫째는 인간과 교통하기 위하여 신적인 현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둘째는 
약속의 하나님, 셋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초기부터 열방을 포함하는 
하나님이다(Bosch 2000:44-45). 이런 구약의 선교에 관련된 상황들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능력과 강자가 아니라, 약함과 약자였다. 약함으로의 선교와 관련되어 구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들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므로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다(Glasser 2006:86). 창세기 12장 1-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가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창 12:2),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창 12:3)이라고 하셨다. 이후 그가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야 했고, 조카인 롯과의 
긴장과 헤어지며, 이스마엘의 출생과 소돔성의 멸망사건 그리고 이삭의 출생과 제물사건 
등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중심이다(2006:93). 비록 아브라함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약속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강한 
아브라함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하여 가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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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국가3의 장군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왕하 5:15-19).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것은 
그의 병 고침 때문이었는데, 발단은 나아만 장군 아내의 이스라엘 여종이었다. 왕상 5장 1-
3절에 보면 그는 포로로 잡혀간 소녀라고 하였다. 여자 소녀인데, 사로잡혀 갔으니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었다. 그 소녀의 소개로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나병을 고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나아만 장군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에게 신앙고백을 한다. 약자를 통하여 강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포로로 잡혀간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다.  
구약에서 이방 왕 가운데 가장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왕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일 것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단 2:47).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은 다니엘의 꿈 해석 때문이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에게 멸망 당한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 국가도 없고, 자유도 없었던 포로 즉 
약자였다. 약자를 통하여 제국의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인다. 선교하는 
하나님은 포로라는 약자를 통하여 가장 강한 왕에게 나타나셨다.  
이 외에도 구약에서 사용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의 통치술, 다윗의 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체를 높일 때 오히려 국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약함으로의 선교란 지혜자나 능력자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궁극적인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서 있다면 하나의 약함의 선교가 된다(정용갑 
2009:29). 구약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역사에 등장(Glasser 2006:227)시키고 
그들의 약함으로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3 아람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로 수도는 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였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 괴롭힌 나라로 
알려진다. 
 29 
신약에서도 약함으로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사회적으로 
가장자리에서 무력한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대 선교운동은 강력한 서양 운동의 
종교적 차원으로 평가되었다”(Shenk 2001:124)는 윌버트 쉥크(Wilbert R. Shenk)의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신약성경 시대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과 같은 연약한 교회였다. 
그들이 선교하는 대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대국인 로마 제국이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체제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주로 사귀었고 그도 주변인이었다(Frost and Hirsch 
2009:347). 선교하시는 예수님은 무력과 지력을 통하여 접근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하였던 
사람들도 강자가 아니었다. 동역자들뿐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의 변두리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Nissen 2005:75).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한 곳에서 섬김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무력하게 보이는 그 길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약함으로의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의 복음 운동의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선교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일어났음을 
보여준다(정용갑 2009:86)”는 정용갑의 주장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권력과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의 지역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지도자를 잃은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죽음과 핍박을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교단체를 결성하고 
모금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하여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흩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방지역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핍박의 
상황, 도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된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엡 1:23)이라고 선포했다.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교회의 역할과 너무 대조적이다.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의 격려와 세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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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어떤 교양 있는 이방인이 이 편지를 보았다면 하찮은 공동체가 서로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저 코웃음을 치고 말았을 것”(Newbigin 2012:135)이라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표현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방법이다. 한없이 연약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위로를 해 주어야 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약함으로의 선교가 가장 직접 표현된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라는 12장 10절이다. 약함과 정반대되는 능력을 
연결했는데(Bosch 2000:281) 바울은 그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그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선교수행자가 
깨어짐, 고난, 취약함, 고통을 경험할 때 약함으로의 선교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정용갑 
2009:243)는 정용갑의 결론은 바로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신자들을 소개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의 재무관 에라스도(롬 16:23), 헬라의 적지 않은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행 17:4) 등등이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약함으로의 선교와 
대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자신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면에서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를 약함으로의 선교의 한 예로 단정하기는 하나님의 
선교방법이 다양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한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 강함 자체를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이 
우선시되면, 온전한 선교가 아니다. 의도적으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역의 근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교 역사적 관점 
조동진은 사도와 속사도 시대(AD 30-324) 선교의 패러다임을 “약하고 억압받는 
피압박 민족들로부터 강하고 부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 국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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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조동진 2011:28-29)라고 하였다. 초대교회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한 선교였다. 
그들은 제국의 군대나 재정이나 조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약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한 자를 변화시켰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영받지 못하였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이 상업로를 따라 확장되었다(Sunquist 2013:28).  
초대교회의 선교 특징은 한 마디로 전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였다(Shenk 2001:177). 선교전략을 위한 모임이나, 선교 지원을 위한 구조도 거의 
없었다. 선교학적 자료도 없었고, 심지어 성경도 지금과 같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장하였고 
확대되었다. 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닮아 갔다. 그리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며 전문사역자가 아닌 무명의 평신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자라갔다. 이것에 대해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가 전략과 메시지로 나타나는데, 삶을 드린 영의 주되심은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육하신 종의 도”(Shank and Krabill 2010:160)라는 데이비드 
쉥크(David A. Shank)의 초대교회에 대한 관찰은 동일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십자가의 
자세와 정신이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의 모습이다. 이것은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아래의 변두리이론(Periphery Theory)과 
맥을 같이 한다.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 
교회구조는 선교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변두리 이론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을 깨우친다. 성령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2009:17)  
선교운동은 중심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시작되었다. 교단의 중심이나 
영향력을 가진 중심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약한 
주변인이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는 이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기호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를 "19세기 식민지 세력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가 가난과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교회를 향하여 어린 교회도 선교할 수 있고, 가난한 교회도 선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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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박기호 2009:57)라고 하였다.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서구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선교는 정치적, 경제적 강자인 국가에 속한 교회의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어린 교회였지만 세계 선교에 초기부터 참여하였다. 
식민국가였고 세계에서 주변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였다.  
21세기 교회 
21세기 글로벌 기독교의 특징은 비서구기독교의 강세, 전통교단 밖 교회의 성장, 
예측할 수 없는 성령에 의한 교회의 출현이다(Sunquist 2013:17). 중요한 특징은 서구교회의 
약화와 비서구교회의 주류 교회화이다. 이것은 선교에서도 이전과 다른 방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는 약자에서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선교운동은 주변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서구교회의 선교방법은 대부분 강자에서 약자를 
향한 선교였다. 이것은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강한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교의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중심인 십자가와 겸손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많이 가진 서구의 교회가 약한 
비서구교회로 향하는 선교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1960년은 세계 기독교의 70퍼센트가 서구에 있었지만 2000년이 
되어서는 불과 23퍼센트로 하락하였고 78퍼센트는 비서구교회 기독교인(조동진 
2011:33)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글로벌화된 기독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선교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다. 1960년대 비서구교회의 선교는 유아기와 같은 
시기였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비서구교회의 선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2011:280-281).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전체 대륙에서 비서구 선교사역은 
확대되고 있다. 즉 “선교사 파송국이 가진 경제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Winter 2012:179)라는 윈터의 지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이미 1970년에 하였다는 점에서 선각적인 관점인데 예언처럼 
이루어졌다. 그런데 비서구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서구교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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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구교회가 서구교회의 방법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 기성 선교세력의 기득권적 자유와 전횡이 규제되고, 약하고 적은 
새로운 선교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큰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 
선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헌장과 기본조약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조동진 
2011:336)  
조동진의 위 표현은 다소 강한 면이 있지만, 글로벌 교회의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교를 교회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으로 하는 강함으로의 선교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게 중요한 선교세력으로 등장한 비서구교회의 선교는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서구교회의 선교방법이 모두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겸손과 자신의 
약함으로 선교에 참여한 서구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적지 않았고, 이런 결과가 
비서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6대륙이 선교지라는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복음을 모든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함으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약함으로의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주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서구교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교세력이었던 서구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였던 바울의 선교방법은 바로 약함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수세계 전반에 걸쳐 현지교회들을 강화하는데 초점”(Tennent 2013:389)을 두는 
것은 20세기 비서구교회에서의 성장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 왜냐하면, 새롭게 성장한 
지역에 이미 많은 선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선교지역에도 여전히 
선교사역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자체내의 교회들이다. 그런데 역동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기존 
선교세력과 다르다. 경제적 약자의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국 안에서 선교하는 
방법과 방향이 그들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약함으로의 선교는 자국 안에 있는 선교 
대상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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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민족과 주 민족 관계의 선교적 의미 
교회의 존재 원인은 결국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Shenk 2001:21). 모든 
민족의 교회가 이런 부르심의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전하는 교회와 복음의 대상 사이에는 
경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교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민족은 가장 중요한 경계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민족의 선교적 의미와 소수 민족과 주류 민족의 관계,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와 약함으로서의 선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목적은 소수 민족과 주 
민족 관계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본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여 소수 민족의 주 민족선교에 대한 사역의 근거를 종합할 것이다.  
하나님은 민족에 관심이 있다.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세 가지 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민족들을 만들고 거주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족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창조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둘째는 예수님의 대위임령과 관련되는데 그 대상이 민족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 삼으라는 대상을 모든 민족이라고 언급하였다. 
셋째는 종말 완성의 대상으로 민족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4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다.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대위임령의 대상이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 모든 것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다.  
민족이란 언어적 구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역이 포함된다. 문화적인 영역은 
종교, 거주지, 계층, 정치적 상황 등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대상이 복음을 전할 
때 장벽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가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족은 
이런 장벽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국가 안에 매우 다양한 
민족집단으로서 선교 대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 국가 안에서 복음화율이 높은 민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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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민족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 즉 전도된 민족 교회들이 미전도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국은 세 가지 큰 민족그룹들이 있다. 첫째는 불교도인 타이 
민족, 둘째는 이슬람인 말레이 민족, 셋째는 전통종교 배경인 소수 부족이다. 기독교의 
모습은 민족 단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말레이 민족은 극소수의 기독교인이 있고, 
주 민족인 타이 민족에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나 소수 부족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이것은 태국에서의 선교의 흐름은 소수 민족 교회에서 주 민족 
교회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선교로의 부르심은 소수 민족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렌 침례교회는 태국에서 소수 민족 교회이지만 주 민족인 타이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수님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대상자들은 유대 민족주의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민족적 배경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은 민족적 배타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다(Jeremias 1991:360).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교회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민족주의가 중요한 원인이었다(Reicke 1986:232). 
이것은 민족성이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 경우이다.  
민족성과 세계 선교는 늘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인 로마, 안디옥 같은 도시에 회당들이 있었다(Lohse 1984:136). 
그런데 이 회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운 것으로서 이방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다. 그 회당에 참석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Glasser 2006:350). 개방적인 민족성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준 것이다.  
소수 민족은 불공평함에 대한 인식과 낮은 사회적 현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선교사역을 어렵게만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당시 소수인 유대인이며 
주변인들이었다(Sunquist 2013:27). 이와 같은 무력한 공동체에 의해 선교가 주도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Shenk 2001:124). 소수 민족은 주 민족 관계에서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선교운동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났다. 디아스포라 회당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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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일부 이방인들에게 궁극적인 것을 찾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개종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Lohse 1984:106-107). 소수 민족 가운데 
주 민족에게 끌리는 요소가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접촉점을 만들어 낸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다. 이것은 곧 약함으로의 
선교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원리임을 의미한다. 비서구교회가 주류교회가 된 
상황에서 약함으로의 선교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서구교회는 
서구교회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강함과 같은 배경이 없기 때문다. 이것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에 적합한 시대이다.  
민족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설정 가운데 놓인다. 적대적 관계인 민족 
말살에서 상호평등의 다민족주의까지 다양하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이다(Nissen 2005:66).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인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로마 제국은 토착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기도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민족 말살과 같은 정책도 취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민족 관계를 넘어서는 선교적 역할이 교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 관계가 
무시된다는 것이 아니다. 민족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교적 
역할의 효과적 수행은 전달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민족성은 유동적이다. 종교는 민족성의 하나의 중심 
내용인데 종교심도 변한다. 전달자인 카렌도 마찬가지이다. 태국의 카렌은 변화과정에서 
태국 사회로 동화되어가고 있다. 동화되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약화된다. 그러므로 타이 카렌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태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카렌 민족이라는 정체성이다(Keyes 
1979a:22). 대상자인 타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복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의 중요한 방향이다.  
 37 
요약  
소수 민족에 의한 주류 민족선교의 이해를 위해서 민족 관계의 이해가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민족이란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경험과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민족성이란 언어, 종교, 음식과 같은 객관적 요소와 민족의식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소수 민족은 다 민족 사회에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다르게 
취급받는 민족이다. 제한적인 사회적 영향력, 부정적 외부인식,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 
출생으로 인한 지위의 결정과 강한 내부 결속력이 있다. 복음 전달자로서 카렌 민족은 
카렌족이라는 민족 정체성과 타이 사회인이라는 문화 정체성을 가지도록 한, 양쪽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거나 동화될 수 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성경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다. 성경의 흐름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 속사도 시대도 약한 기독교가 강한 
제국을 향해 나아갔다.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다. 
선교운동은 변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갔다. 21세기 교회는 이전과 
다른 교회환경을 맞았다. 강자였던 서구 교회의 선교가 약화되고 약자인 비서구교회 
선교가 증가하였다. 이전과 다른 선교사역이 요청되고 있다. 약한 자의 선교이다. 그것은 
새로운 선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이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적 부르심이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민족은 그 경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수 부족교회가 주 민족 교회를 위한 선교적 사역을 
위하여 민족 관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소수 민족과 주 민족 관계의 선교적 
의미는 태국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상황과 태국의 상황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약자인 소수 부족에게 교회가 부흥되었고, 강자인 주류 타이 민족은 복음이 
필요하다. 소수 유대 기독교인들에서 주류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향하였듯이 소수 카렌 
민족 교회에서 주류 타이 민족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 성경적, 선교학적 그리고 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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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상황을 볼 때 카렌침례교회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사역은 매우 적합한 방향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태국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소수 민족인 
카렌침례교회에 의한 타이 주 민족선교 이해를 위해 소수 민족인 카렌족과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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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태국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과의 관계
타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인식 전환을 위하여 태국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카렌교회가 자민족 
안에서 적합한 토착교회를 이루었지만, 주위에 있는 타이 민족에게 선교하지 않은 것은 
민족 관계에서 자민족과 다른 역동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의 
관계를 문화 인류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태국 정부의 카렌 민족의 정책변화를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을 근거로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의미와 적용을 생각하고 요약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카렌 민족이란 누구인가? 
카렌에 대한 연구는 선교사들과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됐다. 버마 
카렌에 관한 연구는 1850년대에 미국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문화인류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태국을 중심으로 소수에 의해 진행되다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 1979년 찰스 키에즈(Charles Keyes)가 편집한 Ethnic 
Adaption and Identity는 카렌의 역사, 국경 관련, 종교, 정체성을 잘 다루었다. 1980년에 
버마와 카렌의 역사에 관한 PhD 논문이 로널드 르나르(Ronald Renard)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후에 요꼬 하야미(Yoko Hayami), 꽌치완 부아댕(Kwanchewan Buadaeng), 이상국 등등의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연구한 내용은 카렌을 볼 때 대부분 강자인 주 민족들 
사이에서 소외된 카렌 소수 부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연구한다. 태국 정부 관리들도 
카렌을 연구하였는데, 대부분 산간지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개선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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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족이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 두 관점은 특정 소수 부족 이해와 민족 관계 이해 
그리고 태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이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오면서 사는 
카렌의 독특성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의 주를 이룬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의 카렌족 이해 위에 선교적인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카렌족 안에 건강한 교회를 세운 카렌족이 자신들을 넘어서 주 민족을 위한 
선교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인 소수 민족 카렌이 어떻게 
강자인 타이 민족에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기 위함이다. 
지역과 분포 
카렌족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동남아의 소수 부족 중 
하나이다. 카렌 민족은 단순하지 않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도 다양하고, 그들 지역도 
버마와 태국의 비교적 넓은 지역이며, 언어도 하나가 아니며, 터전도 산지와 평지로 흩어져 
있다.  
카렌은 단일민족이 아니며, 매우 융통성 있는 다양하게 관련된 언어군의 
사람들이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카렌의 
이해로 알려진 “고아의식(orphanhood)”마저도 여러 카렌을 묶기에는 
연약할 정도이다. (Renard 1980b:7)  
르나르의 관찰은 버마와 태국 전체 카렌족의 상황을 잘 표현하였다. 버마에는 태국보다 
다양한 카렌이 있고 도시와 농촌과 산지와 심지어 어촌까지 흩어져 그 다양성이 훨씬 크다. 
태국 카렌 민족은 정체성은 비교적 선명하다. 일부 소수의 카레니(Red Karen)가 
매홍손도에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스고 카렌(Sgaw Karen)과 포 카렌(Pwo Karen)이다. 
언어도 대부분 스고 카렌(Sgaw Karen)을 사용할 수 있고, 의복도 큰 차이가 없으며 사는 
지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간 지방이다.  
카렌어는 시노 티베탄(Sino-Tibetan)의 한 그룹인 티베토 카렌(Tibeto-Karen)군으로 
있다가 카레닉(Karenic)으로 분화되었다(Matisoff 1986:5). 그리고 그 아래 하위그룹이 있다. 
카렌 스고(Karen Sgaw) 와 카렌 포(Karen Pwo)와 카레니이다(Karenee). 서로 간의 유사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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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는 않지만, 언어로는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된다. 1962 년도 자료에 의하면 
63.5 퍼센트가 카렌 스고(Karen Sgaw) 이고 35.9 퍼센트가 카렌(Karen Pwo), 카레니가 
1.8 퍼센트이다(Young 1961:92-109). 많은 카렌 포(Karen Pwo)는 카렌 스고(Sgaw) 언어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카렌 스고(Sgaw)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카렌이 태국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태국 북부에서 처음으로 
타이 민족국가를 세울 때 13 세기부터 이미 평지에 카렌이 거주하였다는 설도 있다(Keyes 
1979b:26). 그런데 이후 18 세기 후반까지 카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음(1979b:29)을 
통하여 카렌의 태국에서의 정착을 18 세기 후반으로 보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기록적인 
면에서 볼 때 늦어도 18 세기 말에 중부의 카렌은 태국에 정착하였고 1822 년에는 
상카부리의 지역책임자가 카렌이라는 것이다(Renard 1980b:18). 국제 정치적인 변화는 
태국에서 카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현재는 산족 중 한 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태국 정부에서 카렌 인구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것은 2002 년이다. 당시 카렌 
인구는 438,450 명으로 치앙마이, 매홍손, 딱에 76 퍼센트가 있고 나머지 12 개의 도에 
24 퍼센트 정도가 있다(Tribal Research Institute 2002:1-3).  태국 북부의 3 개 도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깐짜나부리와 람푼과 랏부리를 제외하고는 도 전체에 만 명이 되는 
곳은 없다. 2002 년 태국 전체 인구 약 6,343 만명과(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5) 
비교하면 0.69 퍼센트 정도이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1 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이다. 전국 
15 개의 도에 퍼져 있지만 인구의 규모는 의미가 작다. 태국 인구가 2002 년에 6,343 만에서 
2017 년에 6,827 만으로 증가하였으나(Worldometers 2017: Thailand Population Data 면) 14 년 
동안 6.5 퍼센트 정도의 인구가 성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카렌은 2017 년에 50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교육, 구직을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 진흥정책에 의해 교육 목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 일부 교회에 청년부가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인구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교육은 
인구이동을 촉진하는 중요원인이다. 태국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의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카렌의 많은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으므로 중학생 때부터 근처의 군 소재지 등으로 
이주한다. 대학교육을 할 때는 도청소재지로 이주하게 되므로 교육상황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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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동을 촉진하였다. 구직을 위한 이동은 결국 시골로 돌아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의 카렌은 산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 
카렌의 태국에서의 정치적 역할은 미미하다. 매홍손에서 카렌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도 하였지만, 지역적으로 카렌이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카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의원과 면의원도 적지 않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선거할 때 
지역이 카렌이 다수인 지역에서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19 세기 말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태국 카렌족은 전통적으로 산간 지방에서 화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하였다(Kamphonkun 2004:196). 일부는 저지대에 정착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정부의 
삼림 정책이 변하면서 전통적인 카렌 농사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 카렌족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태국 전체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카렌족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변화가 있지만, 카렌족은 전통적으로 
환금작물보다는 쌀농사를 중심으로 한 단순 농사가 주를 이룬다(Asia Indigenous Peoples 
Pact Foundation 2006:68). 소수의 카렌족을 제외하고는 가구당 수입이 1 년에 2,000 불이 안 
된다(오영철 2009:76).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의 이주는 매우 보편화한 모습이다.  
꽌치완의 치앙마이 매쨈 지역에 있는 카렌 마을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당 1997 년 
기준 수입이 22,410 받이었다(Buadaeng 1998:46). 이는 가구당 인구가 5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당 수입이 약 4,500 받이다. 이 수치가 모든 카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매쨈이 카렌족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7 년 태국의 GNP 가 
2,740 불인데(Ausgabe 2003:69), 개인당 수입이 카렌은 200 불도 안 된다. 수치로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시골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이 태국 전체 경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도시에 이주하여 중산층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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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에 있는 카렌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우이고 일부는 중산층에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도시에서 하류층을 이루고 있다. 
종교적인 면에서 카렌은 전통적인 종교와 혼합된 불교가 가장 많다. 기독교도 
증가하였다. 1998 년 태국 카렌족의 20 퍼센트 정도가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숫자라고 기록했다(Tribal Research Institute 1998:37). 전통종교에서 불교와 
기독교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카렌 종교 배경은 본래 전통종교 배경이다. 그렇지만 중부지역의 카렌은 일부는 
오래전부터 몬족 등의 영향을 받아 불교도였다. 불교 선교운동인 프라탐마짜릭 등으로 
다양한 지역의 카렌들이 불교도로 개종하였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합하여 약 25 퍼센트 
정도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약 6 만여 명의 교인을 보유한 단일 교단으로서는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카렌을 위한 전도와 교회 구조는 매우 건실하다. 전체 태국의 
기독교인이 43 만 명 정도를 고려하면 약 15 퍼센트 정도가 카렌침례교 소속이다. 북부 
태국 최고의 고승으로 추앙받는 쿠르바 씨리위차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카렌이다. 이것은 
혼혈이기는 하지만 카렌과 관련된 최고의 종교지도자이다. 일부 카렌 승려가 타이 마을에 
위치한 절의 주지승으로 프라탐마짜릭의 중요한 행정가로 진출하고 있으며, 불교 
대학에도 많은 카렌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람푼과 프래 등의 일부 카렌지역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불교를 정체성의 한 기둥으로 여기기도 한다.  
태국 카렌족의 사회적 역할은 크지 않다. 약 50 만의 카렌 가운데, 대학교수가 3 명 
정도이고, 의사는 2 명, 군인 장교는 아주 소수이다. 교육가 중 소수의 뛰어난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태국 사회에서 카렌 민족의 역할은 미미하다. 대부분은 서민층과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다. 
카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홍손과 딱이나 치앙마이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카렌족이 지역에서 지도자가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매홍손의 도의회 부의장과 일부 도의원 
의원이 카렌족이다. 그렇지만 타이 민족의 다수를 이루는 곳에서의 카렌은 지역 주민으로 
생활한다. 주 민족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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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카렌족은 타이인이 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다”(Bradley 1986:52). 
데이비드 브래들리(David Bradley)의 이와 같은 표현은 현재 태국 카렌족이 태국 행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타이인이라는 것은 태국 정부의 행정과 
정치질서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얀마 카렌과 
가장 대조적인 것이 이 부분이다. 미얀마 카렌은 자체적인 국가나 자치를 원하지만 태국 
카렌은 그렇지 않다. 태국의 통치 아래 특히 왕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낀다. 타이인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민족적인 동화의 의미보다는 불교로의 
개종이라는 점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카렌인들이 태국 불교의 활동, 태국 불교의 
분위기, 학교 교육과 국가지원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불교로 개종하고 있다.  
태국의 사회에서 카렌의 역할은 카렌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지방에서의 영향력은 
있지만 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미미하다. 반면 기독교의 역할은 기독교 비율이나 교회 
구조를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정체성 
카렌족은 누구인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카렌족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억압받고, 못 
배우고, 높은 도덕성이다(Cheesman 2002:199). 이 가운데 두 가지 요소인 억압받고 못 배운 
것을 합한 것이 ‘고아의식(Orphanhood)’이다. 피터 힌톤(Peter Hinton)이 카렌에 대하여 
“카렌은 그들 자신을 민간전승의 고아와 같은 존재로 강하게 이해한다. 그들은 고아처럼, 
빼앗기고 위험한 존재(Hinton 1979:86)”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고아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불안정한 자신들의 삶과 경험과 관련한다(Hayami 1996:339). 이것은 큰 민족인 타이 
민족과 버마 민족의 중간에 위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양 대국의 세력다툼의 피해자가 
되었고 양 국가처럼 왕이나, 정치제도나 넓은 영토를 갖지 못하여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의식이다. 이것은 이들의 전설의 잃어버린 황금 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황금 책을 
받지 못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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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약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고 이후 소승 
불교권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자 민족에게 복음을 잘 전하였던 카렌 민족은 주 민족인 버마와 타이 민족을 
위하여서는 선교사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버마와의 오랜 민족 갈등이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약자로 보는 고아의식도 관련이 있다. 주 민족을 선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Marshall 1997:26) 창조주설화(Keyes 1979a:11)가 
자신에 대한 이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주 민족을 대할 때 높은 도덕률과 손님 대접 같은 
긍정적 요소는 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억압받고 못 배운 존재로서의 고아의식이 
나타난다. 종교적 변화와 교육적 영향으로 카렌들의 고아의식도 변하여 타이인 의식도 
많이 수용하고 있다(Maniratanavongsiri 1997:265). 그리고 카렌침례총회는 총회나 
지방회의 행사를 통하여 카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타이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아의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  
타이 민족은 누구인가? 
타이 민족은 13세기 이후 현재 태국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운 민족이다. 이들의 
지역과 분포, 사회적 상황을 살펴본 후 이들의 정체성 순으로 다룰 것이다. 
지역과 분포 
태국인과 타이족은 구분이 된다. 태국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태국에 
사는 국민을 말하지만, 타이는 민족적인 구분이다(조흥국 2010:15). 타이 민족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그룹과 동일시할 수 있다. 
타이 언어그룹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태국, 라오스 그리고 
버마의 샨주들은 타이주가 있다. 중국 남부 (남부 운남, 꽝씨, 꽝쩌우 그리고 
꽝뚱), 인도 동북부(아쌈) 버마와 남부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북부 4개 
주에 타이 언어그룹이 있는데 7천만이 되고 태국에는 5천8백만이 있다. 
(Ratanakul 19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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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990 년 자료이어서 수치의 증가는 있겠지만, 타이 민족의 지역은 정확히 
기술되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과 심지어 인도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들은 끄라 다이(Kra-Dai) 언어군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31 개의 하위 언어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깜 타이(Kam-Tai)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하위 언어그룹이 타이(Thai), 
라오(Lao), 샨 타이(Shan Tai), 아홈(Ahom), 캄티(Khamti)(Blench 2013:4)들은 비교적 가까운 
언어들이다. 이 가운데 태국에 사는 타이그룹이 이번 연구의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크게 
4 개의 지역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어인 중앙 타이, 콘 무앙이라고 불리우는 북부 
타이, 이산으로 불리는 동북부 타이와 남부타이이다(Ratanakul 1990:193-195). 타이 
민족이라고 할 때 고려하여야 할 민족이 있는데 중국계 타이인들이다. 태국에는 “타이 
민족이 80 퍼센트 이상이며 중국계가 13.5 퍼센트를 차지하고 말레이계가 2.9 퍼센트, 기타 
2.5 퍼센트”이다(한국태국학회 2012:8). 현재 태국의 화교들은 자체적인 공동체성이 
강하지만 경제는 물론 정치와 군에도 진출을 많이 하였고, 타이 정체성을 가지고(조흥국 
2010:203) 있기에 여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16 년 전체 인구 
67,959,359 명 중 말레이계와 기타를 빼 약 95 퍼센트 정도가 타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태국국민이다.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인구증가율은 0.344 퍼센트이지만 
도시인구증가율은 2.76 퍼센트이므로 도시로의 이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Trading 
Economics 2017a: Thailand-Population growth Data 면). 태국의 도시화 모습은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 태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12 세기까지 타이 민족들은 주위 강대국의 영향으로 주변부에 있다가 13 세기에 
앙코르 왕국의 쇠퇴와 버마에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버강 왕국의 몰락으로 타이 
민족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조흥국 2010:23). 현재 태국영토에서 타이 민족의 처음 
국가는 수코타이왕국이다. 1238 년 개국한 이후(한국태국학회 2012:25)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중앙행정체계와 타이 문자를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타이 정체성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하였다(조흥국 2010:29). 수코타이왕국이 위축되면서 등장한 왕국이 1351 년부터 
416 년 동안 지낸 왕조는 아유타야이다(2010:29). 서양 여러 나라에 진출할 만큼 큰 
왕국이었으나, 왕실 내의 분쟁 등으로 약화하고 버마의 침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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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하였다(한국태국학회 2012:28). 이어 15 년의 톤부리왕조에 이어 1782 년에 
라따나꼬신 왕조가 1932 년까지 이어진다(조흥국 2010:33). 1932 년 태국군부는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위한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태국의 현대정치가 
시작되었다(김홍구 1996:24). 타이 민족은 오랫동안 현재 태국에 정착하였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황 
현대 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룬 정치 지도자는 사릿수상이다. “1957년 10월 출범한 
사릿 정권은 화교 자본과 군부, 외국 자본 등 3자의 협력 관계 위에 민간 자본의 활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경제 발전을 전개”(에이치 2011b:173)하였는데 지금도 유사한 구조이다. 
현대 태국경제 자본 구도가 1950년대 말에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드물게 
경제적 역할에서 화교와 군부가 조화를 이룬다. 주위 나라에서는 경제권을 가진 화교와 
정치 행정권을 가진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980년대 초 도시화와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있었는데 1985년에서 1995년 10년 동안 두 
배가 넘은 인력이 필요하여 거의 500만 명의 이동이 있었다(Baker and Phongpaichit 
2009:209). 농촌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줄어들어 2000년에는 국가 GDP의 
10퍼센트밖에 안되었다(2009:212). 전통적인 태국 사회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구조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태국은 근대 민족주의 국가 형성에서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국가는 아래에서부터 이루어졌지만, 태국은 국왕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형성되었다(조흥국 2010:13). 1932년 입헌군주제 이후에는 그 역할이 국왕에서 군부와 
관료로 대치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주도권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군부와 
관료사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태국의 신앙과도 일치하여 태국 사회의 안정을 주는 요소가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중앙집권화 정책은 현대 태국 행정의 근간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Wyatt 2003:195). 세계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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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Localization)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였다(Reynolds 2002:329). 과거에 중부 태국을 중심으로 통합정책을 
하던 태국이 세계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과거 태국에서의 일반인을 위한 교육은 절에서 이루어졌었다. 지금도 많은 
공립학교가 절 안에 있다. 이것은 절에서 시작된 학교가 공립학교가 된 것이다. 1973 년 
자료를 보면 태국의 초등학교의 반이 사원학교이고 그 안에서 승려와 일반교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었다(Lester 1973:115). 당시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상당 부분을 절에서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 교육이 타이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실행되었다. 절은 단순한 종교적 기능 이상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정체성 
태국을 이루는 기초가 있다. “태국은 국왕과 불교와 민족의 세 가지 제도 혹은 
이념을 바탕으로 서 있는 국가”(조흥국 2010:12)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이것은 태국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민족 정체성은 그 민족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타이 정체성은 국가 계획과 고위층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주어졌다(Reynolds 2002:26). 이런 면에서 타이 정체성은 타이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타이 민족주의는 태국이 이 나라의 다수 민족인 타이족 주도하에 그리고 
타이족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는 
관점 및 그 전반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조흥국 2015:12)  
타이 민족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주위 타민족들은 역할과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태국의 민족주의의 중심인 국가, 종교, 왕을 구체화한 왕은 6 대 왕인 와차라웃 
왕이다(Wyatt 2003:212). 이전에도 중부 타이 민족 중심으로 하여 유사한 방향이 있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6 대 왕은 타이 민족주의를 국가, 불교, 왕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1932 년 절대왕제에서 입헌군주제로 태국국가통치제도를 바꾼 후 정권을 잡은 
피분(Phibun) 정권은 국내 정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그것은 반 공산주의와 중국인 
통제 그리고 관 주도의 경제 개혁이다(Samudavanija 2002:73-74). 이런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태국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타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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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중국어 학교가 있었고, 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았으며 
중국에서의 이민이 큰 규모로 있었다. 그런데 피분이 정권을 행사할때 중국인들의 통로가 
매우 제한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태국 사회 안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태국 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있지만, 타이 민족과 분리되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2 차대전 이후 정체성을 국가 통치의 과정으로 실천한 
태국의 수상은 사릿(Sarit)이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의 목적으로 왕, 
종교 그리고 국가를 강조하였다. 카렌을 포함한 태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타이화하도록 
하는데 국가와 왕과 불교는 상징적인 통합의 함축으로 동일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Tambiah 1988:473). 이런 상황은 중부 타이가 다시 강조되게 되었다. 몇 번에 걸친 
타이 민족주의 정책은 국가, 왕, 불교라는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였고 이것은 태국인이란 
누구인가? 를 말해주는 중심이 되었다.  
타이 민족의 가치관에 대하여 태국의 사회학자인 순타리 꼬민이 잘 정리하였다. 
그것은 개인 중심 성향, 보은 관계 중심, 원만한 대인관계, 융통성, 불교 중심, 교육과 능력 
중심, 상호의존 경향, 오락추구 성향, 과업성취 성향이다(Komin 1990:133). 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 역사적 경험 그리고 종교적 영향 등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하였다. 
매우 다양한 영역이 종합된 가치관이다.  
태국은 소승 불교 국가이다. 일반 신도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이 공덕 쌓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업(Karma)과 관련이 있다. 표현된 일상생활은 그들의 세계관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그 중심 중 하나가 업이다. “업은 깊은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면서, 동시에 업을 사하기 위한 실천적 행위가 바로 공동활동”(정미경 
2009:55)이다. 타이인들의 일상생활은 바로 업에 대한 믿음과 이 업을 줄이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태국에서 불교는 태국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존재와 유지의 근거를 
제시한다(Lester 1973:151). 종교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통치이념의 근거를 제공하였고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가 된 것이다. 절은 마을의 중심역할을 하고 주지 승려는 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Mulder 1997:295). 전통적인 태국 사회의 중심에 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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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승려는 종교지도자를 넘어서 전통사회의 동력을 이끄는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지만 타이인들의 소승 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불교도이지만 실제 종교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믿음체계를 혼합하여 따른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부적은 유명한 승려에 의해 만들어지고 
판매된다(Hoskin 2012:38). 지역 신으로 숭배되는 락므앙(Segaller 2005:90) 신앙도 
중요하며, 힌두교의 브라만 사제 또한 타이인들의 종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oskin 
2012:63). 이것은 타이 민족의 종교는 소승 불교라는 공식적인 국가종교가 있지만, 
전통종교와 힌두교가 혼합되어 실천된다. 이런 과정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토착화되어 
상호 간에 충돌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유지된다. 지역 신당인 싼프라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메루산의 모양을 신전으로 묘사한 조그만 사당 안에 부처상에서 브라만신, 
심지어 조상신까지 놓고 복을 빈다. 이름은 힌두교이지만 불교와 전통 종교가 혼합된 
형태이다.  
현대 타이 불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사회가 세속화되었고, 승려들의 
비리들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전임승려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절과 승려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Fuller 2012: New York Time Dec. 18 기사). 절과 승려의 역할이 새로운 사회 
변화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는 여전히 태국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고,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견고한 위치에 있다.  
태국 정부의 카렌 정책의 변화 
태국 정부의 카렌에 대한 정책은 동일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이전 
19 세기 이전의 태국 정부의 카렌 정책은 비교적 상호 간에 득을 주는 정책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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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모든 따이족(샨족) 왕국들은 다른 벼농사 국가처럼 주변 산악민들과 
공생 관계에 있었다. 그들과 거래를 하고 인력을 제공받고 자주 동맹을 
맺었다. 문헌들(으레 평지의 문헌들은) 이를 조공 관계로 기술하며 산악 
동맹자들을 열등한 파트너로 취급했지만, 실제로 산악민들이 종종 동맹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평지 궁정으로부터 사실상의 조공 또는 
‘보호 비용’을 받아 냈다. (Scott 2015:202)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의 위와 같은 주장은 19 세기 이전에 소수 부족과 북부지방에 
있는 타이국가들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앙에 비해 북부의 란나 왕국이나 
샨 왕국은 규모가 작았고, 지역은 산악지대가 중심이므로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북서부지방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카레니(Red Karen)는 북부 타이국가들과 
대등한 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반면 중부의 경우는 서부국경을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였다. 1822 년부터 쌍카부리에 있는 사이암의 첩보국 책임자는 카렌이 임명되어 
버마군의 동태를 확인하고 방콕으로 보고하였다(Renard 1980a:18). 이런 관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위 국가들을 군주로 통치하던 만다라(mandala)의 구조(Heidhues 
2000:21)가 중앙 타이와 카렌과도 적용이 된 것이다. 사이암을 중심으로 한 타이 국가들은 
다양한 군주국들이었는데 카렌은 규모가 작았지만, 지역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세습되는 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암이 1855 년 영국과의 보우링(Bowring) 조약 이후 사이암 경제는 유럽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조흥국 2015:62) 이전까지 가치 있었던 물품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1883 년까지 카렌 물품은 가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Renard 1980b:109). 영국이 버마를 식민통치하면서, 사이암과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자(1980b:191) 19 세기 말부터 국경수비대로서의 카렌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카렌은 여전히 사이암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세기 초반 
1880년대에 이르러 사이암의 주변 국가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는 국내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았다. 국내 통치 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를 느껴 1899년에 지방 행정개혁이 완료되었는데 이론적으로는 모든 지방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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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화가 완성되었다(조흥국 2015:148). 1910년 사이암의 6대 왕 와치라웃왕이 
등극하는 해부터 서부국경은 더 이상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어졌고, 이는 카렌의 
국경수비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다(Renard 1980b:216). 버마와 사이암의 완충 지대에 
있으면서 사이암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태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카렌은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이전과 매우 다른 상황을 맞게 되었다. 사이암의 
관심은 서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의 식민지배자였던 영국과 관계설정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간 버마는 더 이상 상대자가 아니었다. 버마를 상대하던 카렌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한편 카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았던 관리들도 없어졌다. 특히 새로운 
권력층은 중앙화와 타이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소수 부족을 중부 타이에 통합하려는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Vogler 2010:91).  
사이암의 민족주의 발전도 카렌의 위치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태국의 
정체성을 다룰 때 세 가지 중심이 되는 국왕, 불교, 국가라는 의식은 5대 왕인 쭐라롱꼰 왕 
시대인 19세기 말에 서서히 태동(조흥국 2010:67)하였지만, 태국의 민족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며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왕은 6대 왕인 와치라웃 왕이다(조흥국 2015:183). 이런 
민족주의는 타이 민족이 아닌 카렌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1923년은 중부의 카렌에 있어서 카렌의 위치가 약화된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해였다. 왜냐하면, 상끄라부리에서 25년간 군수(나이암퍼)로 있었던 마지막 카렌족 타치앙 
프로(Tachiang Pro)가 은퇴를 한 해였다. 그 이후로는 카렌이 아니라 중앙 사이암에서 
파견된 새로운 타이 군수가 임명받았다(Renard 1980b:220-221).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암 
왕의 사랑을 받았던 카렌은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타이 정부의 관심 
밖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939년과 1940년은 태국의 소수 민족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39년 
국가의 이름은 사이암에서 타이랜드(Thailand)로 변경하였고 4.5.8차 문화 칙령에서 
중국인과 소수 민족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ynolds 2002:5). 
19세기 이전에 있었던 소수 민족에 대한 호혜 관계가 아니라 타이 민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력을 가진 중국인들로 인한 토착민들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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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입안되었다(에이치 2011a:116). 
이러한 타이 민족 중심의 정책이 간접적으로 카렌족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1949년부터 중국 공산화의 영향을 받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 운동은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태국의 국경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다(Toyota 
2006:8-9).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다. 1959년 ‘중앙 산족 위원회(Central Hill Tribe 
Committee)가 세워져 태국 정부의 최초 소수 부족을 위한 국가정책이 시작되었고 산하에 
이들을 담당하는 산족 복지국이 세워졌다(Hill Tribe Welfare Division). 1969년에 처음으로 
왕에 의해 고지대 발전 프로젝트(Highland Development Projects)라는 이름의 왕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Buergin 2000:7).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부서가 국경 수비 
경찰인데 이들은 소수 부족에 가면 하는 임무가 표준 타이를 가르치고, 태국 국기를 
설명하고 부처상을 세우고 왕과 왕비의 사진을 거는 것이었다(Winichakul 1994:170). 
이것은 카렌을 포함한 소수 부족에 대한 이해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지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선도해야 할 외부인으로 이해한 것이다(Keyes 1979a:17).  
18세기 이후 타이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카렌 민족은 늦게 태국으로 온 
다른 소수 부족과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여 태국 관리들이나 태국인들은 
카렌을 이해할 때 과거 군주와 같이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소수 부족과 같은 범주로 카렌을 
이해하게 되었다(Kunstadter 1979:147-148). 
태국 정부가 1959년 소수 부족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출발점은 크게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국가안보, 마약 문제 해결, 삼림자원 문제 
해결이다(Bhruksasri 1989:13). 이것은 타이인들이 소수 부족을 볼 때 문제 있는 집단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1950년대 일반적으로 산족이라는 의미는 삼림 파괴, 양귀비 재배 그리고 
위험한 이방인 문제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Buergin 2000:6). 카렌을 보는 관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타이 카렌인들이 태국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은 
(Bradley 1986:53)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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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태국 정부는 각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Hayami 2006:286).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카렌어 교육도 가능하며 금요일은 카렌 
전통 복장을 입고 학교로 간다. 2000년 이후 태국 정부의 교육 정책이 중3까지 의무 교육과 
고3까지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카렌도 교육 혜택이 그전보다 좋아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태국 사회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서 도시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은 
태국으로 동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 
현재 태국의 대부분 국민들과 관리들은 카렌을 태국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산족(ชาวเขา/Chawkhau)의 한 부족으로 여긴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타이 카렌 민족이라는 독특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졌고 태국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카렌 민족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태국 정부의 카렌 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 카렌 민족의 반응과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카렌 민족이 태국의 역사 기록에 나온 것은 17세기이지만 이들은 13세기부터 
태국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Keyes 1979b:31). 르나르는 타이 민족그룹인 
따이(Tai)가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오기 전에 거주하였고 14세기에는 타이의 한 민족이 
샤니 카렌 국가에서 활동하였다는 주장도 한다(Renard 1980b:52). 18세기에 들어서 카렌은 
태국의 북부왕국인 란나(Lanna)와 중부의 사이암(Siam)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란나 왕국에 속한 지방 군주 가운데 카렌을 확인할 수 있다(Keyes 1979b:31-32). 1757년 
버마의 몬 왕국이 멸망한 이후 몬과 가까이 지내던 카렌족이 대거 사이암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중부 타이왕국에서 카렌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18세기와 19세기에 
타이국가인 란나와 사이암에서의 카렌의 위치는 ‘국경의 수비대와 오지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Marlowe 1979:199-201). 왜냐하면, 카렌이 사는 지역은 버마와 타이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타이왕국과 가까이 지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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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타이왕국으로서 라이벌인 버마의 공격을 확인하고 버마군의 동향파악을 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카렌이 담당하였던 지역은 깐짜나부리에서 딱까지의 국경이었다. 
몇 카렌 지도자는 사이암 왕으로부터 특별한 호칭을 하사받았고 지역 군주로 
임명되었다(Stern 1979:64-67).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카렌은 타이 민족국가인 
중부의 사이암과 북부의 란나 모두에게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타이국가의 라이벌인 버마를 사이에 둔 지역에 카렌 민족이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타이 민족국가에게는 카렌 민족이 타이 왕국와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이 국가 편에 
선 것 자체가 유익하였다. 당시 타이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지 국경 지대를 
관리할만한 자체 군인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카렌은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타이국가의 전방을 담당하며 정보를 획득하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사이암 왕은 카렌에 대하여 군주로서 임명하고 지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세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Bunleot and Khana 2003:40). 
타이왕국에 있어서 카렌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784년 
사이암 왕이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보낸 물품을 보면 대부분의 진기한 물품들이 
카렌에서 생산되어 방콕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1850년대 사아암의 중요한 수출품 
중에서도 상당수가 카렌에서 생산된 특산품들이었다(Renard 1980b:105-106).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던 타이국가에 카렌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왜냐하면, 카렌 민족이 생산하여 공납하던 물품들은 일반평지에서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쭐라롱꼰 왕은 카렌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그는 카렌 
산파를 칭찬하였는데, 왜냐하면 출산을 전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잘 하였기 
때문이다(1980b:104). 또한 왕은 포 카렌 여성들은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하면서 시를 
적기도 하였다(1980b:375). 
물론 모든 타이에 거주하는 모든 카렌족이 타이왕국으로부터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카렌족이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거나 
산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자들로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국가 없이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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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사람들이다”(Scott 2015:308)라는 스콧의 주장도 근거가 있다. 버마와 타이 민족 
사이에 그럴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부지방의 카렌을 비롯한 북부의 카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타이 국가에게 매우 유익한 민족이었다. 
카렌 민족의 타이국가와의 관계는 태국의 일반인이나 관료들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깊은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카렌 민족이 태국에서의 정체성을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카렌들은 태국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산족으로서 자신을 이해한다. 산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타이 민족은 온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카렌은 수혜자이고 타이는 은덕을 
제공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타이국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주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타이국가는 국가안보에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는 것은 태국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분명히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태국인들이 최고의 대왕으로 여기는 쭐라롱꼰 왕이 카렌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Renard 1980b:183-
184). 이 점은 태국인들과 카렌 모두에게 카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쭐라롱꼰 
왕의 관점이라면 태국인들도 따르고 싶을 것이고, 이것은 카렌인들이 그들에게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족이 아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교적 의미와 적용 
태국 카렌족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해서 민족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복음은 진공상태에서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두 민족의 관계가 복음 전파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자의 
태도는 달라진다. 두 민족의 적대 관계라면 그 내용은 거의 전달이 안 되거나 곡해될 
것이다. 우호적인 관계라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전달자로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민족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한다. 민족 관계는 그런 이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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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회적 현실로 인한 강한 내부적 결속력(Korostelina 2007:59-60)이 태국 
카렌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결속력은 외부 특히 주 민족인 타이인들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림 1의 베리(Berry)의 4가지 문화 
민족적 정체성모델로 보면 문화적으로 자민족 중심이나 주변인 정체성을 가졌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 활동은 매우 위축되거나 불가능하다. 그런데 
민족성은 상황에 따라 변화(Cornell and Hartmann 2007:83)하므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원인인데(Shenk 2001:21) 카렌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사명(Nissen 2005:76)으로 카렌교회의 태국 민족을 위한 선교 사명의 근거가 된다. 
갈릴리와 유사한 카렌의 상황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태국 카렌의 상황은 카렌이라는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 타이 민족으로 향함을 의미한다. 이방인을 위하여 성전청결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Kane 1990:55) 또한 카렌교회의 타이 민족선교에 대한 근거가 된다. 
카렌교회의 역할은 단지 카렌 민족만을 위함이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명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주저한 이스라엘의 유대 
기독교인들(Reicke 1986:232)과 적극적으로 반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Glasser 
2006:350)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카렌교회의 타이 민족에 대한 선교적 책무를 받은 것과 
참여는 다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의식의 단순화(Lohse 
1984:106-107)는 카렌교회의 타이족 사역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당위성과 가능성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역의 참여가 없으면 닫힌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은 카렌교회가 될 
것이다.  
무기력한 공동체에 의해 시작된 신약 교회의 선교운동(Shenk 2001:124)은 
카렌교회에 중요한 선교사역의 방향을 제공한다. 강함으로의 전통적인 선교는 상황적으로 
카렌 부족에게 적합하지 않다. 주변인의 자리에 있었던 신약의 교회와 카렌의 태국 
사회에서의 모습은 공통점이 많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선교운동에 강력한 
영향(정용갑 2009:86)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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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 한다. 카렌은 태국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선교의 장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다.  
태국에서 카렌족은 전형적인 산족의 한 부족으로 이해한다.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의 
보호와 안내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특히 고아의식이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상황은 카렌 부족이 타이 민족에게 접근하는데 주저하게 되었다. 반면 타이 
민족의 정체성은 일정하지 않고 변하여 왔다. 특히 민족주의 정책과 연동하면서 오늘의 
타이인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만들었다. 따라서 타이 민족과 카렌족과의 관계는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산족으로 규정된 태국 카렌의 모습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하다. 일정한 지도력을 갖추고 태국의 
안전에 특별한 역할을 하였던 역사는 카렌족 자신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태국 카렌은 타이인이 되었고, 되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타이인으로 동화되거나 타이인과 카렌인 두 개의 성격을 가진 다중 정체성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후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달자와 수용자의 입장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태국에 살면서 두 정체성을 소유한 중국이나 크메르인들(Keyes 
1979a:19)은 태국 카렌족에게 좋은 예이다. 그것은 완전한 동화와 다른 의미이다. 카렌족과 
타이 민족의 관계는 오랜 역사와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선교의 대상으로서 타이 
민족은 카렌교회에서 매우 낯설다. 그렇지만 두 민족의 역사적 경험은 카렌이 타이를 위한 
역할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지금은 복음으로서 그 역할을 할 시기이다.  
요약 
지금까지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 관계의 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민족의 선교적 의미를 성경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함을 구약부터 말씀하셨다. 대위임 명령에서 
모든 민족은 국가가 아니라 모든 인종 집답임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선교의 대상인 
민족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중요하다. 새롭게 변한 선교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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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구교회에 속한 민족 교회들의 선교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소수 민족과 
주류 민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소수 민족과 
주 민족과의 관계는 소수 민족인 카렌 민족이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향한 선교사역을 하기 
위하여 중요한 이해임을 살펴보았다. 복음은 수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약자인 카렌 민족이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접변 과정에서 넘어야 할 영역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태국 카렌은 태국 15개도의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다. 그들의 지정학적 역사적 경험은 고아의식이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타이 민족은 13세기 이후 현재 태국에 왕국을 세운 이후 몇 차례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주 
민족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불교, 왕은 타이 민족의 정체성의 근간이며 
태국에 사는 타민족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전통종교와 혼합된 소승 불교는 국교는 
아니지만, 타이 민족의 개인의 삶에서 국가운영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타이 민족과 카렌과의 관계는 단순한 주 민족과 산족의 관계가 아니었다. 타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카렌은 국경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변화되는 
19세기 말부터의 상황으로 인하여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이후 타이 정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소수 부족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태국 정부의 관점을 태국 카렌들은 대부분 받아들인다.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의 위와 같은 민족 관계는 카렌 민족 교회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모습에도 이런 민족 관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은 타이 민족에 




제 4 장 
 
태국카렌침례총회 현황
본 장에서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현황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선교사역 
관점으로 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역사를 살펴보고 난 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사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특징과 도전 요소를 
확인하고 요약을 하면서 정리할 것이다.  
선교사 역할 관점으로 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역사 
세대 구분은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어떤 선교사와 어떤 관계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다. 3세대로 나누었는데, 개척자인 버마 카렌교회의 선교 시대, 보호자인 서구 
선교사 중심의 시대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선교 시대이다.  
선교 1세대: 개척자- 버마 카렌교회의 선교 시대 1881-1941 
수누 목사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역사를 구분할 때 초기 개척단계를 1881년에서 
1906년을 개척단계로 1909년에서 1941년을 두 번째 사역단계로 구분(Sunu 2007:7-
14)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제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중요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태국에 있는 동족에 대한 전도 열정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던 시기로서 버마 카렌 
침례교회가 태국 카렌 선교를 주도하였던 시대이다.  
1829 년부터 시작된 버마 카렌교회의 타이 카렌에 대한 전도의 노력은 50 여 년간 
시도되었지만 정치적, 종교적, 자연 환경적 원인 등으로 실패하였다(Hovemyr 1989:122-
123). 태국은 당시 버마에서 온 카렌 선교사들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초기에 버마 카렌이 시도하였던 지역의 타이 카렌들은 불교도들이었으며 산지가 중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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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도 쉽지 않았다. 버마 카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2 년도 되지 않았고 아직 그들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시도였다. 
선교의 구체적인 결실은 초기시도 이후 50 년이 지난 뒤였다. 1880 년 12 월 12 일 
뻐씨 지방회의 선교사 쏘께, 모끌로와 쉐므와는 타이 카렌 선교를 위하여 파송을 받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모퇴가 합류하여 4 명이 팀이었다(Sunu 2007:4). 모퇴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었지만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교회지도자가 된다. 이들은 한 달 정도의 여행 기간을 거쳐 1881 년 2 월 초에 치앙마이에 
도착하였다(Hovemyr 1989:132).  
그들은 당시 치앙마이에서 사역 중이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맥길버리(McGlilvary)와 만나서 선교의 방향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 조언과 도움을 받고 
치앙마이에서 카렌 사역을 시도하였지만, 결실을 얻지 못하고 결국 람빵으로 
향한다(1989:133). 이것은 버마 카렌교회가 새로운 선교지에서 당시 주류선교사와 
의논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동서양의 선교사들이 1881 년에 태국 복음화를 위하여 
만난 것이다. 이것은 태국 카렌에게 복음을 전한 버마 카렌교회가 19 세기부터 선교적인 
교회임을 의미한다.  
1881 년 버마에서 온 최초의 카렌 선교사들의 람빵에서의 사역은 첫해에 5 백 명의 
카렌인들이 개종하였는데 그들이 소망하던 영원한 창조주의 메시지가 큰 영향을 
주었다(1989:134). 성공적인 사역을 한 세 명의 버마 카렌 선교사들은 람빵에 있는 세 곳의 
마을에서 4 개월 동안 선교하고 버마로 돌아갔다(Surikhamdaeng 2000:2).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에 대한 준비가 있었다. 1 년 후인 1882 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도력의 문제 등등으로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는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Dee 2016:41-42). 3 년이 지난 1884 년 두 곳의 교회와 두 곳의 전도체에 160 명 
교인이 등록하였다(Loo Shwe 1991:19). 1881 년 첫해에 집단적인 개종 현상 이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지도자의 문제 등으로 상당수가 다시 전통종교로 돌아갔지만, 정착단계로서는 
성공적이었다. 이후 1941 년까지 교회개척과 센터 사역이 이어지는데, 버마 카렌교회에서 
파송된 버카카렌 선교사들이 주요지도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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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선교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의 내용이 교회 자립에 관한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립은 중요한 조건이다. 타이인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한 
태국 카렌교회의 자립에 관한 역사적 과정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또한 당시 
자립하는 버마 카렌교회의 강점이 선교지에 전달되었는가와 관련된다.  
태국 카렌의 선교 1 세대 자립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총회 총무인 티무의 관점은 의존적인 태국 카렌교회 모습이다. 
“1881 년부터 1938 년까지 59 년 동안 태국 카렌교회는 버마 침례교회로부터 모든 부분에 
지원을 받았는데 자립, 자전, 자치에 대한 훈련은 잘 받지 못하였다”(Dee 2016:45-46)고 
하였다. 반면 앤더스 P. 호버미르(Anders P. Hovemyr)의 주장은 다르다. 첫 단계부터 
카렌교회는 자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1892 년까지 10 년 동안 람빵의 교회는 
자립하였는데 교회나 학교뿐 아니라(Hovemyr 1989:154) 다른 카렌지역의 전도도 
감당하였다(1989:155). 1890 년대에는 정기적으로 버마카렌침례신학교(KBTS)를 위한 
헌금에 참여하였다(1989:155). 이것은 초기 단계에 시작된 몇 곳의 태국 카렌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버마카렌침례신학교(KBTS)에 헌금으로 
참여한 것은 지역 교회를 넘어선 성숙한 모습이다.  
동일한 교회를 보고 상반되는 이해가 피력된 것은 이유가 있다. 두 가지의 다른 
이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호버미르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총무인 
티무(Timu)의 관점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호버미르의 경우는 특정교회의 모습을 근거로 
하였고, 티무는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1935년부터 1946년까지 사역을 했던 루쉐 사역자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자립을 강조하며 버마카렌침례총회에서 도움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Sunu 2007:12). 이 당시는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났지만 적어도 많은 부분이 버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스스로 서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애네 사역자가 1912년 치앙마이에 약 8,000평의 센터를 구입하여 1932년까지 사역 
센터를 운영할 때 도움을 버마에서 받았다(2007:8). 사역에 필요한 대지 구입과 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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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들이 버마 카렌의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땅도 이후의 사역자인 포투가 돌아간 이후 
총회의 땅과 건물들은 충분한 대책 없이 매각하여 버렸다(2007:10). 이것은 당시 태국 
카렌교회의 상황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센터의 구입에서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자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였다. 위의 두 가지 다른 
관점은 지도력과 자치라는 관점에서 공통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의 필요나 심지어 
다른 지역 카렌을 위한 전도와 버마에 있는 신학교를 위한 헌금을 하였지만, 그것이 완전한 
토착교회의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1890년부터 1909년까지는 최초의 
선교지역인 반녹 지역의 버마에서 어떤 사역자도 오지 않아서 담임 목회자도 전도인들도 
없었다(Sunu 2007:7). 최초의 교회는 재정적인 자립은 지역 교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스스로 그 교회를 이끌만한 능력이나 자세는 없었다. 결국은 지도력의 
문제이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교회 지도력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 1883 에서 1886 년까지 람빵에 
있는 4 명의 카렌 학생과 1 명의 샨 라오인이 버마카렌침례총회신학교(KBTS)에 
수학하였다(Hovemyr 1989:148). 당시 거리나 지형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교회가 
세워진 지 2 년밖에 안 되는데 미래의 지도자를 고려한 것이다. 지도력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낸 목적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아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다.  
1세대 교회의 또 하나의 현상은 교회 성장의 불안정성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881년 처음 전도한 해에 500여 명의 개종자가 있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1884년에 160여 
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 물론 500여 명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3년 뒤에 등록 
교인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3년 만에 160여 명의 세례교인은 당시 세 곳의 
마을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초기의 성장이 
계속되었다면 선교 1세대에 태국 카렌교회 교인 숫자는 괄목하게 성장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1955년에 총회가 조직될 때 1,250명의 세례교인들이 있었을(TKBC 1979:1)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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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처음 사역지인 람빵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파뿐(Papun)을 통하여 랭군지방회의 관리를 받았던 매사리앙 지역은 1899 년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이후 10 년 만에 1910 년에야 예수를 믿었다. 이후 1922 년까지 약 50 명 정도의 
교인만이 있었다(Hovemyr 1989:156). 처음 믿은 기간도 오래지만 이후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당시 버마 카렌교회들은 태국 현지인 사역자를 훈련해서 사역을 담당하여 성숙한 
교회를 기대하였다. 매사리랑의 지역의 사역은 람빵에서 1885 년 
버마카렌침례총회신학교(KBTS)에 보낸 훈련받은 전도인 매콰(Mae Kwa), 노이 뿐 야(Noi 
Pun Yah)에 의해 보조되었다(1989:156). 그런데 이들의 사역의 결과가 교회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1939 년부터는 2 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버마 카렌 침례교회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이 되고 교회는 11 년 동안 정체 상태였다(Dee 2016:46).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치앙라이 지역의 교회들은 낮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였고 
전도인들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그런데 치앙마이 지역 서쪽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예배와 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었다(Daengphongpee 1978:57). 전쟁이 교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초기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는 성장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버마에서 선교사들이 더 들어오고 사역지는 늘어나고 사역은 
다양하였지만 교회 성장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1세대 선교의 또 하나의 현상은 버마 카렌 침례교회의 타이선교는 전략적이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사역지 배치, 관리 그리고 지역 연구와 구체적인 사역 참여 등등이 
전략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치앙마이 카렌지역에 1890년부터 1906년까지 사역자를 
파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06년에 온 애네 선교사는 파송을 받고 오지 않았다(Sunu 
2007:7). 이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는 자연스럽다.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도 안정적이지 
않았다. 루쉐 선교사는 1935년에서 1938년까지 3년만 지원을 총회에서 받고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태국에 남았고 2차대전에도 머물다가(2007:12) 1946년에야 
돌아갈 수 있었다. 1935년 이후 포투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동역하던 전도인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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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비는 버마카렌침례교회나 태국카렌교회에서 후원이 안 되어 포투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였다(2007:10). 그는 무세키에 전도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자를 
세웠지만 파송한 총회의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사역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2007:10). 
파송 단체의 행정과 지원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 세대 선교의 특징에 대하여 호버미르는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는 지도력의 
부재중에도 복음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둘째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였으며 셋째는 고립되지 않은 열린 공동체이며 넷째는 기독교 카렌 정체성의 확장 
기여라고 하였다(Hovemyr 1989:169-170).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상황과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자립의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존적인 부분도 많았다. 열린 
공동체라는 관점도 언어와 환경적인 원인으로 태국기독교총회(CCT)에서 탈퇴한 것을 
보면 내부지향적 카렌 민족 중심의 공동체였다. 카렌의 기독교 정체성의 기여라는 측면은 
태국 카렌의 정체성이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Buadaeng 2007:85) 점에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 
선교 1세대의 특징은 첫째, 버마카렌교회 자립 모습의 부분적인 전달, 둘째 
지도력의 문제 셋째, 불안전한 교회성장, 넷째 사역지의 확장이다. 특징으로 볼 때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2세대 선교를 위한 기초가 이루어졌다.  
선교 2세대: 보호자-서구 선교사 중심의 선교 시대 1950-2000 
수누 목사가 편집한 태국카렌침례총회 125년 역사 기록에서 선교사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그는 1950년부터 치앙마이에서 태국카렌침례교회와 사역한 선교사들 
44명에 대한 명단과 사역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Sunu 2007:IV1-39). 그리고 제목을 
‘태국카렌침례총회 선교사 2세대라고 하였다(2007:IV1). 44명 선교사들은 2007년 
당시까지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포함하였는데, 한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선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양 선교사들이 절대다수인데, 1세대 카렌 선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서양 선교사 중심이다. 이런 면에서 2세대 선교사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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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선교의 후반기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외부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39년부터 태국카렌침례교회는 버마로부터의 지원은 중단이 
되고 교회는 11년 동안 성장을 할 수 없었다(Dee 2016:46).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생존이 중요한 시대였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치앙라이 지역은 낮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치앙마이 서부지역은 예배를 드렸고 전도 활동도 
있었다(Daengphongpee 1978:57). 일부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교회 활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1941년과 1950년 사이는 1세대의 연장이었다. 교회의 모습이나, 사역의 모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거의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정리가 되어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들과의 사역이 중간에 있었다. 일부의 버마 
선교사가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기보다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 
사실 1세대인 버마 선교사의 세대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역은 
거의 보조적인 역할이었고, 서양 선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때 1950년은 특별한 해이다. 왜냐하면, 태국 카렌교회가 서양 선교사와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1950년부터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 벤 베최호텐(Van 
Beschoten)은 타이 카렌교회에 와서 동역하였다(Sunu 2007:15). 그가 태국 카렌 
침례교회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나누고 
도전을 준 것이다(Dee 2016:46). 이전에는 버마 카렌의 선교지였는데, 자체적인 총회를 
이루는 것은 구조적으로 새로운 변화이다. 성인 교회로서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총무를 지냈던 써니 댕퐁피(Sunny Daengphongpee) 목사는 이 과정을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총회의 구성 논의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의논이 되다가 1954년 치앙라이, 치앙마이, 매사리앙 그리고 무세키에 속한 교회대표가 
모여서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정”(Daengphongpee 1978:59)하였다. 총회 구성이 바로 된 
것이 아니다. 결정한 대표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알리고 난 뒤 1년 뒤인 
1955년에 총회가 조직되었다(Sunu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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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선교 즉 서양 선교사들의 시대에 선교사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총회의 구조와 담당자들이다. 당시 총회 5 개의 부서가 있었다. “전도부는 제임스 
콘클린(James Conklin), 교육부는 앤드류 요스꼬(Andrew Yousko), 공중보건부는 케트 
데베그(Keith Dahberg), 농업 오지 개발부는 리차드 딕 맨(Richard Dick Mann)이 이끌고 
주관하였다”(Dee 2016:47)고 하였다. 티무 총무는 2 세대 선교사와 태국 카렌 침례교회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였다.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 교회와 
노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은 선교사에게 있다. 필요한 재정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선교부, 특히 미국침례교 선교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재정의 통로가 
방향을 결정하였다. 그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총회가 조직된 
1955 년부터 1998 년까지 태국카렌침례총회는 미국 침례교회와 영국 침례교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Dee 2016:47)고 하였다. 이것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전체 
재정출처에 대한 부분과 후원그룹에 대한 단어적 의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선교사 그룹은 미국 침례교회가 중심역할을 하였고 1976 년부터 스웨덴 
침례교회의 선교가 영국 침례교회보다 앞서서 오랫동안 지원하였다(Sunu 2007:28). 반면 
총회 산하의 지방회와 지역 교회의 일반재정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지역 교회는 계속 
자립을 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한 지방회인 태국 기독교총회 16 노회는 자치, 자립, 
자전을 1970 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었다(Hovemyr 1997:68-71). 이런 현상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지역 교회와 지방회는 자립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외국교회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 공중보건, 농업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였다(Dee 2016:80). 
서구 선교사들의 역할은 교회의 일반 사역을 제외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와 상비부서는 물론 총회 직원들의 재정적 
필요까지 지원함으로 재정적 의존이 커진다. 예를 들면 1976년 오디오 영상부서의 1년 
전체 재정 68,820바트(Bhat, 태국 화폐 단위) 중 카렌지방회가 지원한 것은 1,765받으로 
2.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였다(TKBC 1976a:4). 1991년 총회가 1992년 총회를 위하여 
미국침례교에 요청한 지원비는 2,239,290바트이었다(TKBC 1991b:2). 1992년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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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침례교에 교육 사역을 위한 요청 내용을 보면 매사리앙 지방회가 548,200바트, 샬롬 
지방회가 267,500바트, 치앙라이 기숙사가 735,000 무세키가 100,000받 전체 
1,650,700바트이다(TKBC 1992:1). 대부분 프로젝트와 사역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선교사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일반 교회의 사역과 지방회에는 현지교회의 역할이 
중심을 차지함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2세대 선교사 시대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교회의 성장이다. 1954년에 
860여 명의 세례교인이 1971년에 3,767명으로 성장(TKBC 1982:1)하였다. 1975년에는 
5,034명 1976년에는 5,665명(TKBC 1976b:3)으로 10퍼센트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 계속 
성장하는 교인은 1998년에 16,229명의 세례 신자로 성장하였다(Dee 2016:47). 1881년 
집단개종 현상 이후 73년 동안 미진한 성장이 1954년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된다. 총회가 구성되었던 1955년에는 
태국 전체 기독교에서 소수였지만, 이후 교인들의 숫자는 성장을 거듭하여 규모에서 
주류를 형성한다. 이것은 태국의 주류 교단인 태국기독교총회(CCT)와의 관계가 
발전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 태국 기독교회에 속하였던 카렌교회는 
언어적, 지역적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주류가 태국기독교총회를 탈퇴한다(Sunu 
2007:15-16). 1991년부터 다시 태국기독교총회 합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TKBC 1991b:15) 
다시 태국기독교총회(CCT)에 19노회로 등록을 하면서 태국기독교총회의 10노회, 16노회, 
19노회로 나누어지게 된다. 전체 19개의 노회에서 3개의 노회 소속이지만 1998년에는 
20퍼센트 정도가 태국카렌침례총회 소속이었다(김보순 1998:26). 
이 당시 선교사들의 정책은 현지교회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시행되었다. 1966년 맨(Mann) 선교사의 농업사역 보고서에 보면 보면 산족발전센터(Center 
For the Uplift of the Hill Tribes) 에 곡식, 가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분야별로 잘 
다루고 평가도 같이 보고하였다(Mann 1966:1-3). TKBC 전 총무인 써니 댕퐁피는 논문에서 
서구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교육, 의료, 농업개발, 성경공부훈련을 
나누어 설명하였다(Daengphongpee 1978:61-64). 이전과는 다르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역이 분야별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1975년에 총회 총무가 보고한 총회 자료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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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상황이 기간별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TKBC 1975a:1). 
1979년 총회보고서는 현재 카렌침례총회의 보고서와 형태가 거의 동일하게 자세한 현황과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였다(TKBC 1979:1). 이것은 선교사는 물론 현지교단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사역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시행하였음을 보여준다. 1세대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런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은 전통적인 서구 선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재정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서구 교회가 약자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방향이 적용된 
것이다. 현지교단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선교사에 대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인식이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1974년 총회보고서에 보면 총회조직에서 
현지지도자와 선교사들을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총회 임원과 상비부서장에는 카렌 
지도자들이 있고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들의 명단이 나온다. 특이한 점은 총회 총무를 
포함한 직원들의 숫자가 6명이지만 선교사들의 사역은 7개로 나누어져 있다(TKBC 
1974:1). 많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병원과 교육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후에 현지 지도자들이 분야별 책임자로 세워지고 있지만, 영향력과 실제 여러 
일을 선교사들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타이 카렌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기 어렵게 했다. 왜냐하면 경제적, 교육적 강자를 선교사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중요한 특징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구조가 완성되고 지역 교회와 
지방회가 활성화되었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구성하기 전에 이미 세 곳은 지방회로 
모였다. 1948년에 치앙라이 지방회가 1948년 매사리앙 지방회가 그리고 1953년에 무시키 
지방회가 세워지고 1955년에 총회가 되었다(TKBC 1979:1). 1959년에는 치앙마이 
지방회가 1968년에는 무시뜨로 지방회가 세워지는데 전체 교회는 39곳이 되었고 
세례교인은 6,936명이다(1979:1). 총회가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교회분포가 전체 
카렌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전도사역이 활성화되었고 이것이 카렌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전도사역이 부분적으로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역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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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역할을 했다. 총회 차원의 전도사역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구입과 총회 전도국에 
소속된 직원들을 위한 재정 지원은 선교부가 하였다. 반면 지역 교회와 지방회의 
전도인들은 원칙적으로 지역 교회가 지원하였다. 1975년 총회 전도국의 예산 9,280바트 
가운데 직원급여가 5,000바트이었다(TKBC 1975a:1). 그런데 1974년 총회 차원의 
전도인들은 12명이었던 반면, 지방회에서는 29명의 전도인을 지원하였고 개인적으로는 
18명의 전도인들을 지원하고 있다(TKBC 1976c:1). 이것은 외부 지원보다도 카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전도인들이 더 많다. 자체적인 전도의 모습은 1975년 전도국의 
보고에서도 잘 나타났다. 지역 교회와 지방회가 스스로 많은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다(TKBC 1975b:1). 특별한 장비 구입과 일부 사역자들을 위한 외부 지원은 있지만 
지역에서의 전도와 사역자 지원은 현지교회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타민족을 
위한 사역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이들 가운데 이미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대이다.  
선교 3세대: 동역자-파트너로서의 선교 시대 2000년대 
선교 3세대는 현지교단과 선교사의 관계가 2세대와 확연히 달라진다. 2세대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현지 교단 총회를 위하여 보호자나 부모와 같은 역할이었다면 3세대는 
동등한 동역자들이다. 2세대 선교사들에게는 현지교단이 선교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기대하였고 그렇게 지원하였다. 재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데 총회 
본부운영은 물론이고 각종 프로젝트 그리고 상비부서의 재정들이다. 3세대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재정적인 필요를 기대하지만, 현지교단의 다른 필요의 영역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서 중심은 현지교단이다. 더 나아가서 현지교단도 선교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되는 세대이다.  
2세대와 3세대는 시기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2세대 선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 구분의 중요한 기준은 선교사들의 
재정모금 역할과 관련된다. 선교사는 당연히 재정적인 모금의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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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선교사들이 들어온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선교사가 아닌 
동양의 선교사들이 동역하기 시작한다.  
1991년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서구 교회가 아닌 아시아 교회에 선교사를 요청한다. 
일본 침례교회에 선교사를 요청하고 에이찌 오사또 선교사가 결정되었고(TKBC 1991a :2) 
1992년에 태국에 도착한다. 일본 침례교회는 규모가 태국카렌침례교회보다 작음에도 
파송하였다. 이후 1995년 카렌교회 지도자훈련을 위한 한국선교사를 요청하기로 
하고(TKBC 1995:2) 그해 12월에 오영철 선교사가 태국에 도착하였다. 동양 선교사들의 
등장은 타이 카렌인들에게 서구 선교사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었다. 그들은 재정적인 지원 
면에서 서구 선교사들과 비교하여 열악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선교사 
그룹이 등장하는데 인도 나가랜드에서의 선교사들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태국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선교사가 온 것이다. 인도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모금하지 못하였다. 카렌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부 사역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선교사들을 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 현상은 전통 선교국이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스웨덴 교회의 
선교자원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것이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첫째는 
서구 선교사의 숫자가 급감하였고 재정 지원도 줄어들었다. 카렌침례총회가 총회 
차원에서 미국이나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Dee 2016:47).  
이런 상황은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주고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시대가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일부 남아 있지만 그들의 역할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많은 경우는 현지교회가 감당하였다. 선교사들이 이제 동역자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선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2016년 9월에 있었던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교사에 대한 안건은 미국, 스웨덴, 한국, 인도 
선교사들의 상황과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안건으로 다루고 결정한다(TKBC 2017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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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에 대한 내용은 많은 안건 중의 하나이다. 그 안건이 없다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려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회의 행정과 관리하에 선교사들이 사역한다.  
반면 1991년 9월에 있었던 총회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21개의 안건 가운데 
선교사와 관련된 것이 9개였고 그 가운데 재정과 관련된 것은 5개이다(TKBC 1991c:1-2).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의 요청과 외국 방문, 요청된 재정 
사용에 대한 안건들이 이어진다. 선교사들은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교육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총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은 하지만 
재정출처가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의논과 결정이라고 하기는 
부족하였다.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없으면 총회 운영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2007년에 글로벌카렌침례엽합회(Global Karen 
Baptist Fellowship, GKBF)가 조직되었다(GKBF 2013:1). 태국의 국경에서 난민으로 있었던 
카렌 난민들이 서구에 난민으로 가면서 예상치 않게 흩어지게 된다. 버마 카렌 침례총회와 
난민 카렌 침례총회 그리고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의논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카렌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흩어진 카렌이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글로벌카렌침례연합회의 세 번째 목적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난다. 
“카렌침례교회가 온 세계에 잘 정착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GKBF 
2007:1)이라는 것은 태국카렌침례총회도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카렌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주었다. 물론 여전히 정착하는 단계이다. 또한 해외로 이주한 카렌이 버마 출신 카렌이기 
때문에 태국 카렌이 이런 공통의 목적에 반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성숙한 교회가 된 버마카렌침례총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세계로 흩어진 카렌 민족의 
선교적 의무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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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시기에 선교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2016년에 차이차나라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것이다(TKBC Evangelism Department 2016a:3). 
텐트메이커이기 때문에 태국카렌침례총회가 경제적 후원을 하지 않지만 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총회 전도국 산하에 선교사역에 대한 조직을 갖추게 되고 앞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게 되었다.  
3세대 선교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태국에 
있는 단일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되었다. 2016년 태국 기독교총회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당시 총회 전체 교인은 201,840인데 태국카렌침례총회 소속인 10, 16, 19노회의 
교인이 62,464명(CCT 2016:15)이다. 이것은 태국 기독교총회의 31퍼센트가 카렌 침례교인 
소속이다. 이 숫자는 태국에 있는 단일교단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태국기독교총회는 
단일 교단이 아니라 연합교단으로 장로교, 침례교, C&MA 등등의 교단 특징이 노회 속에 
남아 있다. 카렌 침례교인들이 태국 기독교총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996년 태국 기독교총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체 세례교인 75,748명 중 
카렌은 16,974명(CCT 1996:1)으로 22.4퍼센트였다. 이것은 카렌 침례교인들의 증가율이 
다른 교회들보다 빠름을 의미한다. 태국 개신교의 분포에서 볼 때 카렌 침례교회는 태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책임이 있다.  
또한 3세대 선교 시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총회 본부의 자립과 상비부서와 
프로젝트의 일부 사역을 위한 자체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 총회 차원의 자립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 1991년 이미 총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교회가 교회의 수입 
10퍼센트를 상회비로 지방회를 통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총회에 보내기로 
결정(1991c:2)하였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 총회 본부운영을 위한 
자립은 바로 시행되지 않았다. 1997년 총회 사무실운영을 위한 재정 696,322받 중 지역 
교회가 상회비로 보낸 것은 50,000바트이고 이자가 30만 바트(TKBC 1998:4.1)이었다. 지역 
교회가 총회 본부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기여한 것은 전체 예산의 7퍼센트 정도이다. 이자 
수입의 16퍼센트 정도이다. 각 프로젝트와 상비부의 예산이 대부분 외부단체에서 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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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지역 교회의 총회 지원은 전체적으로 미미하였다. 지역 교회의 수입의 10퍼센트 
총회 지원 건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행이 결정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9년 이후였다. 2001년에 각 지방회가 총회로 
보낸 상회비는 210,193바트이고 2008년에 395,154바트이었는데 2009년에 631,982바트로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107,641바트(TKBC 2010:20)로 100만 바트를 넘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총회 차원의 자립에 있어서 시금석이 된다는 점이다. 2009년 예산집행을 보면 
총회 본부와 중요부서의 지원을 하고도 366,319바트를 이월했다(2010:23). 프로젝트와 
상비부서는 물론 총회 본부운영비도 지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성인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지역 교회의 총회 지원은 이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3년에 지역 교회의 예산의 
10퍼센트를 총회로 지원하는 액수가 2,085,464바트이고 2016년에는 3,033,957바트(TKBC 
2017a:22)로 3년에 100만바트가 증가된다. 이는 6년 만에 200퍼센트 성장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본부행정비는 94만 바트이며 나머지는 상비부서와 각종 
프로젝트와 신학교건축 융자반환 지원과 재산관리를 위한 지원(2017a:23)이다. 2017년 
예산이 2,380,020바트(2017a:23)인데 이것은 본부운영을 위한 수입을 기준으로 해도 
예산보다 적어도 22퍼센트 정도 더 많다. 신학교건축 융자반환과 재산관리를 위한 부분은 
일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매우 건실해졌다. 물론 이것은 상비부서와 특별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본부운영은 물론이고 다른 사역을 
위한 지원의 일부는 총회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립하지 
않은 교회가 선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선교하는 교회로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태국에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과 협력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뉴라이프 센터 에듀케이션이다(New Life Center Education). 이 단체의 카렌 
담당자는 태국카렌침례총회 전도국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TKBC Evangelism 
Department 2016a:1). 협력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는 교회당 건물 건축 
지원이다. 이것은 1990년 이전에 스스로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기에 건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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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도인들의 지원이다. 이것은 새로운 
협력단체들의 사역 방향이 2세대 선교사와도 같은 재정지원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그런데 
2세대 선교사 시대와 차이점은 2세대 선교사들은 프로젝트와 상비부서의 지원에 집중한 
반면 새로운 선교사들은 교회건축지원과 전도인 사례비 지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건축과 전도인 사례비에 대한 외부 지원을 기대하고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 지역 개발과 전도사역의 활성화는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3세대는 토착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도층에서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 티무 총무는 그의 논문에서 태국카렌침례총회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Dee 
2016:54)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된 총회의 현상을 의미 있게 기술하였다.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전도인들이 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과 타이인들 가운데 전도사역이 증가하고 있다. 태국 카렌 
침례총회는 앞으로 이런 선교사역이 미래에 더 증가하여야 한다. (Dee 
2016:55) 
그는 태국카렌침례총회가 매우 명확하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선교적 
사역에 대하여 총회가 인식하고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3세대 선교기에 나타난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출신도 다양해지고 일부는 태국보다 가난한 
국가에서도 파송되어 와서 같이 동역한다. 그리고 그들은 총회의 행정 하에서 사역한다. 
지역 교회와 지방회는 물론이고 총회 본부와 다양한 사역들이 총회의 재정후원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일부 선교단체들의 등장과 협력으로 예상치 못한 긍정,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다.  
태국 카렌 침례총회의 사역 현황 
먼저 일반적인 교회 구조를 다루고 난 뒤 선교사역 현황을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선교적 사역 현황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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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적합한 토착교회구조 
태국카렌침례총회는 구조적으로 태국의 카렌 상황에 적합하게 상황화하였다. 표-
1은 끄러바 모델 관점에서 본 태국카렌침례총회의 모습이다. 끄러바는 카렌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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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자립, 자치, 자전하는 토착교회이다. 
교회는 전도처, 예배처, 조직교회로 구분된다. 조직교회가 되려면 50명 이상의 세례교인, 
교회건물, 교회운영위원회, 여전도회와 청년회 그리고 목회자를 부양해야 조직교회가 될 
수 있다(TKBC 2014:8-16). 대부분 예배처소도 자립은 하고 있다.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직교회가 안 된다. 대부분의 전도처와 예배처소는 모 교회의 
지도와 돌봄 가운데 존재하고 대부분 외부의 지원 없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런 카렌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와 카렌문화와 적합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1854년 빠떼인 지방회가 자립을 시작한 전통 위에 서 있다(Batu 1963:34-35). 
목회자들은 원칙적으로 교회 안의 교인 중에서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카렌족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 후 부인 집에서 산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가 
부인의 고향에 온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선출되는 경향이 있다. 영적인 면이나 일반 
리더십이 교인들 사이에 검증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도시에 개척된 교회나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농사를 겸업한다. 교회에서 사례비 등을 지원받으므로 목회자들의 생활 수준은 마을에서 
대개 평균 이상의 생활을 한다. 이것은 자립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전도처가 유사하여 매우 초기 단계부터 자립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그들의 태국 카렌족의 
상황에 매우 적합한 모습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 구조는 자신학화의 모습을 가졌다.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와 전도인으로 구분되며 전도인은 전도처에서 사역한다. 
사역자들은 지원이 아니라 교인들이나 모 교회가 임명하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 종교지도자가 지역 주민 가운데 결정되는 것과 유사하다. 목회자들의 지원은 교회의 
일반 예산의 15퍼센트 내외이다. 액수는 지역 교회가 결정하는데, 총회와 지방회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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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지원과 교통비 등 균형 잡힌 재정구조이다. 사례는 현지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교인들이 책임진다.  
선교사의 역할은 파트너로서 현지교단의 행정체계 아래에 있으며 조력자로서 
위치이다. 선교사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없고 기관의 책임도 원칙적으로 맡지 않는다. 
프로젝트와 상비부의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데 갈수록 외부 지원은 줄고 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이들의 전통이 선교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지역 방문과 일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끄러바 모델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총회를 위한 지역 교회의 지원이 
증가한 부분이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일반 사역의 경상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 교회의 
헌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의 전체 총액이 3,033,957바트이었다. 이는 2006년 
지역 교회의 총회상회비 총액이 436,137바트로(TKBC 2007:23) 지난 10년간 거의 
700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당시 세례교인이 23,772인데 10년간 약 160퍼센트 성장인데 
교인도 성장하였지만, 지역 교회의 참여도는 더욱 눈에 띈다.  
교회건축은 1990년대 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힘으로 건축하였다. 
이런 것은 1831년 미얀마 카렌의 스스로 건축한 전통이 이어진 것이다. 보통 기간은 3년 
정도 준비하는데, 외부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았다. 성경에서 자기를 돌보라는 원리와 자립의 
모습이 선명히 보여준 영역이었다. 그런데 1990년 중반 이후 외부후원자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외부 지원을 통한 건축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가난한 시절에는 스스로 건축을 
하였는데,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진 지금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전반적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지역의 상황에 건실하게 상황화된 
토착교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기부터 이런 모습은 지역 교회와 지방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 총회 차원의 자립이 이루어졌다. 특별 프로젝트와 일부 사역들은 외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립의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모습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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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성장 
태국카렌침례총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태국 교회와 비교한 이후 카렌 인구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태국 교회와 비교 
타이 민족과 소수 부족의 교회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성장에 있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50 년대까지 태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타이인들(Martin 2016:14)이었다. 
그런데 2006 년에 이르면 타이 기독교인의 41 퍼센트가 소수 부족 기독교인이다(TPCC 
2006:3). 소수 부족의 성장을 이끌어간 단체 중 하나가 태국카렌침례총회이다. 1954 년에 
860 명의 세례 교인이었으나, 2017 년에 38,627 명의 세례 교인으로 63 년 만에 약 45 배로 
증가하였다. 태국 교회는 1950 년에 약 15534 의 성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타이 
민족이었다(Smith 1982:231, 236). 현재 2016 년 2 월 전체 개신교인이 446,614 명(Martin 
2016:11)인데 이것은 40 퍼센트가 넘는 소수 부족 기독교인을 포함한 것이다. 실제 
타이인들의 교인은 약 25 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대략 64 년 동안 18 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이다. 기간이 3 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카렌은 타이 교인들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태국 기독교총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성장 모습은 
카렌교회의 성장이 괄목할만하다. 당시 태국 기독교총회의 10노회와 19노회가 
태국카렌침례총회와 관계는 맺고 있었는데, 10년간 2,960명에서 8,500으로 287퍼센트의 
성장을 보였지만 태국 장로교회인 1노회에서 9노회는 34,391명에서 48,849명(Swanson 
2002:4)으로 40퍼센트의 성장의 모습이다. 이 수치로만 보면 카렌교회의 성장률은 태국 
교회의 거의 7배에 이른다. 이것을 전체 타이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당시 타이 주류 
교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렌교회의 성장이 훨씬 앞서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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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인구와 비교 
2010 년 기준으로 타이 민족은 6 천 3 백만 명의 인구 중 0.31 퍼센트가 기독교인데, 
130 만이 안 되는 타이 소수 부족은 14 퍼센트가 기독교인들이다(Martin 2016:14). 소수 
부족의 기독교률은 주 민족인 타이 민족과 비교하여 거의 50 배에 이르는 것이다. 태국 
카렌족의 상황은 다른 소수 부족의 상황과 비슷하다. 2008 년 카렌족의 기독교인이 
64,019 였는데, 당시 약 50 만의 카렌 인구로 볼 때 13 퍼센트이다(오영철 2009:92). 2015 년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기독교인들은 세례교인 37,600 명이다. 2008 년 태국카렌침례총회 
세례교인이 24,799 명을 감안하면 7 년 동안 40 퍼센트가 성장한 것이다. 태국 인구는 
2008 년에 약 6,339 만 명이고 2015 년은 6,573 만 명이다(Trading Economics 2017b: Thailand 
Population Data 면). 동일한 기간 내에 인구는 3.7 퍼센트 성장했다.  
카렌 인구의 증가도 최근에는 일반적인 타이 인구의 증가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것은 그 기간에 카렌에서의 교회 성장은 인구증가보다 10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다. 태국 
카렌족의 정확한 인구는 2002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하였는데, 전체 소수민족 914,755명 
가운데 438,131명이었다(Tribal Research Institute 2002:1). 당시 태국의 인구가 6,234만여 
명이었는데, 2017년이 68,277만 정도니 10퍼센트 가까이 성장했다. 카렌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더 성장하였으나, 추정하기로 대략 50만 정도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교인들이 세례교인 38,396명을 포함하여 58,923명이면 전체 
카렌 인구의 약 12퍼센트 정도가 카렌침례총회 소속이라고 예상이 된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인은 2008년이 16,000여 명이므로 현재 약 20,000명 
정도 예상이 된다(오영철 2009:92). 이것을 종합하면 타이 카렌에서 기독교인은 약 
16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1961년 태국 카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약 71,500명 정도의 카렌이 있었고 
대부분은 전통종교이고 많은 숫자가 불교였다(Young 1961:93). 당시 세례받은 기독교인은 
약 2000여명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3퍼센트 정도이고 세례받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여 대략 
5퍼센트로 추정된다. 카렌 안에서의 증가가 인구증가율보다 앞섰음을 보여준다. 1961년 
이후 55년 동안 자체 안에서 5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증가하였으니 세배 이상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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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가운데 70퍼센트 정도가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절대다수라는 것이고 성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성장은 1995년 총회가 조직되면서 뚜렷하게 증가한다. 2세대 선교사인 미국침례교 
선교사와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Daengphongpee 1978:59)이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였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카렌 자체 내에 괄목할만한 전도자들과 지역교회의 
교인들이 전도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통계들은 카렌에서 부흥을 주도하는 단체도 
태국카렌침례총회임을 보여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민족 선교 현황과 특징 
태국 카렌족의 주위에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민족들을 가까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타민족들은 소수 민족들도 있고 타이계열의 민족들도 있다. 소수 
민족들은 태국에 있는 10개의 소수 부족(Hill Tribe)들의 거주지와 겹치는 지역들이 많다. 
특히 치앙라이, 치앙마이가 그렇다. 매홍손은 카렌족이 주로 살지만, 라와족, 몽족 등의 
소수 부족들도 있다. 그렇지만 태국카렌침례총회나 지방회는 물론이고 지역 교회들도 
주위의 소수 부족을 선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수 부족 선교 
태국카렌침례총회 소속의 교회가 북부지방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한 경우는 
몽족인데 세 곳의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최초로 시도한 교회는 무세키 지방회의 모타 
교회이다. 1990년대 중반 모타에 있었던 마약 재활원사역은 몽족들도 대상이었다. 
재활원에서 예수를 믿은 몽족 교인들이 카렌교회에 나오다가, 마을에 교회사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경우이다. 완짠 지역의 기독교 학교에 몽족 학생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을에 돌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깐라야 군의 동삼믄 마을이 그 
마을이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모타 교회의 전도처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몽족 
교회연합으로 옮기게 되어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디모데 2017: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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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지방회에 소속된 본나 교회는 2013년에 근처 몽족 마을을 전도처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다. 본래 목회자가 이장이었을 때 그 마을을 알게 되었고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 몽족 기독교인이 생기고, 카렌 한 가정이 그곳에 이주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전도대회를 하였다. 이후에 정기적인 예배의 필요성이 생기고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2가정의 몽족이 예수를 믿고 있다(따부라 2017:인터뷰).  
빠이 지방회에 속한 씨소부 교회가 몽족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경 바로 옆에 
있는 두 곳의 몽족 마을에 교인들을 돌볼 사역자가 없음을 알고서 두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여 돌보고 있다. 기존에 전도가 된 경우이지만 돌볼 목자가 없으므로 시작한 것이다. 
소속은 그전에 속하였던 단체에 속함으로 행정적으로 지교회는 아니지만 실제 목회(빤 
2017:인터뷰)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몽족 사역의 특징은 연결고리가 있었다. 주로 바로 옆 
마을이거나 카렌 기독교인이 이주를 한 경우나, 재활원 사역 같은 공통의 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부의 깐짜나부리의 상카부리에 위치한 겟세마네 지방회는 몬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고 있다(피터 2017: 전화 인터뷰). 30여 년 전에 몬족 목회자인 모모 목사가 
태국으로 이주한 이후 시작되었다. 그는 상카부리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카부리 
카렌 교회에 출석을 하였다. 그리고 몬족이 있는 마을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였다. 이 
사역은 몬족이 있는 곳에 버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선교가 되었다. 
깐짜나부리 사이욕군의 타퉁나라는 예배처소가 있는데, 100여 명의 신자들이 있고 몬족이 
대부분이다. 언어는 몬족과 타이어를 사용한다. 상카부리에 가나안 전도처도 100여 명의 
신자가 소속되어 있는데, 버마인이 몬족보다 조금 더 많은 곳이다. 언어는 몬족과 버마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곳에서의 사역도 지방회가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개인의 
관계 때문에 시작되어 지역 교회가 관리하고 있다.  
직접적인 타민족 선교는 아니지만, 카렌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 사는 
타민족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는 치앙라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이 
있다. 또는 결혼을 통해서 카렌 마을에 온 경우도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카렌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 일부 교회는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치앙라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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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위랏, 타위폰, 야와랏 교회이고, 상카부리에 상카부리 교회와 아라덴 교회가 그런 
경우이다. 다민족이 출석하는 루암밑 교회는 카렌어를 하고 태국어로 요약정리하여 준다. 
이런 현상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타이선교를 위하여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타이 민족선교 
태국카렌침례총회에서 현재까지 태국 내에서 총회 차원이나 지방회 차원의 선교를 
하지 않았다. 2016년 7월에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자비량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였다. 이것은 총회가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파송한 것이 아니라, 
오영철 선교사가 제안하고 총회가 동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총회 총무의 논문에서 
카렌침례총회는 미래에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 타이 민족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했다(Dee 2016:54-55). 그렇지만 태국카렌침례총회 2015-2019년 계획(2016:61)이나 
총회 구조 안에서 타이선교와 관련된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교회가 타이 
마을에서 타이인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치앙라이에 있는 루암밑 교회이다. 2003년 루암밑 교회는 
치앙마이 팡지역에 있는 매순이라는 지역에 있는 카렌을 위한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 
마을은 카렌과 타이공동체가 접한 지역이었는데, 카렌은 믿지 않았고, 타이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교인이 되었다. 마약중독자나 병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 이후에 전도인을 
보내서 사역을 구체화하였다. 현재 27명의 교인이 있는데 대부분이 타이인들이다. 
행정적으로는 12노회에 속해 있지만 루암밑 교회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전도와 세례를 
주고 있다(깨누 2017:인터뷰). 담임 목회자는 그 지역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카렌이다. 지역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있고 교회가 건실하게 서가고 있다.  
치앙마이 지방회에 속한 본나 교회도 타이인을 위한 사역을 태국 마을에서 하고 
있다(따부라 2017:인터뷰). 본나 교회는 2007년경에 치앙마이 매쨈에 있는 후웨이도이라는 
타이 마을에 카렌 교인 한 가족이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곳과 멀지 않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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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반음꿋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두 곳에서의 사역은 지역공동체에서 교회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 두 마을 모두 타이 교인은 한 가족뿐이다.  
동일한 치앙마이도에서 타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두 교회의 경험은 매우 
대조적이다. 매순의 경우는 지역공동체에서 교회의 역할이 인정을 받고 있다. 교인들이 
주로 질병이나 중독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기독교인들이 되는데, 공동체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을 한다. 그리고 타이 교인들도 카렌 목회자를 존중하고 지도자로 잘 따르고 
있다. 27명의 교인들로 성장하였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이 없다. 반면, 본나 
교회에서 하는 두 곳의 타이 마을에서의 사역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자리매김이 안 된 
상황이다. 반면 공통점이 있는데, 사역의 시작이 인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매순은 
카렌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을 위한 사역이었는데 대상이 바로 옆에 있는 타이공동체가 
되었다. 본나 교회 교인이 타이 마을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적관계는 타이인을 위한 사역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이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의 존재를 느끼는가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 매순은 문제없이 정착할 수 있었지만 본나 교회의 
경우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교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태국신학교를 졸업한 카렌 목회자들이 타이교회에서 청빙을 받는 경우이다. 선교적인 
목적을 처음부터 가진 것은 아니지만, 타민족 교회를 섬기거나 개척한 사역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타이선교의 한 방향이다. 목회자가 태국카렌침례총회나 지방회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7월에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총회에서 자비량 
선교사인 마너를 파송하였다. 주한태국교회연합회와 카렌 선교사가 가는 지역의 한국 
지역 교회와 협력하면서 진행하는데 앞으로 이 사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기관을 통한 타이 학생사역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카렌교회들이 캠패션(Compassion)사역을 통하여 동일한 지역의 타이 학생들을 
포함하므로 하는 경우이다. 치앙라이에 있는 학교인 사하삿 학교와 깔라야와타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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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밋 학교의 학생들이 타이인을 포함한 다민족 학생들이므로 자연스럽게 타민족 사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총회나 지방회 차원에서의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태국 내에서는 없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이 
시작되었고 두 교회가 타이인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착한 경우는 매순이 
유일하다. 개인적으로 태국인 교회에서의 참여는 총회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유용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학교나 컴패션(Compassion)에서의 사역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태국카렌침레총회 선교사역의 특징 
태국카렌침례총회 선교사역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민족 중심사역, 
자민족 안에서의 복음 전파의 역동성, 소극적인 소수 민족 사역, 주저하는 타이 민족 사역 
그리고 개별적인 선교사역이다.  
자민족 중심사역 
총회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몇 지도자의 공통된 대답은 TKBC 카렌을 위한 
조직이며, 아직도 카렌 안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국 카렌 1900 여 개의 마을 
가운데 반 이상이 교회가 없으므로 숫자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태국 전체의 복음화 상황을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 태국 카렌의 복음화율은 약 18 퍼센트 정도이지만 타이 주 민족은 
0.4 퍼센트도 안된다(Martin 2016:9-11). 이 수치로라면 카렌은 태국 복음화율의 거의 
40 배에 이른다. 사실상 전혀 다른 선교지역이라는 것이고 카렌교회가 타이 민족을 위하여 
주 민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카렌교회가 자민족을 넘어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회나 지방회 차원의 타민족 사역은 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백 킬로 떨어진 카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타민족을 위한 
사역은 총회에서 하지 않았다. 일부 소수의 지역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일부 개인적인 
목회사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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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족 안에서 복음 전파의 역동성 
태국 카렌 안에서의 사역은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5 년 전후에 복음 
전파의 속도와 매우 대조적이다. 1880 년 버마뻐씨에서 파송된 카렌 선교사 3 명과 조력자 
1 명은 1881 년에 치앙마이에 도착하고 처음 사역지를 람빰에 있는 카렌 마을 반녹에서 
시작하였다. 카렌의 선교사역은 초기에 성공적인 결과였는데, 불과 몇 년이 안 되어 
160 명이 세례를 받았다(Loo Shwe 1991:21-22). 
그런데 47 년이 된 1928 년에 신자는 190 명이었고 56 년이 된 1937 년에는 
258 명이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4 년에 860 명이던 숫자가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조직된 
1955 년부터는 성장 속도가 갑자기 증가한다. 1955 년에 1,250 명, 1965 년에 2,590 명, 
1971 년에 3,767 명(TKBC 1982:1)이다. 그리고 1989 년 10,000 명을 넘었고, 2003 년에 
20,000 명 그리고 2012 년에 30,000 명을 넘었다. 1955 년 이후 카렌은 태국에서 타민족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Smith 1982:64). 
카렌에서의 성장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 년간 태국에서 가장 복음이 
확대된 지역은 카렌이 밀집된 옴꼬이 남부 지역이다. 1995 년 1 곳의 교회와 4 곳의 
전도처가 60 여 명의 세례교인들이었지만, 2017 년 현재 5 개의 조직교회와 30 여 곳의 
전도처에 약 1,300 명의 세례교인을 포함한 2,000 여 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었다(암폰 
2017:인터뷰). 기독교의 확대는 그곳에 있는 암폰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민족 
안에서의 복음 전파는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극적인 소수 부족 선교사역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소수 부족사역은 총회나 지방회 차원에서는 없다. 일부 
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카렌족은 지역에 따라 소수 부족과 접한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치앙라이와 깐짜나부리 그리고 치앙마이 일부 지역에는 카렌 옆에 소수 부족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전도처를 세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타, 
씨소부, 본나 세 교회가 있다. 그리고 소수 부족사역은 의도적이었기보다는 서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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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동기였다. 소수 부족 안에 기독교인들 비율이 높은 것도 원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수 부족을 위한 선교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저하는 타이 민족선교 
태국카렌침례총회와 지방회는 주 민족인 타이 민족에 대한 선교에 대한 주제로 
의논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전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2013년은 
카렌침례총회 선교사역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해이다. 왜냐하면, 전도국의 사역 중에 
‘선교사역’이라는 사역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태국카렌침례총회 헌법에 
보면 총회 전도국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9가지 사역 중 하나로 추가(TKBC 
2014:40)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전도국의 
구조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6년 5월에 있었던 총회 전도국 운영위원회에서 선교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한국으로 첫선교사로 가는 마너 선교사에 대한 언급이 처음(TKBC Evangelism 
Department 2016a:3)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에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총회에서 받고 난 뒤 한국에 갈 경비에 대한 지원 건을 다룬 것이다. 2016년 3차 회의에서는 
마너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보고가 간단히 있었고 그것이 보고되었다(TKBC Evangelism 
Department 2016b:12).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이후 주 부서인 전도국이 회의에서 
선교사로 보고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도국의 실제 ‘선교사역’에 관한 보고는 
버마카렌침례총회 산하에 있는 뻐떼인 지방회(KBC PMA)가 파송하여 태국 카렌지역에서 
사역하는 4명의 선교사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것은 현재 총회 지도자들 사이에도 
카렌교회가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카렌에 대한 열정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선교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서양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교회가 그들의 재정, 교육, 경험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누고 돕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즉 선교는 강자에서 약자로 가는 전통적인 선교 방향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므로 약자인 카렌이 타이인을 위한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선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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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선교헌금을 하는 교회도 없고, 선교에 관해 예산을 가진 
교회도 없다. 카렌이 주 민족선교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이선교를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주저하게 된다.  
개별적인 선교사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민족 선교사역을 하는 곳은 매우 소수임을 확인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안에는 모두 209곳의 조직교회와 382곳의 예배처소가 있고(TKBC 
2017a:18) 이들은 스스로 전도하였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참여하는 
교회는 4곳의 교회와 한 곳의 예배처소이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에 대해 총회나 지방회의 
역할은 없다. 지역 교회의 일로서 직접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교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어로 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카렌 목회자들이 태국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다. 개인의 필요와 태국 교회의 필요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타이인을 위한 개척 선교는 아니지만, 매우 유익한 경험들이다. 
이들을 위한 총회나 지방회의 지원은 없다. 카렌은 신학교에 진학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태국어로 하는 신학교로의 진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태국어 능력의 향상과 태국 사회 
이해와 맞물려 태국신학교를 졸업하고 태국 교회에서 사역할 카렌 사역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요소가 될 것이다.  
도전 요소들 
태국 카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를 유지하던 때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도전 
요소들이다. 이런 도전들은 카렌 사회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 크게 태국화와 정체성의 혼돈, 세속화, 도시화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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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화와 정체성의 혼동 
태국 카렌은 태국에 사는 부족이다. 그러므로 태국 정부의 정책과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태국화이다. 태국 사회와 접촉이 
확대되는 중요한 통로는 행정 확대, 경제 발전, 도로 발전 등이다(Hayami 1996:348). 
태국화는 사실 최근의 정책은 아니다. 태국 정부의 중앙화 정책은 19세기 말부터 
구체화되었다(Beng 1975:191-192). 당시의 정책은 중부 사이암 중심으로의 태국화였다. 
카렌도 이런 영향을 받았다.  
현대 태국 정부의 소수 부족 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두 번째 단계인 1972-
1983년에는 국가 동화정책에 강조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태국어, 
문화, 태국 역사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Buadaeng 2006:374). 1990년대 초에 대부분의 소수 
부족을 위한 고지대 프로젝트는 그 목표를 완성하였다(2006:374). 이것은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태국에 동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카렌은 태국 국가와 행정체계 
안으로 의지적으로 협력하였다(Hayami 1996:349). 지금은 태국의 행정 제도하에 완전히 
들어갔다.  
행정체계의 정비나 확대에서 카렌 사회가 편입되는 것은 사실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태국화의 과정은 카렌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국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받아들인다. 왕을 사랑하고, 태국 국가에 
충성하고, 불교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국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태국의 사회일원으로 
구성된 카렌들에게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웃 국가인 미얀마와 비교하면 태국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의 카렌과 태국의 카렌은 국가관이 다르다. 
미얀마 카렌, 특히 국경에 있는 카렌은 독립된 카렌 국가를 열망한다. 반면 태국에 사는 
카렌은 태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 같은 동족인 미얀마 카렌이 
정치적 핍박에 대하여 안타깝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과 같은 국가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적인 영역은 그대로 수용하기에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 불교는 태국의 
국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국교의 역할을 한다. 태국인의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90 
불교에 대한 이해는 카렌들에게 불교로의 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태국 정부와 
불교와 협력하여 소수민족의 태국화 정책으로 시행된 1965년부터 시행된 불교 포교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Dhammacharik Buddhist Mission 2010:33). 본래 카렌은 종교적인 
분야를 정체성의 요소로 보지 않았지만(Platz 2003:490) 불교화된 마을에서 정체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교육은 카렌의 태국화를 촉진하였다. 공공 교육은 태국 사회로 진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공공 교육은 부족을 포함한 
카렌에게 자기 민족과 지역에 대한 이해, 민족 언어와 민족의 관습 이해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Buadaeng and Boonyasaranai 2009:49-50).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교재와 교사들은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와 관습을 
가르치지 않는다. 공공 교육의 장점과 기회제공을 사용하면서도 카렌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 학교에서 종교 행사를 불교의식으로 하므로 그런 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독교 학교나 일부 학교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류 민족 종교의 영향이 공공 교육에서 소수 부족에게 미치는 경우이다.  
카렌이 계속 지켜야 할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만약 태국화의 과정 결과가 
정체성의 상실이라면 미래의 카렌 존재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 태국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카렌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는 
보존되어야 하며, 높은 도덕 수준은 오히려 태국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만약 태국화 
과정에서 태국 사회 자체를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발전된 사회라는 구도로 보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태국화는 기회이면서 위기라는 면에서 
타이 카렌족에게 도전이다.  
세속화 
태국 정부의 지난 40여 년 동안 중앙화와 현대화 정책과 세계화의 힘은 북부의 소수 
부족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Buadaeng and Boonyasaranai 2008:85). 이것은 북부 태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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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부족인 카렌에도 이전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소수 부족의 전통적인 삶에서 세속국가가 주도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동기가 일을 찾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Buadaeng 
2005:44), 세속화된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세속화는 교육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대중매체, 태국 사회와 접촉의 증가, 도로의 발전 등이 세속화를 가속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와서 텔레비전 시청이 자유로워졌다. 세속화는 카렌 공동체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면이 있다. 문제는 세속화의 부정적 내용을 이해하거나 평가하지도 못한 채 산속에 사는 
소수부족인 카렌들에게도 들어간다. 세속화는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가 더 증가한다. 결국, 
이런 풍요로움을 산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도시나 공단으로 이주한다. 스마트폰 
소유가 일반화되고 있고 이를 통한 태국 사회의 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의 변화도 세속화를 강화한다.  
이제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리고 상당수의 젊은이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로 간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군 소재지로 나와야 하므로 고향과는 다른 상황이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는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타이인들이 주를 이루고, 그들의 문화와 유행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대부분 고향이 아닌 곳에서 생활한다. 
현대사회의 큰 영향인 세속의 영향은 갈수록 많이 받게 된다.  
더 이상 전통적인 생활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더 큰 변화는 그들의 세계관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된다. 
과거에는 지역 교회가 젊은이들을 돌볼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 시골에 있는 
경우도 영향을 받는다. 태국문화가 들어오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영향은 예배 참석률을 
낮추었다. 특히 남자와 젊은이들은 더욱 심각하다. 시골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도 세속화를 촉진하였다. 과거에는 쌀을 중심으로 한 자립 자족하는 농사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환금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수입을 높이려는 방법은 성공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관심은 농사를 어떻게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인가에 집중한다. 도로가 
발전되니 운송 수단에 대한 욕구가 변하였다. 이제 오토바이가 없는 집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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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이라도 차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교통수단을 구입하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시골이지만 세속화의 큰 물결을 거부할 수 없다.  
도시화 
1980년대까지, 카렌을 포함한 태국의 소수 부족의 도시로의 이주는 소수였는데 
1990년 이후에 이주가 본격화 되었다(Buadaeng 2005:44). 북부지방의 중심도시인 
치앙마이로의 이주 원인은 크게 네 가지인데, 구직, 교육, 고지대에서 삶의 어려움 증가, 
자유로운 해방구이다(2005:44-45). 이런 목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면 고향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향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아의식이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카렌에는 
이런 동기는 도시에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변두리로 존재할 수 있다. 카렌은 주로 주유소, 
식당, 가게와 경비 등의 일을 하는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류층을 
형성한다(2005:46-48).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부족공동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민족 문화를 유지하는 센터가 될 수 있다. 치앙마이와 근교에 모두 
4개의 교회가 있고 여러 곳의 전도처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해 
북부도시인 치앙마이로 이주하게 되면 태국 대학생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로 태국 학생과 같이 동거를 하기도 하고 타민족과 교제와 결혼을 하기도 한다. 
치앙마이는 그들의 고향과 멀지 않고 교회와 지역에서 온 공동체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 사회적 위치에 있다. 그런데 방콕이나 중부의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는 
카렌 공동체가 없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나오면 고향에서 할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는 결국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대중매체도 
도시화를 촉진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뉴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이 도시를 
동경하게 만든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장소로 생각하곤 한다. 언어와 
문화가 타이권으로 그런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언어는 대개 문제가 없다. 태국어가 
교육언어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적응 과정은 기존의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2세들은 부모의 언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 카렌이라는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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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가 어렵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고향은 주로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를 세워주지만, 도시는 혼자이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매라노이의 한 지역의 카렌족은 사뭇쁘라깐이라는 곳의 한 공장에 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명이 기독교인인데,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교인은 없다고 
하였다(매라노이 성도들 2013:인터뷰). 고향에 오면 다시 교회를 나가지만 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화는 시골의 공동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은 
여전히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카렌 교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지만 청소년 이하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시골 
지역이 숫자가 감소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카렌침례교회의 주류가 시골에 남아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 안에 계층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변화는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태국화는 
부정적인 면에서 카렌의 정체성을 잃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카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장점을 간직한 채로 태국화가 된다면, 긍정적 다중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카렌과 타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충돌 없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태국 
사회에서 태국인들과 공동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사회적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전도의 기회가 많아진다. 세속화는 신앙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도할 수도 있다. 특히 대중매체나 세속의 
유익을 이용하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 도시화는 카렌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주위에 있는 타이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양면성이 있으므로 태국화, 세속화, 도시화의 가능성과 긍정적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약 
먼저 태국카렌침례총회 선교역사를 선교사역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3세대로 
나누었다. 그것은 선교사와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구분 점으로 하였다. 
선교 1세대는 버마 카렌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던 개척세대이다. 1881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까지이다. 초기에 집단개종의 현상으로 많은 교인이 예수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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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도자의 부재 문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교회의 
자립에 관한 영향은 버마카렌침례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립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버마 
카렌 교회를 의존하였다. 개척자로서의 선교 1세대의 특징은 버마 카렌교회 자립 모습의 
부부적인 전달, 지도력의 문제, 불안전한 교회성장과 사역지의 확장이다.  
선교 2세대는 서구 선교사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던 시대로써 1951부터 
2000년까지이다. 2000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구분이기보다는 2세대와 3세대가 혼합되어 
가는 시점이다. 1950년 서구 선교사가 태국 카렌과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미국침례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한다. 1955년에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서양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상비부와 프로젝트 그리고 총회 본부운영은 
대부분 서구 선교사들의 지원 속에서 진행되었다. 태국기독교총회에 모든 지방회가 
등록을 하였다. 보호자로서의 선교 2세대의 특징은 괄목할만한 성장, 서구 선교사들 
의존과 전략적인 선교사역, 총회의 구조 완성, 지역 교회와 지방회의 강화 등이다.  
선교 3세대는 파트너로서의 선교 시대인데 2000년 이후이다. 서구가 아닌 아시아의 
일본, 한국, 인도에서 선교사가 들어온다.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현지교회가 받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서구 교회의 쇠퇴에 따른 지원의 급격한 감소는 자체적으로 총회를 
지원하는 시대로 이어진다. 글로벌카렌침례연합회(GKBF)를 통하여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카렌의 영향을 받았다. 최초로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지역 교회 
차원이지만 타이 마을 개척도 시작하였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단일 교단으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 동역자로서의 선교 3세대의 특징은 동역자로서의 선교사, 다양한 네트워크, 
총회 본부의 자립, 최대 단일교단 성장, 선교의식의 태동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사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태국 카렌족의 
상황에 적합한 토착교회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태국카렌침례총회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태국 교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였다. 
카렌 내에서는 16퍼센트로 타이 민족의 복음이 0.3퍼센트인 것을 비교하면 50배의 
복음화율이다. 타민족 선교사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나 지방회 차원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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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부족사역은 북쪽에서 세 교회, 중부에서 한 교회가 시행 중인데, 몽족과 
버마족 그리고 몬족이다. 인적관계를 통해서 시작된 사역들인데 총회나 지방회에서의 
지원은 없이 지역 교회가 형편에 따라 사역 중이다.  
주 민족인 타이 민족 사역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 치앙라이의 루암밑 
교회가 팡 지역에서 건실하게 교회개척을 시작하였다. 이 경우도 카렌 마을에서의 전도가 
오히려 타이인들이 믿게 된 경우였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텐트메이커가 
2016년에 파송된 것은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 파송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총회나 노회 그리고 지역 교회가 타이를 위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선교사역의 특징과 도전을 확인하였다. 특징은 자민족 중심사역, 
자민족에서의 역동적 선교사역, 소극적인 소수 부족사역과 인식 없는 타이 민족 사역과 
개별적인 선교사역이다. 자민족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웠고 멀리 있는 카렌족에게는 
전도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타이 민족에게는 선교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선교사역의 도전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태국화와 정체성 혼동, 둘째는 세속화, 셋째는 도시화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카렌족에게 큰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도전들은 잘 
준비하지 못할 때 카렌 정체성을 상실하고 카렌은 산속에 소수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더불어 이것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태국을 위한 잠재력이 많은 교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이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미래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민족 
선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카렌침례총회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민족 안에서 적합한 
토착교회를 이루었지만, 타이선교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타이선교를 위한 
높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음 장에서는 
타이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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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 선교 현황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인식 전환을 위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수민족의 주류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와 태국 카렌족과 타이 민족의 관계이다. 그리고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현황을 
다루었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타이 선교를 위한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 현황을 
살펴보겠다. 이것은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인식전환을 위하여 
중요한 장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적합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현장연구 방법을 살펴보고 난 뒤 둘째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이고 세 번째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 
현장연구 방법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현장연구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현장 연구방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현장 연구의 내용들과 현장 설문 조사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양적 연구방법론 
양적 연구조사는 문헌연구와 설문 조사다. 문헌연구는 앞에서 다루었듯이 민족 
관계, 카렌과 타이 민족, 태국카렌침례총회 그리고 약자로서의 선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장에서는 현장조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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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비비율적 층화표집(Dia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비비례 층화표집(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법은 모집단의 
비율을 상이한 비율을 주어 사례의 수를 조정하여 실시하는 표집 방법이다(Song, Kim, and 
Bhattacherjee 2014:64). 이 경우는 조사자가 대체로 모집단의 규모와 구성원 특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이다.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집이나 계통적 표집을 통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조사는 정하여진 설문지를 통한 표준화 면접방법을 사용했는데, “응답자가 질문을 
읽고 주어진 선택 문항으로부터 답을 고르는”(2014:71)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하여 표본 집단의 의견이나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가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해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비비율적 층화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집단의 대표성 있는 의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모집단의 의견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질적 연구방법론 
본연구는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은 양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증적 자료에서 시작한다(Flick 2009:23)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특징은 이론과 
연구방법의 적합성, 여러 관계자가 고려된 관점, 연구자와 연구의 유연성 그리고 다양한 
접근방법 및 연구방법이다(2009:28). 위의 특징들은 연구자가 태국카렌침례총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절하다. 시작 인터뷰, 포커스 그룹, 참여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인터뷰는 반 표준화 면접을 사용하였다. 반 표준화 면접(Semi-Standardized 
Interview)은 일정한 수의 질문은 표준화하고 그 이외의 질문은 비표준화하는 
방식이다(Flick 2009:149). 이 방법은 주제와 내용은 표준화하되 질문 순서나 방법 등은 
면접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시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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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선정할 때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회 임원과 총회 전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총회 임원은 총회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고, 
총회 전도부는 총회의 전도 관련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적합한 조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포커스 그룹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을 통한 연구도 보조적으로 시행하였다. 카렌 
교회의 타이 선교의 사역 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가 
6명에서 10명 정도의 참여자들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연구방법이다(Song, Kim, and Bhattacherjee 2014:39). “다른 형태의 조사연구보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설명이 가능”(2014:76)하므로 사역 방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설문 조사나 개별적 인터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타이선교의 내적인 
역동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설문 조사 개별적 인터뷰의 대상은 실제 타이선교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다.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된 루암밑 교회는 타이선교를 하는 카렌 
교회이다. 그들의 타이선교에 대한 과정과 경험은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여자 관찰법 
현장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 참여자 관찰법이다. 참여자 관찰법은 일반적인 
참여자와 비교하여 6가지 차이가 있다(Spradley 2009:68-73). 첫째는 이중의 목적이 있는데 
상황에 참여하고 그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참여관찰자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평소 무심하던 행동들과 내용을 놓치지 
않는다. 셋째, 참여관찰자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광각렌즈를 보고 사회현상을 
보아야 한다. 넷째, 참여관찰자는 내부자로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외부자로서 자신을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섯째, 참여관찰자는 경험과 상황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여섯째, 참여관찰자는 현상적인 현상과 자신의 느낌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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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관찰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하여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중의 목적, 분명한 의식, 광각렌즈 
관점, 내부/외부자의 경험, 자기성찰과 기록의 유지는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병렬적/ 동시적 연구방법 
필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통합연구방법의 하나인 병렬적/동시적 
연구방법이다. 연구자가 질적, 양적 방법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이며 상호보완적인 






병렬적/동시적 연구 방법 도식화 




현장조사에서 자료 수집은 태국카렌침례교회의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검사에서 실제 자료 수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 검사 
본격적인 설문 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 검사를 하였다. 왜냐하면 “예비 검사는 
연구설계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도록”(Song, Kim, 
and Bhattacherjee 2014:21)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국 카렌이 사용하는 언어와도 관련이 
있다. 태국 카렌은 언어사용이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이다. 카렌 문자는 주로 교회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카렌들은 생소하다. 그리고 태국학교에서 공공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단 학교생활을 하면 쓰기는 태국어가 훨씬 익숙하다. 이런 경우에는 태국어로 
자료를 준비해야 참여자가 편리하다.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카렌 기독교인은 카렌어가 
익숙하므로 카렌어와 태국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설문 조사라 
할지라도 실제 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파이럿(Pilot) 설문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2016년 3월 25일 파이럿(Pilot) 설문을 위한 설문지를 태국어와 카렌어로 번역을 
하고, 준비한 다음 3월 27일 매까삐앙 교회의 장년 교인 대상으로 파이럿(Pilot)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서 중 일부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3월 31일 최종 설문지를 
만들었다.  
인터뷰 
인터뷰는 총회 임원과 총회 전도부 직원 그리고 총회 목회자협의회 회장과 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다니엘 목사와 하였다. 14 명의 인터뷰 가운데 총회 임원은 5 명이다.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이다. 이들은 총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며, 
총회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전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총회 전도부는 4 명의 직원이 있는데 총회의 전도와 
출판, IT, 교회개척을 담당하므로 실무선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다. 이외에 총회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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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와 부총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총회의 상근직원으로 청년사역을 총괄하는 중요한 
지도자들이다. 총회 목사협의회 회장이며 바뻬키 교회 담임인 따부라 목사와 루암밑 교회 
목사인 깨누 목사와도 인터뷰를 하였는데, 현재 두 곳의 교회가 타이 마을에 전도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목사는 카렌이지만 타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이해가 중요하다.  
1. 루카 장로/총회 회계: 2016년 3월 29일, 내용은 설문 조사와 동일한 내용 
2. 깨누 목사/루암밑 교회 원로목사: 2016년 4월 2일, 주로 왜 루암밑 교회는 타이 
사역이 가능했는가를 중심으로 
3. 다니엘 목사/태국 교회 목사: 2016년 4월 2일, 태국 교회를 사역하면서의 경험과 
관점들 
4. 블래와/ 총회 전도 국장: 2016년 4월 7일, 타이 사역하지 않은 원인, 단점, 강점, 사역 
방향 
5. 로디 목사/총회장: 2016년 4월 11일, 위와 동일 
6. 파짜/ 전도국 5년 교회개척 프로젝트담당자: 2016년 4월 11일, 위와 동일 
7. 싱꼰 목사/부총회장: 2016년 4월 11일, 위와 동일 
8. 율리베/ 총회 부총무: 2016년 4월 12일, 위와 동일 
9. 찌라삭/총회 청년회 부총무 : 2016년 4월 12일, 위와 동일 
10. 요엘라/ 총회 청년회 총무: 2016년 4월 12일, 위와 동일 
11. 티무/ 총회 총무: 2016년 4월 12일, 위와 동일 
12. 따부라 목사/총회 목회자회 회장: 2016년 4월 15일, 위와 동일 
13. 빼뚜/ 총회 전도국 성경 통신공부 담당: 2016년 4월 17일, 위와 동일 
14. 무디/총회 전도국 IT 담당: 2016년 4월 17일, 위와 동일 
포커스 그룹 
2016 년 4 월 2 일 치앙라이에 있는 루암밑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반표준면접방법이다. 원로목사와 담임목회자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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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도자 9 인과 만나서 타이 마을에서의 선교경험과 과정에 관한 주제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루암밑 교회는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속한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도적으로 타이인 전도를 시도하였고 일부 타이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총회에 속한 
다른 교회와 달리 타이 마을에서 사역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다른 카렌교회의 인식변화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자 관찰 
필자는 1995 년부터 태국카렌침례총회와 관계를 맺고 사역해 왔다. 그동안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교회를 방문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관련된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전도부와 신학교의 지도위원으로 역할을 했다. 200 여 곳의 교회와 전도처를 방문하면서 
총회의 다양한 영역을 관찰하면서 사역을 해 왔다. 특히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에 
대해 주창자로서 참여하여 왔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서 참여관찰자로서 함께 한 것이다. 
이번 현장연구에서는 연구의 과정에 그들의 태도와 의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답과 인터뷰의 응답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도와 전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타이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기본적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 정기회의 참석한 4,000 명 정도의 교인 
중에 각 지방회 총무에게 부탁한 지방회별 30 명이 기본적인 대상자들이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집단의 모든 계층을 균등하게 표본 조사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총회에 
참석하는 대상이 전체 모집단보다 청소년과 청년층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10 대와 20 대 
30 대가 많다. 이것은 청년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총회 기간 중에 열리고 자연스럽게 각 
지방회 청소년과 청년대표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렇지만 각 지방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이 
참석하는 최대의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모임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계층을 
균등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태국카렌침례총회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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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는 2016 년 4 월 4-8 일까지 총회 장소였던 매홍손도 빠이군에 위치한 
매삥노이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지방회 총무가 지방회별로 30 명을 선정하여 4 월 6 일부터 
8 일까지 실시하였다. 총회에 12 곳의 지방회가 있으므로 모두 360 명이 총회 장소에서 
선정되어 실시되었고 루암밑 교회의 교인 30 명을 4 월 3 일에 실시하였다. 전체 390 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것이다.  
현장연구 내용 
현장조사는 태국카렌침례교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이들의 타이선교에 대한 
연관성을 각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양적 조사의 질문에서 태국인들을 전도한 경험을 확인하므로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태국인을 전도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세계 선교와 태국인들에 
대한 선교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 교회의 선교헌금 여부를 질문하였다. 
카렌인들이 태국인들에 대한 민족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국인들에 대한 
적합성과 태국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태국인과 같이 일하는 느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카렌족의 태국인들을 위한 지도력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렌족의 태국 사회의 지도력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은 태국에 대한 
전도훈련 여부, 태국어 능력을 질문한 후 태국인 종교 중심사상인 공덕 쌓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계속하여 태국인과 접촉하는 정도를 질문한 후 타이인과 카렌인인 정체성 질문을 
통하여 태국인 선교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태국인 선교를 위한 선교교육의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태국인 전도 교육과 불교 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하였다. 태국인 선교를 
위하여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선교헌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태국인 선교를 위한 재정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인을 위한 선교헌금의 가능성과 질문을 한 후 마지막으로 태국 
사회에 진출한 카렌 젊은이들의 타이인 선교 가능성을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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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방법에서는 태국카렌침례총회 지도자들과 전도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태국인들을 위한 사역의 현주소, 가능성,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 문제점들 
현장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 준 것이다. 그것은 설문지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대답 결과가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과 다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작업이 논문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설문 조사의 
내용들과 인터뷰와 참여 관찰에서 나타난 내용을 비교하면서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이다.  
설문지 문제 
중요한 문제는 설문지와 관련이 있었다. 9번의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세계 선교에 
대하여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서 설문지에는 64퍼센트가 강하게 그리고 28퍼센트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92퍼센트가 책임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10번의 
질문은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타이인들의 전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60퍼센트가 강하게 그리고 30퍼센트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자민족이 아닌 타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90퍼센트 이상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면 선교인식이 매우 높은 단계로서 선교인식 고취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수치적으로는 이미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다. 
이 수치는 신뢰도의 측면에서 매우 높다. 90퍼센트가 책임이 있다고 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당도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타이인들에 대한 선교의 책임에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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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인터뷰의 결과를 요약하면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카렌만을 위한 단체이고, 지방회나 총회 차원에서 타이 민족이나 
다른 민족선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속한 200곳의 교회와 약 
380여 곳의 전도처 가운데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아직도 카렌 침례교인들에게 타이인들은 직접 그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실제적으로 카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설문지 조사의 결과는 연구 조사 방법론의 타당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가장 큰 원인은 설문지의 질문과 답이 본래 의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설문 조사에서 이과 관련된 질문은 9번과 10번이다. 
9번은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세계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가? 
였다. 선택은 5가지인데 강하게 동의한다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였다. 10번은 
“태국카렌침례총회는 타이인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가?”이며 대답은 9번과 같다. 
본래 이것의 질문에 대한 목적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교인들의 선교인식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질문과 답은 선교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와 태국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동의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총회장인 로디 목사는 이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인 세계 선교에 참여한다고 동의하지 않겠습니까?”(로디 
2018:인터뷰) 총회 회계인 루카 장로와 오지개발 국장인 수안도 동일한 의견을 주었다. 
결국 이 질문은 연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된 질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9번과 10번의 
질문으로 태국 카렌 침례교인들의 선교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질문의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인터뷰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  
실제 인터뷰에서 선교는 서양이나 한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의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총회교회 가운데 외국에 있는 사역자를 지원하는 
곳은 매쨈에 있는 한 교회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미얀마에 있는 카렌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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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카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그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적 능력이 있어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교회는 아직 없다.  
한편 이렇게 선교명령에 대한 동의에 대한 대답은 일정 부분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긍정적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동적인 변화(Change 
Dynamic)를 통해 가야 할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설문지 이해 관련 문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실제 모습과 다른 결과는 참여자들의 질문지 단어 이해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일 가능성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교라는 
단어이다. 태국어 설문지에는 선교라는 단어를 미찬(             )이라고 했는데 영어의 표현을 
태국 문자로 하였다. 카렌어 설문지에는 선교라는 단어를 미셔(              )라고 하였는데 
역시 영어의 표현을 카렌 문자로 한 것이다. 그런데 카렌 교회에서 선교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따머포(                 )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선교사라는 의미 외에도 전도자라는 의미가 있고 사도라는 단어로도 
사용한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설문지에서 참여자들이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총회장인 로디 목사와 회계 그리고 총회 청년회 총무도 같은 의견(로디, 
루카, 요엘라 2018:인터뷰)이다. 이것은 설문에서 선교, 전도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다.  
설문지의 목적이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선교 현황과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이와 관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교헌금 교육을 지역 교회에서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어적으로 카렌을 넘어선 선교사역이지만 참여자들은 구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타이인들을 위한 선교교육도 구체적인 대상과 선교교육을 
명시하였지만 참여자들은 자민족을 위한 전도 교육을 받은 경험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카렌 지도자들은 인터뷰에서 그들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였다. 뒤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데 그것은 설문지의 결과와 매우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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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이해와 관련된 또 한 부분은 그들이 내적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것을 답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느낌을 답할 가능성이 많다. 총회장인 로디 
목사와 회계인 루카 장로(로디, 루카 2018:인터뷰) 그리고 오지개발 국장인 수안과 직원인 
퐁삭(수안 2018:인터뷰)이 동일한 관점을 보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태국어의 능력과 
태국인들을 위한 전도인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질문이다.  
태국의 카렌족은 일상생활에서 북부 태국어를 부담 없이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교통을 이용할 때 대부분 북부어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어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총회장 로디 목사는 긍정적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카렌침례총회 
총회장과 회계는 실제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였다(로디 2018:인터뷰). 
젊은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 카렌족은 일상생활에서 태국어가 불편함이 없지만 
전도를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태국 카렌족들의 태국인들과의 접촉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관리들, 
학교 교사들, 시장과 지방정치인들은 북부 카렌지역에서 타이인들과 카렌인들이 혼재한다. 
일부 지역은 카렌이 우위를 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 타이인들에게 전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은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카렌인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총회장과 회계는 실제 전도를 하는가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였다. 
타이인을 위하여 카렌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유사한 영역이다. 일부 
지역은 카렌족이 지역지도자로 있고 그곳 주민들 일부는 태국인들이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카렌인들은 태국인들을 위하여 카렌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지만 실제는 다른 면이 많다. 총회장과 총회 회계는 이 원인을 
표면적인 느낌과 실제 상황의 구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였다(로디, 루카 
2018:인터뷰). 적절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이해정도가 연구자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다니엘 목사의 경우, 처음에는 타이선교를 위하여 
카렌이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였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을 때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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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답을 하였다. 태국인들은 카렌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깊은 생각이나 실제 모습보다는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느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황과 표면적인 느낌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원인들이 설문서의 
답을 선택할 때 영향을 준 것이다. 
카렌족 성품 관련 
카렌의 성품 중 하나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다. 더불어 부정적인 대답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안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밖으로는 직접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총회장인 로디 목사와 
회계인 루카 장로 그리고 매사리앙 지방회 전 총무인 부카의 설명에서 확인하였다(로디, 
루카, 부카 2018:인터뷰). 설문지 조사에서도 이런 성품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매사리앙 지방회 전 총무인 부카는 카렌의 성품을 보여주는 
전승노래(Chant)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부카는 애떠찌꽈러매소모러싸 
(                                                                             )라고 했다. 이것은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묻지 않는데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카렌의 성품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설문서의 질문에 대한 답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카렌침례총회 지도자들은 이야기하였다.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을 선택할 때는 질문자가 긍정적인 것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답을 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타이인들을 위한 전도의 적합성이나 타이인들을 위한 태국어의 수준은 
물론 선교의 이해에 관한 답들도 이런 카렌의 성품들이 결정할 때 작용한다.  
이런 카렌족의 성품은 앞의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실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결과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설문지 질문지의 내용이 
인식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의의 확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질문과 답이라는 
점도 실제 선교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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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설문지의 여러 대답이 타당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대답이 사실이라면 카렌 교회를 통하여 타이인들이 
개종하고 타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나 지방회를 통하여 세워진 카렌교회는 한 곳도 없다. 총회에 속한 
치랑라이의 루암밑 교회가 한곳의 타이교회를 개척하였을 뿐인데 그곳도 본래는 카렌을 
위한 전도 시도였다.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이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비현실적이 
되어 그 대답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Sogaard 2011:181).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질문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2011:112)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설문지의 답에서도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한 면으로는 의미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렌교회의 태국인들을 위한 선교적 당위성을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 
현장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터뷰를 통한 질문과 답이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타이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참여 
관찰에서 확인된 것을 분석함으로 기술한다.  
언어 
타이선교를 위한 카렌교회의 강점 중 하나는 카렌 성도들의 태국어 수준이다. 
14 명의 인터뷰에서는 5 명이 언어를 꼽았고, 포커스 그룹에서도 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카렌의 강점이라고 하였다. 총회장인 로디 목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현재는 카렌은 태국 언어가 가능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태국신학교를 
많이 졸업하고, 태국어로 태국 사역을 할 수 있는 카렌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카렌어를 못 할 
정도입니다. (로디 2016: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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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에게 태국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태국의 교육제도가 중학교 
의무제도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카렌인들에게는 그전과는 
다른 교육환경이 되었다. 물론 도시에 있는 학교와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른 교육과정이므로 부모세대와는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이 카렌의 
신세대들에게 태국어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에 타이 
카렌에게 태국어 능력은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같은 태국 
국가 안에 살아도 카렌족의 태국어 능력은 전도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기존 교인 
가운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년층의 경우 태국어, 특히 표준어가 어렵다. 그런데도 
카렌족의 전체적인 태국어 능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또 한가지 언어에 관한 강점은 북부 태국어와 관련된 것이다. 북부지방에 사는 
카렌족의 다수는 북부어를 할 수 있다. 표준어보다 익숙한 언어이다. 루암밑 교회가 타이 
마을에서 설교하거나 심방 할 때 표준어가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북부 태국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상호 간에 공통공간을 만들어 준다.  
설문 조사에서 태국어로의 전도 수준에 대한 답에서 카렌교인들이 얼마나 
태국어에 익숙한지 잘 알 수 있다. 충분히 전도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24 퍼센트이며 보통이 
46 퍼센트이다. 68 퍼센트가 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어느 
정도가 24 퍼센트인데 이들도 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색함이 있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국어로 전도하는 데 힘든 사람은 3 퍼센트이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자도 
3 퍼센트이다. 6 퍼센트를 제외한 참여자의 94 퍼센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원인이 전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아무래도 지역 교회에서 지도층들이 참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인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어는 태국 
카렌인들이 타이 민족선교를 하기 위해 매우 큰 장점이 된다.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20 대가 10 대보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10 대와 20 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30 대까지 불가능하다는 응답자가 없다는 것도 태국어의 능력이 
 111 
많이 향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 조사나 인터뷰 모두 태국어는 카렌 교인들에게 
있어서 타이선교를 위한 큰 강점임을 확인해 준다.  
태국 사회문화 이해 
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들의 
사회문화를 잘 이해할수록 선교의 장벽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카렌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태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좋다고 하고 이를 강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14 명의 인터뷰 가운데 9 명이 이 부분을 강점으로 말하였다. 총회장인 로디 목사는 
치앙마이 도시에서 카렌 목회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타이인들과 같이하므로 타이에 대한 문화, 종교, 사회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그 교회의 젊은이들은 태국인들이 절대다수인 학생들이 있는 치앙마이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들은 태국 사회와 문화가 더 익숙하다. 그러므로 
이들이 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목사협의회 회장인 따부라 
목사의 목회지는 전형적인 카렌 마을에 있다. 그런데 그의 의견도 차이가 없다. 응답한 9 명 
이외의 5 명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태국 사회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아도 공감하고 있는 요소이다. 젊은 세대의 카렌인들은 태국의 사회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태국 사회, 문화 이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 
설문지 조사의 결과는 이 부분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태국 사회와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불교의 공덕 쌓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왜냐하면, 공덕 
쌓기는 태국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인들이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태국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96 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경우가 22 퍼센트, 이해하고 
있다는 경우가 50 퍼센트이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1 퍼센트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3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결과로만 보면 절대다수의 카렌 교인들이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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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72 퍼센트가 아주 잘 이해하거나 이해한다고 응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24 퍼센트도 보통이라고 선택하였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덕 쌓기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학사학위를 가진 일부 응답자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학력이지만 높게 한 경우도 있다. 공덕쌓기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는 당연히 학사학위 
소지자가 높을 것이지만 그는 아마도 이론적, 문헌적 이해가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다. 왜 다수의 카렌이 잘 이해하거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을까? 이것은 교리적인 
이해라기 보기다는 그들이 불교 행사나 불교도들의 공덕쌓기를 자주 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덕쌓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한다. 때로는 그 행사에 참여를 
요구받고 참여한다.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공덕쌓기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매우 일상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적 의미와 실제 관찰 또는 참여에서 공덕쌓기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카렌도 불교가 50 퍼센트 이상이므로 가까운 마을이나 지인들의 공덕쌓기를 
직, 간접적으로 접하였을 것이다. 이런 대답은 매우 의미가 있다. 체득적으로 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타이 불교도들은 이론적, 문헌적 불교에 관심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교도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며, 전통종교와 혼합된 불교도로서의 생활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카렌 교인들이 공덕쌓기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약할지라도, 실제 타이나 카렌 불교도의 종교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해는 타이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TV, 태국 사회로의 진출, 태국의 정부 시책, 교육 등등은 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것은 카렌교회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산이요 강점이다.  
그런데 한가지 특징은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이 이런 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고 연구자가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서야 대답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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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런 장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와 과정들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원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태국인을 위한 사역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 태국 교회에서의 카렌 목회자들과 태국 
신학교의 신학생들, 성공적인 사역 경험, 태국 사회로의 진입이다.  
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카렌 사역자들과 신학생들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태국 선교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카렌 목회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모두 7 명이 이 부분을 
언급하였으니 절반이 되는 숫자이다. 일부는 태국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지도자들은 이들이 태국 선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도국 직원인 파짜였다. 왜 카렌침례총회는 타이선교를 하지 않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다. “사실은 현재 많은 카렌 목회자들이 타이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의 관점으로는 카렌이 타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넓게 보면 이들도 카렌 교회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에 중요한 자산이다. 총회나 
지방회나 지역 교회들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이 태국 복음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태국 사역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서이다. 카렌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가는 경우가 태국인에 비해 많다. 태국에서 
카렌 침례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정도는 약 14 퍼센트이다. 그런데 태국 전체 신학생들 
가운데 14 퍼센트보다 높은 비율이다.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서 카렌 신학교를 선호했다. 지금은 태국에 있는 
신학교가 50 여 개가 되어 학교 수도 대폭 늘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최근 
상당수의 카렌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이들은 많은 숫자가 태국의 신학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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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게 되어 그곳을 결정한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대우를 
기대하는데, 태국카렌침례총회 산하의 교회는 이미 목회자들이 다 있고 그리고 
대학졸업자들에 근거한 사례비를 지원할 교회가 별로 없다.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사역을 하거나 태국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된다. 이 
경우들은 대부분 타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된다.  
태국 교회에서의 카렌 목회자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일부는 태국 교회와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단 태국 
교회로 가게 되면 카렌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 결국, 태국 교회 사역자로 
평생을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역하는 이들은 많은 경우가 태국카렌침례교회의 
역사와 신앙적 유산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카렌 교회를 이해할 때 
소수 부족의 하나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수 부족 출신 사역자로서 
주민족을 위한 선교사적 사역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대부분의 카렌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소수 부족 
정체성과 연결하였다. 산족 교회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총회 전도부의 파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카렌 교회를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들은 타이 교회와 비교하여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타이인은 0.3퍼센트 정도만이 
기독교인입니다. 반면 카렌 사회에는 10퍼센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카렌에서의 사역에 대해 자부심이 높습니다. (파짜 2016:인터뷰)  
그는 기독교인 퍼센트에 대한 예를 들면서 태국 교회보다 카렌 교회가 앞서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내적인 교회 구조나 전도 등은 훨씬 앞서 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의 교인은 소수 
부족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해가 서서히 지도자와 성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 교회를 목회하는 카렌 목회자들에게 태국카렌침례총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지 타이 목회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유산과 
역사를 가진 목회자로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이나 카렌 
침례교회에 유익하다. 더 나아가서 카렌 침례교회의 좋은 유산들이 태국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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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화하도록 하면 태국 교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태국 교회 
사역자로서의 경험과 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네트워크는 앞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카렌인이 타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 조사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이 질문에 대하여 53 퍼센트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였고, 40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93 퍼센트의 설문지 참여자는 카렌이 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설문지에 참석하여 설문에 참여한 조사자들의 응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총회 장소가 매홍손이라는 카렌이 밀집되어 있고 그곳의 도의회 
부의장과 적지 않은 도의원들이 카렌이고, 과거에 국회의원도 카렌이었다는 점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4,000 명이 모인 카렌 중심의 모임의 분위기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력 행사를 기대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카렌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카렌도 할 수 있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그런데 실제 타이인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영역이다. 
93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타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문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답이 많았다. 특히 총회 회계인 경우에 본인이 
태국 군인으로 고위직인 대령으로 예편할 만큼 지도력이 있지만, 카렌의 타이 교회를 위한 
리더십을 가질 수는 있느냐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대답은 총회 총무도 마찬가지이다. 
그도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의 동의와 필요를 이야기하였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둘 다 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하였다.  
타이인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 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는 카렌이 밀집된 
지역 외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긍정적인 대답과 실제 행동의 간극에 대한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력 리더십의 사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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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역경험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카렌 민족 안에서 성공적인 
사역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총회 총무는 카렌 
침례교회의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장점은 많은 카렌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찬양을 잘 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많이 참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건축을 협력해서 
합니다.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티무 
2016:인터뷰)  
총무가 이야기하는 강점들은 카렌 침례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954년 800여 
명의 세례교인이 2017년에는 거의 4만 명으로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단일 교단으로는 
태국에서 가장 크다. 지역 교회에서 총회까지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자립을 하고 
있으며, 전도는 거의 예외 없이 스스로 하였고 매우 효과적이다. 2017년 현재 200여 곳의 
교회와 380여 곳의 전도처를 보면 얼마나 결실이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는 이런 
카렌침례총회의 건강한 교회 구조와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건강한 교회 구조를 가진 
카렌침례총회이기 때문에 타이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다. 
협력에 대하여서는 이 외에도 세 명의 지도자가 지적하였고, 그 가운데 파짜 사역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강점은 있습니다. 서로 사역하고 협력하고 기독교인이라는 
동질의식이 있습니다.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파짜2016:인터뷰). 그는 
카렌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매년 1,000 명 내외가 모이는 각 지방회의 총회가 12 곳에서 모이고 있고, 4,000 명 
내외의 카렌들이 모이는 전체 정기총회가 있다. 이런 모임을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일부는 다른 지방회가 돕는다. 이런 규모의 집회는 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와 전도처를 합해 약 600 곳의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사역지와 북부 태국과 중서부지방의 분포도는, 태국인들을 위한 
예비자원이다. 이들의 주위에는 카렌들만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태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즉, 타이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사역의 경험이 태국 사회에서 강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강점은 있더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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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을 위한 사역으로 성공적인 사역경험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 사회로의 진입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장점 중 하나는 태국 사회로의 진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총무인 율리베는 태국 카렌의 장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태국 사회로의 진출이다.  
현재 카렌의 많은 회원이 교육과 태국 사회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점은 많지 않지만 그리고 이것이 직접 카렌침례총회 사역과 
관련이 없지만, 회원들의 교육 기회와 사회진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율리베 2016:인터뷰) 
그가 지적한 것처럼, 치앙마이에 2000 년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지만, 현재 치앙마이 
근교를 포함하여 모두 4 곳의 카렌 종족의 교회가 있고, 세 곳 이상의 전도처가 있다. 많은 
교인이 도시로 이주한 것을 잘 보여준다. 대학진학률은 빠른 속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도시로 이주한다. 사실 관리를 못 할 정도이다. 방콕이나 
공단으로 이동한 카렌 교인들에 대한 정보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다. 타이인을 위하여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바로 이들의 주위에 타이인들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타이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태국인과의 접촉 정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300 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59 퍼센트가 하루에 여러 번 타이인들과 접촉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사람은 12 퍼센트이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태국인들과 접촉하는 카렌족이 
71 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태국 사회에 진입해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대상자는 15 퍼센트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 퍼센트이다. 25 퍼센트 정도는 
자주는 아니지만, 태국인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없다는 
4 퍼센트로서 거의 모든 참여자가 정기적으로 타이인들과 접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실상 태국 사회에 진입하여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국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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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조사자들이 전체 카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고립된 산에 사는 
카렌도 일부 있다. 그런데 최근 20 여 년 동안 태국 사회와의 접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 사회와 문화를 익히게 된 것은 이런 접촉에 의한 것으로 타이 
사회로 진출한 자연스런 결과이다. 태국 사회와의 접촉은 앞에서 확인된 태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연결되고, 이로 인해 타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 71 퍼센트는 매일 만난다고 하니 그 만남이 전도로 연결된다면, 타이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는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다. 태국 사회와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정기적인 접촉은 큰 장점이다.  
태국인과 공유된 영역 
태국 카렌이 타이 민족선교를 위해서는 타이인들과 공통점이 있어야 접촉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공유된 영역이 많을수록 전도의 장은 많아진다. 태국의 카렌은 이런 
관점에서 태국인과 공유된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정체성이다. 태국 카렌은 태국의 정책과 법안에 살아가면서 
태국 카렌의 독특한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이중 카렌인과 타이인이라는 이주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태국교육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왕실과 태국 정부 
그리고 종교의 정책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  
이중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렌인과 타이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여기서 카렌은 카렌인과 타이인으로 정체성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카렌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하여 296 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227 명이 
카렌으로서 자부심을 아주 높게 느낀다고 하였고 15 퍼센트는 높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전체의 91 퍼센트가 카렌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하여 높게 느끼고 있다. 4 퍼센트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하였고 5 퍼센트는 없다고 하였다. 수치상으로는 카렌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높다.  
태국 카렌 민족의 태국 시민권자로의 자부심에 관한 설문지에 응답한 300 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높은 사람은 64 퍼센트,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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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23 퍼센트이고 어느 정도는 7 퍼센트이다. 87 퍼센트가 태국 시민권자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있는 카렌까지 합하면 94 퍼센트가 태국 시민권자로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태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카렌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아주 많이 느끼는 영역에서는 12 퍼센트 더 높다. 그런데 높게 
느끼는 것만 합하면, 카렌으로서는 91 퍼센트, 태국인으로서는 87 퍼센트로 큰 차이가 없다. 
적어도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카렌들은 카렌 민족으로서 자부심과 타이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의 자부심에 대하여 큰 차이가 없다.  
많은 태국 카렌은 태국인과 카렌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조화롭게 그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다중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태국어를 잘해도 카렌이 만약 
태국시민권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태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 
왕에 대한 사랑, 태국 국가에 대한 충성, 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은 일반 타이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종의 공유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영역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것이 미얀마의 카렌과 태국 카렌과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가에 소속감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국 카렌족의 대부분은 높게 나타나지만, 미얀마 카렌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북부 태국의 농촌의 타이인의 경우는 
그들의 직업이 농업이므로, 같이 농사를 짓는 카렌 민족과 사회적인 면에서 공유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루암밑 교회가 타이 마을에서 성공적인 교회개척이 가능한 것도 이런 
공유된 공간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깨누 목사는 지적하였다. 그들의 경우 중요한 것이 
북부 타이어로의 의사 표현과 그리고 동일한 농업환경이다. 이 부분에도 사회는 
동일하였으므로 받아들이는데 쉽게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할 수 있는 조사를 하였는데, 태국인과 함께 일할 때의 느낌에 관한 
것이다. 매우 좋다가 31 퍼센트이고 좋다가 48 퍼센트이다. 79 퍼센트가 같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보통이 18 퍼센트인데 보통까지 합하면 97 퍼센트가 태국인과 
같이 일하는 데 어려움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이 카렌침례총회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참여자 중 10 대와 20 대의 비율이 54 퍼센트라는 점도 이런 수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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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하였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타이인들과의 관계가 전 세대와는 다름을 
의미한다. 특히 도시로 일찍 진출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카렌은 늘어간다. 이들은 
태국 사회의 한 부분에서 자리매김을 건실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타이인들과의 관계에서 
'남'이 아니라 ‘우리’로 상호 간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 정체성이라고 이해한 태국 카렌 교인들의 강점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설문 조사에서 상반되는 대답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이인에 대한 거부감이다. 태국 국가의 한 시민으로 지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79 퍼센트가 타이인들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 
목사의 인터뷰에서 타이인들은 과거부터 카렌을 무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카렌 안에는 
특별한 거부감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는 타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이다. 타이 사회에서 
문제없이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이 타이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즉 타이인과 카렌인이라는 이중 정체성과 실제 그것이 선교사역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타이인들에 대한 전도가 
카렌교회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양 민족 관계에 불편한 역동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태국인들과 공통된 영역은 이미 살펴보았던 태국어의 사용, 태국사회로의 이주로 
인한 태국인들과의 접촉도 같은 흐름이다. 태국교회와의 연합활동과 일부 카렌사역자들의 
태국교회에서의 사역도 태국사회와의 공통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텐트 메이커를 위한 청년 그룹 
태국 카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계속 이주하고 있다. 이들은 태국어로 교육을 받고, 
태국의 문화와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위에는 타이인들이다.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잠재력을 가졌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태국 사회로 진출한 태국카렌침례총회 젊은이들이 태국인 선교의 가능성이 
어떤가를 질문하였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면 50 퍼센트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였고 
45 퍼센트는 가능하다고 하였다. 95 퍼센트가 이들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설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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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보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이들이 카렌총회 구성원을 
골고루 대표하지도 않는다. 평균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다. 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은 
참여자들이다. 태국 사회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 
자신에 대한 가능성일 수도 있다. 이 수치는 동기가 부여되고, 상황이 충족되면 자비량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가능성이 바로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태국 
사회로 들어간 젊은이들에 대하여 총회 총무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며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부총무인 율리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도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전도에 대한 기본과 기초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점을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하지 않습니다”(율리베 2016:인터뷰). 이것이 오늘 
도시로 이주한 태국카렌침례총회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개인 영성 
생활과 태국인 전도 관련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개인 영성 생활과 태국인 전도 관련성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56 퍼센트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39 퍼센트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95 퍼센트가 영성 생활이 태국인 전도를 위하여 관련이 있다고 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영성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총회 청년회 총무인 요엘라도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어떻게 주위 타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터뷰 질문에서 “가장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 과정이 필요합니다”(요엘라 2016:인터뷰). 
그의 주장은 설문지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영성 생활이 없이는 텐트 
메이커의 사역은 어렵다. “그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력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이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계속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끌릴 
것입니다”(찌라삭 2016:인터뷰). 청년회 부총무 찌라삭의 위의 대답은 결국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타이인들도 끌린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타이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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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텐트 메이커로서 타이인을 위한 사역이 
가능하고 그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실제적인 타이 민족선교의 결실이 
나와야 한다. 실제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답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젊은이들에 의한 
타이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렌 민족은 가난한 편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는 확실한 증거는 지방회나 총회에 
가면 보게 되는 차량들이다. 2000 년 이전에는 매년 열리는 4 월 총회 회의에 가면 소수의 
차량이 있을 뿐이었다. 지방회는 훨씬 적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회에는 수십 대가, 
총회에는 수백 대의 차량을 볼 수 있다. 오토바이가 없는 집은 거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총회 청년회 총무는 태국 카렌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미얀마의 카렌과 
비교하면서, 태국 카렌은 미얀마 카렌보다 훨씬 잘살고 있지만, 미얀마 카렌의 헌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회 회계인 루카 장로도 현재 카렌의 상황은 좋아졌고 
부자들도 일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들이 헌신하는가이다.  
재정과 관련한 흥미 있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지역 교회는 
선교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41 퍼센트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였고 49 퍼센트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90 퍼센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나머지 10 퍼센트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100 퍼센트가 어느 정도는 선교헌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가난한 중에도 전도하고 그것을 위한 헌물과 헌금을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카렌 교회가 성장한 것은 가난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상황에 적합하게 
헌신하고 헌금하여 참여하였고 이렇게 성장하였다. 가난하다고 해서 전도헌금을 못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태국 카렌 침례교회의 선교는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황에 적합하게 준비되고 사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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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따라서 선교헌금 가능성에 대한 설문지의 결과를 보면 그들도 충분히 
선교헌금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설문 조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된 것은 태국인에 대하여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태국인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70 명의 대상자 중 93 퍼센트가 태국인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태국인들에게 전도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족 감정이나 선교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못 하지만 태국인 
전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장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언어, 태국 사회문화 이해, 다양한 자원들, 태국인과 
공유된 공간, 텐트 메이커를 위한 청년 그룹과 재정이다. 재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점이라고 하였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국에서 카렌 
침례교회는 타이인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  
이런 장점에 대한 내용들은 타이선교에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타이선교를 하지 않았는가이다. 다섯 
가지의 장점들을 가진 카렌 교회라면 타이선교를 총회나 지방회나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총회나 지방회는 물론이고 지역 교회는 거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를 참여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 원인들과 현상들 
본 단락에서는 왜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총회는 자신들의 민족인 카렌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 타이 민족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한 발견들은 타당도가 높은 인터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설문지를 통한 결과도 물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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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소수민족 의식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수민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신체적 문화적인 
차별, 사회에서 제한적인 영향력,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인식,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 
출생으로 인한 지위 결정과 동일 민족 내에서의 결혼과 내부적인 강한 결속력이다. 태국의 
카렌 민족에게는 이런 소수민족의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소수민족 의식은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에 영향을 준다.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 
태국의 카렌족은 자신들이 주 민족인 타이 민족에 비하여 차별된 존재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이등 시민과 같은 존재로서의 인식이다. 카렌은 주 
민족인 타이 민족과 대조되는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와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 민족인 타이 민족보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하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타이 민족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렌 민족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수민족 정체성이었다. 이들의 표현을 보면 소수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산족’이다. 
직접 3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지 세 사람이 느끼는 내적인 느낌이 아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태국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단지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태국 민족과 
비교하여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태국인과 
비교하여 위축된 자신들의 모습을 '산족'이라고 표현한다. 
실제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브아껀요’이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끼리 이야기할 때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산의 환경과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타이인들 앞에서는 동일한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다르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산족’이라는 단어는 카렌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태국의 소수민족을 관리하는 
 125 
공무원에게서 나온 말이다. 그 의미는 처음부터 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카렌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렌은 그것을 태국인을 대할 때는 태국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터뷰에서 여러 번 확인이 되었다. 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다니엘 목사의 
표현은 소수 부족 정체성이 얼마나 타이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지 알게 해 준다.  
타이에 대한 카렌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있습니다. 
과거에 타이인들이 카렌을 무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카렌인들은 이것 
때문에 타이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카렌 기독교인들은 카렌 
자신들에게만 전도합니다. 북부 타이인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지 않고, 더 멀리 있는 카렌에 갑니다. 왜 그런지 나 자신도 
이해를 못 합니다. 저의 생각은 과거에 타이인들은 카렌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카렌을 벌레라는 생각을 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 카렌은 카렌끼리 있는 것을 좋아하고 카렌문화를 좋아하여 
결국 이것이 카렌 정체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 2016:인터뷰) 
바로 옆에 있는 타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카렌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원인이 바로 부정적인 차별의식과 연관된 것이다. 언어보다도 훨씬 큰 원인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소수 부족인데 두 번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타이인들은 교육과 
지식 발전 등이 카렌보다 앞서 있습니다”(찌라삭 2016:인터뷰)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타이 사회가 자신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들은 큰 민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카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율리베 2016:인터뷰)라고 단정하였다. 
물론 이것이 모든 타이 카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이다. 이런 차별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가 결국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주변인 관점   
소수민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제한적인 영향력이다. 중심에 속하지 못한 
주변인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신분적, 경제적인 면을 포함한다. 이것은 편견과 차별대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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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기 이해가 바로 주변인 관점이다.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카렌은 태국 사회에서 대부분 주변인으로 지내고 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카렌 밀집 지역에서는 카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에 있지만 
소수이다. 
이런 소수민족의 특징들이 때로 확실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도 제한적인 영향력 즉 주변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표현한 단어 속에 구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총회장인 로디 목사가 한 표현이다. “타이 카렌은 타이인과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버마에서 카렌과 버마인과의 관계는 대등합니다. 
교육수준도 높고 도시에서 사는 카렌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 카렌은 
산족입니다”(로디 2016:인터뷰). 그는 버마의 카렌과 태국의 카렌을 대비하면서 본인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버마의 카렌은 버마인과 대등하지만, 태국의 카렌은 타이인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버마의 카렌인들도 버마인들과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태국의 
카렌에 비교해 버마족에 대한 반감이 훨씬 강하며, 피해의식이 매우 높다. 이것이 카렌의 
버마로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되었다. 물론 버마의 카렌이 도시에 많이 살고, 교육수준이 
높고 과거 한때는 버마 전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로디 총회장의 표현처럼 대등하지 못한 존재라는 관점이 태국 카렌족 대다수의 자기 
이해이다. 즉 영향력이 미미한 주변인의 관점이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을 총회 회계인 루카 장로가 하였다. “카렌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이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인에게 전도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루카 2016:인터뷰). 그는 카렌 
중에서는 처음으로 태국군 대령으로 예편한 중산층이지만, 카렌에 대한 이해는 태국인과 
대등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객관적으로 옳지만, 카렌의 
문화가 뒤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다. 사실 카렌 안에 가정생활이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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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삶의 모습, 자연 친화적인 모습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통과 문화이다. 낮은 이혼율과 
삼림과 자연 보호의 모습은 태국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그런데 루카 장로의 관점은 전형적인 주변인 관점이다. 이 정도가 되면 태국 선교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영향력이 제한된 주변인이 어떻게 중심인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생각이 깊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이인들의 상황, 이해, 교육은 
카렌보다 앞서 있습니다”(찌락삭 2016:인터뷰). 청년회 부총무인 찌락삭의 표현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부총무 율리베도 동일한 관점에 있다.  
카렌은 타이 언어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고, 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고 그들은 주 민족입니다. 타이인들은 
외적인 면으로 경제적,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큰 민족과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나 상황들이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이 
아직 부족하죠. (율리베 2016:인터뷰)  
부총무 율리베의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다면 타이 민족을 선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변인 
관점은 카렌족의 태국인 선교를 주저하게 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부정적 고정관념 
소수민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출생으로 인한 지위 결정에 대한 인식이다. 주변 
주 민족과의 사회적 거리를 소수민족 입장에서 정해 버린다. 카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주 민족인 타이 민족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다. 
카렌인들은 타이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상황적인 배경이 원인이다. 이것이 타이 민족에게 왜 카렌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인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주 표현된 말이 
있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5 명의 응답자가 타이인들은 우리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 버리는데, 바로 복음 전도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총회 총무인 티무의 인터뷰에서 뿌리 깊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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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형적, 육체적인 면에서 소수민족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카렌족은 산족이라는 인식, 2등 시민권, 
타이인과 비교하여 낮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티무 2016:인터뷰)  
그는 태국의 치앙마이대학원에서 영어교육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태국 국적기인 
타이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강사였다. 태국의 
중산층으로 있었다가 총회의 실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는데, 그의 대답은 
카렌인들에게 있어서 타이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이 민족은 아직 우리들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무디 2016:인터뷰). 
총회 IT 를 담당하는 무디의 관점은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타이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할 당연한 대상인데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렌을 무시하는 고정관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하는 카렌족의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이 복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찌라삭 2016:인터뷰). 총회 청년회 부총무인 찌라삭의 표현이다. 이 의미는 
자신들의 현재 수준에 대한 타이인들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못 배우고 
가난한 민족,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산족 카렌인들이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타이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관점도 고착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태국에서 카렌인이 주 민족인 타이인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의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를 떨어진 민족으로 여깁니다”(로디 2016:인터뷰). 총회장 로디의 
대답은 카렌인들의 고정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렌인들에게 있어서, 타이인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졌기에 복음을 전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고정관념들은 카렌인들에게 타이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주저하게 하였다. 세 명의 응답자가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한 것은 이것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산족으로 태어난 태국의 카렌족은 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보기에는 큰 제한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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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내부 결속력 
소수민족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강한 내부 결속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민족 지향주의이다. 카렌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강한 내부 
결속력이다. 버마와 태국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내온 역사적 경험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특징이다.  
카렌 민족주의는 미얀마에서 독립을 위한 전쟁을 1949 년부터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카렌 민족끼리 살고 발전된 국가를 열망하였기 때문이었다. 태국 카렌족의 
경우는 자신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분리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태국 시민권자로서 
안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카렌끼리 화목하게 살고, 서로의 안전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태국 카렌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뷰에서 자민족 지향주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 “카렌의 성품은 같이 같은 민족끼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다른 민족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런 것이 
타이선교를 어렵게 했습니다”(로디, 찌라삭, 루카 2016:인터뷰). 세 명의 응답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이것은 세 명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카렌의 
보편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카렌의 가장 선명한 민족 정체성 중의 하나가 ‘고아의식’이다. 주변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도 왕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힘이 있을 
때는 미얀마의 카렌처럼 대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을 피하여 
자기들끼리 사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카렌은 먼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다른 민족은 나중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빼뚜, 무디 2016:인터뷰). 총회 전도부 직원인 빼뚜와 무디의 표현은 이런 
민족주의가 전도의 우선권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이해이다. 바로 이웃에 있는 
타이인들보다 멀리 있는 카렌에 복음을 전해 왔던 원인이다. 사실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카렌에게만 사역을 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5 명이 이런 
대답을 하였는데, 다른 응답자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카렌의 강한 내부 결속력은 
소수민족으로서 카렌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이런 강한 내부 결속력은 결국 타이선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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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고 하지 않게 한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타이 민족이 개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을 카렌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카렌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고 느낀다. 이런 강한 내부 결속력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데 큰 제약을 준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아주 대조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당신은 태국인에게 
전도할 때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299 명의 대답을 나누면 33 퍼센트는 
전혀 두렵지 않고 41 퍼센트는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74 퍼센트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결과라면 전도할 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로 확인한 것은 카렌은 타이인에게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하며, 많은 경우는 시도 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루암밑 교회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왜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카렌들은 타이인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인식이 부족합니다”(깨누 2016:인터뷰)라고 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해는 태국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는 다니엘 목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인터뷰할 때 처음 질문이 ‘타이인들에 대한 카렌의 사역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카렌족의 타이인을 위한 사역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타이인과 카렌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세대는 쉽습니다. 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언어와 문화 이해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 사회에서 사역이 
가능합니다. (다니엘 2016:인터뷰) 
한 마디로 카렌 신세대의 타이 사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카렌 민족은 
타이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민족 관계에서 받은 거리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타이인들은 카렌을 무시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과거에 카렌을 
벌레처럼 여겼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까운 타이 마을에는 가지 않지만 멀리 있는 카렌 
마을에 간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느낌은 문제가 없었다. 태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카렌들은 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타이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태국 사회에서 전혀 법적인 문제나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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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동하고 태국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태국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느낌은 
태국인들과 차이가 없다. 설문지에 참여한 교인들도 이런 차원으로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언어가 가능하며, 주위에 타이인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사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 다른 역동이 
나온다. 그것은 소수민족 의식이라는 부정적 관점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카렌족의 타이족 선교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하도록 했다. 언어는 가능하고 
사회적 이해도 있지만, 실제적인 참여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회나 
지방회 차원의 타이선교는 없고, 아주 소수의 카렌 교회만이 타이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한편 이런 현상은 이들이 어떤 장애물을 해결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타이 민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타이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타이와 카렌의 민족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확인한 것처럼 소수 
부족의 부정적인 의식이 타이선교의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차별된 내부인식, 
변두리 관점, 고정관념과 강한 내부 결속력이다. 이 네 가지는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겹치는 영역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타이선교의 장애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인식의 문제 
현장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태국 카렌 침례교인들에게 선교인식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타이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준비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확인한 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카렌침례총회가 ‘타이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에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선교인식의 고취에 관한 
것이었다. 14 명의 인터뷰 대상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선교인식의 고취였는데 
12 명이었다. 선교인식의 부재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의 큰 장애물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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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선교인식 부재, 전통적 선교관과 카렌 중심 사역 방향과 
선교교육 문제이다.  
선교인식 부재 
타이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대하여서는 인터뷰조사와 설문지 조사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왔다. 인터뷰조사에서는 열다섯 명 가운데 6 명이 타이선교에 대한 마음과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 명은 “타이선교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요엘라 2016:인터뷰)라고 하였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인터뷰 
대상자들 대부분은 타이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부정적인 소수민족 
특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카렌 교회는 태국인 선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 목사는 선교인식의 부재를 정확히 표현하였다.  
카렌 교회의 타이 민족선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영철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소수민족이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을 위해 
서로 도전을 주고 생각하게 한다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2016:인터뷰)  
지금까지 카렌인으로 태국 교회 목회자로 있었지만, 카렌 교회가 타이인을 위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타이선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설문 조사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295 명의 참여한 설문 
조사에서 91 퍼센트가 타이인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책임 없다고 한 경우는 
2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카렌 교회는 현재 타이선교를 가장 잘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총회 산하의 200 여 곳의 교회와 380 여 곳의 전도처 중 거의 모든 교회는 
타이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지방회 차원과 총회 차원에서의 타이선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줄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질문은 선교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세계 선교와 타이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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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서 대답을 한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인 세계 선교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선교를 카렌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총회 전도 국장인 블래와도 동일한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문제는 
우리 카렌들의 생각이 아직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하여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블래와 2016:인터뷰).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타이선교에 대한 부담이 없다. 물론 
그들도 타이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대상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타이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태국 선교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타이인을 
위한 선교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선교관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선교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총회의 회계인 루카 장로이다.  
태국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오영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처럼 가족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현재 카렌은 불가능합니다. 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카렌 
목회자들은 태국인 교회가 책임지고 있어서 가능하지만, 현재 카렌은 
그들을 파송하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루카 2016:인터뷰) 
카렌교인들은 선교를 생각하면, 전통적인 선교를 생각한다. 넉넉한 외국 선교사들이 
가난한 태국 카렌족에게 와서 지역개발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 사역을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청년회 총무인 요엘라의 대답이다. 
“카렌 교인의 선교를 생각하면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요엘라 2016:인터뷰). 선교란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국가의 교회에서 더 못한 나라로 
파송하는 개념이다. 선교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 자신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선교사역을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 태국인을 위한 사역도 
총회 차원에서 시도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설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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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왜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가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선교의 
인식 부족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큰 방안은 선교인식 고취였다.  
한편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90 퍼센트 이상 동의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예수님의 세계 선교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이들도 인식의 전환이 되면 세계 선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선교의 모습과 대조적인 선교역사가 카렌족 가운데 있다. 태국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것은 소위 전통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미얀마의 카렌 
선교사들이었다. 1881 년 태국에 도착한 최초의 카렌 선교사들이 태국 카렌족에 복음을 
전하여 2 차 세계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태국은 미얀마 카렌 침례교 선교지였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오면서 전통적인 선교의 그림이 대다수의 교인들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선교라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것임으로 실제 사역을 하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  
카렌족 중심 사역 방향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왜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중요한 대답 중 하나가 카렌 우선 사역 방향이었다. 총회 청년회 총무인 
요엘라의 대답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선교는 세 단계인데 카렌에서의 첫 단계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인 두 번째와 타 문화인 세 번째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 생각은 
선교 신학에 대한 신학의 오해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요엘라 2016:인터뷰) 
그는 그 현상을 파악하고 정확히 진단하였다. 카렌 내에서의 사역은 잘 하였다. 그런데 
타민족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그 원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 명의 지도자는 이런 사역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잘 표현하였다. 총회 전도부 사역자인 파짜 사역자는 말하기를 “타이인을 위하여 
할 마음의 필요성과 부담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렌총회 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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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파짜 2016:인터뷰). 이것은 부분적으로 옳다. 교회 
전도처를 돌보거나, 교회 내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늘 
바쁜 것은 아니다. 사실 대다수의 카렌 마을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농한기 때에는 매우 
한가하다. 그리고 카렌 마을과 가까운 곳에 타이 마을들이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런데 
가지 않는다. 카렌의 일이라면 농번기에도 가는데, 시간이 남아도 가지 않은 것은 카렌을 
중심으로 사역하기 때문이다. 전도부 직원인 빼뚜의 의견도 동일하다. “저의 생각에는 
마음속에 있는 큰 부담은 자기 민족인 카렌을 먼저 사역하고 다른 민족은 나중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빼뚜 2016:인터뷰). 카렌 사역을 우선시하고 타민족은 이차적인 
순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차적인 순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태국카렌침례총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카렌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선호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민족 안에서 결혼한다. 이런 것은 카렌 민족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 그런데 만약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하면 고립된다.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되는 것이 어렵다.  
선교교육 문제 
선교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에서 선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교헌금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총회 관련 지도자들은 선교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다. “카렌 교회에서는 타이인을 위한 선교사역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루카 2016:인터뷰). 총회 회계와 총회 청년회 총무 그리고 
전도국의 직원이 동일한 답을 하였다. 지역 교회에서 구체적인 선교교육과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인을 위한 선교사역이 안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선교교육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없었다. 다른 지역의 카렌을 
위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자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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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설문서를 통한 결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263 명이 참여한 설문서의 
결과인데, 61 퍼센트가 태국인을 위한 선교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 일반 
카렌 침례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타이인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선교헌금에 관한 질문도 동일한 대답을 보여준다. ‘귀하의 교회에서 선교헌금에 
관한 교육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91 퍼센트가 지역 교회에서 선교헌금교육에 대해 
동의를 했다. 이것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대답이다. 이 정도이면 선교교육의 핵심을 지역 
교회가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선교현금을 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교에 대한 의미를 전도, 사도, 선교, 사역자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카렌어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대답은 정규적인 선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기독교인들과의 
대형집회나 총회의 모임에서 세계선교를 해야 한다는 설교나 결단을 선교교육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수치는 선교교육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선교의 책임에 대하여 인식할 기회를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 민족 
안에서 성공적인 사역경험이 선교 교육과 연결되면 선교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문제 연관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카렌 교회가 ‘왜 타이 민족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온 대답이 언어문제였다. 15 번의 인터뷰에서 9 명이 
언어문제를 지적하였고 그 가운데 5 명은 첫째 어려움을 언어로 하였다. 과거 카렌 민족들 
가운데 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타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언어문제는 상당한 제약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눈에 띄게 얼른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언어문제는 이들에게 타이선교에 제약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타이인들을 위한 언어에 관한 
대조적인 대답이다. 타이 마을에서 교회개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루암밑 교회의 
목사인 깨누 목사와 총회 회계인 루카 장로의 의견은 동일하지 않았다. 깨누 목사는 카렌의 
타이인을 위한 전도사역에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37 
대답을 하였다. "나는 태국어를 잘 못 해도 태국인들은 저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깨누 
2016:인터뷰). 이것은 반마이파타나 마을에서의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에서 타이인들이 
그에게 보여준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깨누 목사를 존경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는 북부 
태국어를 사용하여 심방하고 설교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루카 장로에게 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저가 볼 
때는 저의 태국어는 정확한 태국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배운 언어입니다”(루카 2016:인터뷰)라고 하였다. 루카 장로는 태국의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태국군 장교로 32 년간 근무하다가 대령으로 예편을 하였다. 그의 
태국어 능력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 표준어와 북부어 모두 태국인처럼 한다. 깨누 
목사와 비교하면 루카 장로가 더 말하기와 읽기 등에서 훨씬 정확하다. 그런데 루카 장로는 
여전히 자신의 설교와 전도에 관한 태국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보다 태국어를 
훨씬 못하는 깨누 목사는 태국어로의 설교와 전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한다. 
태국어가 카렌의 타이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을 한 5 명의 
지도자는 총회장, 부총회장, 부총무, 목사협의회 회장과 전도국 5 년 교회개척 프로젝트 
담당자들인데, 그들의 태국어는 북부 타이인들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총회장인 로디 목사의 대답은 이런 점을 더욱 확인하게 된다. 
저의 생각에는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들을 이끌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타이 언어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로디 2016:인터뷰) 
그런데 로디 목사는 통신과정이지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을 태국어로 마쳤다. 
그리고 그의 태국어 발음과 능력은 전도와 설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해하는 태국어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자체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태국어조차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태국인은 카렌인들이 사용하는 태국어 표준어를 들으면 타이인이 아님을 
바로 알아챈다. 특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카렌인들은 
태국어로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종교적인 언어는 일반 언어와 다르므로 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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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 배경이 없는 
카렌인들에게 타이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 한가지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태국어가 원활하고 태국어로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자들도 태국어가 
전도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태국어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언어문제에 관한 인터뷰의 결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들이 ‘언어문제를 카렌의 타이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두었는가’에 관한 
내적인 동기이다. 그것은 단순히 구분되는 외형적인 태국어의 발음이나 회화 능력보다도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타이선교를 위한 장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 
카렌족의 태국어 수준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설문지의 수치로만 보면 68 퍼센트가 
태국인에게 복음을 태국어로 전하는데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어에 문제를 
느끼는 것은 태국어 구사 능력보다 다른 원인이 기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민족 
관계에서 나타난 소수민족 정체성과 주변인 관점 등과 같은 내면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언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카렌 자신이 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점인 태국어 부분을 단점으로 느끼게 한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구조적인 특징 
태국카렌침례총회의 구조는 타이선교의 실행 여부와 관련이 있다. 총회 전도 
국장의 표현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사역은 다른 민족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카렌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이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블래와 2016:인터뷰) 
총회 목사위원회 위원장인 따부라 목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다. 카렌총회는 
카렌만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세 명의 지도자가 동일한 답을 하였다. 총회 
내의 구조를 보면 이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모든 상비부서와 프로젝트는 카렌을 위한 
것이다. 2014 년에 총회 전도부 산하에 선교사역(Mission ministry)이라는 선교담당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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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침례교이므로 결정하는 데 지역 교회가 
중요하지만, 카렌총회의 지역 교회는 지방회와 총회와 밀접한 관계인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총회의 결정사항이 지방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로 하달되고, 지방회의 구조는 총회의 
축소판이며, 지역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총회에서 선교에 대한 논의가 없게 되니, 
지방회나 지역 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부중심적인 구조가 계속되면 이들의 잠재적인 전도의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는 
설문지 결과가 있다. 본인이 태국인을 위한 전도에 적합한가를 질문하였을 때 296 명의 
응답자 중 20 퍼센트가 아주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42 퍼센트는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전체가 62 퍼센트가 넘는다. 보통이 31 퍼센트인데 이들도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93 퍼센트는 자신이 태국인을 위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 대답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소망 속에는 타이인에 대한 소망과 자신이 그럴 자격이 되는 
비율이 62 퍼센트는 매우 의미가 있다. 카렌 교회는 카렌에 전도할 때 교회단위로 참여한다. 
자민족에게 대부분 전도의 경험이 있다. 특히 성탄절 행사 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험이 
대상을 타이인으로 바꾸면 타이선교는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동력화할 
동기와 구조가 필요하다. 만약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카렌만을 위한 총회라는 인식과 
구조가 계속된다면 타이 민족선교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요약 
본 장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 선교 현황을 확인하였다. 먼저 현장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의 이론을 확인하고 난 뒤 자료 수집과정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현장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난 뒤 설문 조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이 있다. 언어적인 면에서 
높은 장점이 있고, 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카렌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이 많은 것은 앞으로 태국인 사역을 위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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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카렌 내에서 성공적인 사역경험도 타이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장점이다. 태국 사회로 계속 진입하는 것도 이들이 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볼 수 있다. 타이 카렌인들은 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이것은 
타이인들과 공유된 영역으로 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젊은 청년들이 도시나 공단으로 
빠른 속도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비량 선교를 위한 잠재력이다. 카렌 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 향상되는 점들도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 원인과 현상들이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소수민족의식과 선교인식의 문제가 중요한 원인들이다. 부정적 소수 부족 
의식에는 내부적 인식 가운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은 
중심에 있지 않은 주변인 관점이 분명하였다. 자신들에 대하여서는 낮은 자존감과 위축된 
자기 이해가 있다. 이것을 '산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반면 타이인들은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있는 강한 결속력은 타이선교를 하는데 큰 
장벽이다.  
선교인식의 문제는 선교인식 부재와 선교는 강한 나라의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타이선교를 어렵게 했다. 카렌의 우선적인 사역 방향과 선교교육이 없는 것도 
타이선교를 하는 데 주저하게 하였다. 장점으로 언급된 태국어의 경우 일부 
장년층들에게는 여전히 문제이다. 하지만 장점인 태국어를 단점으로 느끼게 하는 내부적 
역동이 있다. 그리고 태국카렌침례총회가 카렌 사역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의식도 
타이선교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게 하였다.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식전환의 중요성이다. 그것은 첫째로 민족 관계에서 부정적 소수민족에서 건강한 이중 
정체성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선교인식의 전환인데, 전통적인 선교 
관점에서 약한 자의 선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정적 산족 의식에서 
다중 정체성으로 변화와 선교인식의 함양은 타이선교를 위한 변화에 있어 필요하다. 이런 
인식전환은 무엇보다 태국 카렌 침례교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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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식전환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필수적인 
해결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타이선교를 위한 높은 잠재력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자아 인식과 전통적인 선교 인식은 타이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전환이 가능한지를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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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인식변화 고찰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부정적 소수부족 정체성과 선교인식이다. 변화의 이론은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삼중의 미메시스이다. 먼저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살펴보고 난 뒤 삼중의 
미메시스로 태국 카렌 침례교인들의 인식변화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삼중의 미메시스가 카렌교회의 인식전환에 적합함을 증명할 것이다.  
변화 이론: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  
변화 이론은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식변화를 
위한 적절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메시스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 삼중의 
미메시스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미메시스란 
미메시스의 단어적 의미는 반복, 재생산, 모방, 재현이다(Melberg 1995:18). 
미메시스는 고대 희랍에서 유래되어 최근까지도 주로 예술 밎 문학 이론에서만 
거론되었다(최성만 1996:176). 20 세기에 들어와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건축학, 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과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유기환 
2010:376). 미메시스는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미메시스가 다루어지는가? 그것은 “원래 지녔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사라져 
버린 의미들을 되찾으려는 이 시도들 이면에 특정한 인식적 관심이 숨어있다”(최성만 
1996:179)라는 최성만의 이해는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미메시스가 단순히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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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재현이나 모방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메시스의 이론에서 한 중요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철학자가 리쾨르이다. 그는 
미메시스를 설명할 때 시간과 이야기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간은 서술적 
방식으로 진술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시간이 되며, 반면에 이야기는 시간 경험의 
특징들을 그리는 한에 있어서 의미는 갖는다”(Ricoeur 1999:25). 시간과 이야기는 인간의 
실존과 행동의 개념을 확인하는 중심임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경험한 시간은 이야기로 
기록되어야 그 의미가 되고, 이야기되지 않은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가 중요하며 이야기는 텍스트화됨으로써 미메시스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1999:126). 그는 미메시스를 단순한 재현이나 모방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미메시스를 계속해서 모방이라고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복사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창조적 
모방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그리고 미메시스를 ‘재현’으로 번역한다면 
플라톤적인 미메시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존재의 어떤 
중복이 아니라 허구적 공간을 여는 단절로 이해해야 한다. (1999:112) 
그는 미메시스를 모방이나 재현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굳이 한다면 조건을 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방이나 재현을 
통하여(1999:85) 창조적이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전달하는 언어로서 미메시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리쾨르의 미메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창한 이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삼중의 미메시스이다.  
삼중의 미메시스 
리쾨르는 미메시스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 단계마다 특징과 의미가 있다. 표 3 은 
리쾨르의 시간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삼중의 미메시스를 그렸다. 삼중의 미메시스는 
전형상화 단계, 형상화 단계 그리고 재형상화 단계이다. 삼중의 미메시스의 각 단계는 
형상화의 정도와 행동과 텍스트의 관계, 당사자의 자기 이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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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 삼중의 미메시스는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쾨르는 삼중의 
미메시스 과정을 “형상화된 시간을 매개로 하여 전형상화된 시간에서 재형상화되는 
시간에 이르는 운명을 따라간다”(Ricoeur 1999:128)고 하였다. 미메시스는 축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상화 1 단계를 사이에 두고 상류인 전형상화 2 단계에서 하류인 재 형상화 




인식변화를 위한 3중의 미메시스 
(Ricoeur 1999:125-180)4 
 
미메시스 1단계 미메시스 2단계 미메시스 3단계 
전형상화 형상화 재형상화 
이해의 전 단계 텍스트 단계 독자의 단계 
행동의 세계에 대한 전 이해 줄거리 구성(텍스트) 저자와 텍스트와 세계가 교차 




줄거리의 매개적 영역 
 
단순사건에서 의미 발생하는 
스토리로 
계별체적 질서를 통합체로 
시간의 총체적 재구성 
재형상화를 삶에 재현 
독서 행위: 이야기의 형상화를 
따라가면서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  
타자로서 자신을 이해 
 
미메시스 1단계 
표 3 에서 보는 것처럼 미메시스 1 단계는 전 형상화 단계이다. 이것은 형상화의 
이전 단계라는 의미로서, 언어화되기 이전의 행동에 대한 전이해 자리로서 다음 단계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초가 된다(황일봉 2006:28). 텍스트의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4  리쾨르(Ricoeur) 이론에 기초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인식변화 고찰을 위한 미메시스 
3단계에 대한 연구자의 이론적 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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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행동한다(이재호 2008:54). 이것은 구성된 텍스트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단계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메시스 2 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그들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해와 인식이 제한적이지만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된 틀을 통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해와 인식의 정도가 주관적이고, 
개인 경험적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이해에 대한 근거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이나 인식은 아직 없는 단계이다.  
행동의 전이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조적인 것, 상징적인 것 그리고 
시간적인 것이다(Ricoeur 1999:129).  
행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행동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향방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은 그 행동이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하였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1999:130). 그러므로 전 형상화 단계에서도 행동의 원인, 
주체, 관계, 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물론 그것은 편협할 수 있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부분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한계가 있지만, 구조적 
특징을 통하여 경험과 행동을 이해한다. 자아에 대한 인식도 행동에 대한 이해처럼 
통합적이지 않고,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정도이다.  
전 형상화 단계는 둘째로 상징적 특징이 있다. “기실 행동이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그 행동이 이미 기호, 규칙, 규범을 통해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행동은 언제나 
상징적으로 매개된다”(1999:133)는 리쾨르의 표현이 이것을 의미한다. 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서의 의미가 함축된 관습과 사회를 유지하는 상호 
간의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징적인 영역이다. 이런 상징체계는 
개인과 사회의 행동에 대한 기술적 문맥을 제공한다(1999:135). 동일한 행동이라도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와 같은 상징적인 특징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동이나 자기인식을 이해할 때 그 개인과 관련된 공동체 또는 주위 사회의 상징적인 면을 
이해하지 않으면 온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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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상화 단계는 시간적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실천이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를 서로의 관계에 
따라 정돈하는 방식이다”(1999:140)라고 하는 리쾨르의 관점이 이것을 잘 표현하였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까지로 모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행동과 자아 인식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 현재, 미래의 계획은 시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박의일 2003:62).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오는 현재에 체험하는 것이고, 미래의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은 미래를 오늘 체험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은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메시스 1 단계를 살펴보았다. 행동하는 것, 인식을 가지는 것은 구조적, 
상징적, 시간적인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게 체계화되지 않은 전 형상화 
단계이다.  
미메시스 2단계 
미메시스 2 는 인간의 행위와 삶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서술되어야만 한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Ricoeur 1999:125). 텍스트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미메시스 2 단계는 줄거리 구성, 즉 텍스트 단계이다. 삼중의 미메시스에서 
미메시스 2 가 중심을 자치한다. 왜냐하면, 미메시스 2 의 형상화하는 힘을 통하여 
상류라고 할 수 있는 미메시스 1 에서 하류인 미메시스 3 으로 이끌기 때문이다(1999: 126).  
형상화되기 전의 단계가 재형상화 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리쾨르는 “텍스트는 선행하는 말을 베껴 기록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그 대신 그 담론이 
의미하는 바를 문자로 직접 기록할 때에만 진정으로 텍스트인 것”(1996:182)이라고 했다. 
이 같은 리쾨르의 표현이 미메시스 2 을 잘 나타낸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의미가 있는 
기록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 안에는 지시가 있어야 하며 읽는다는 것은 그 
지시를 알게 해준다(1996:183).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 의도가 텍스트 속에 들어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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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미메시스 1 에 있는 행동의 세계, 상징적 표현 능력 그리고 시간적 특성들이 텍스트로 
구성된다(1999:146-147). 
미메시스 1 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미메시스 1 에 있는 선 이야기들이 텍스트의 
기본 재료가 되고, 의도와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미메시스 2 이다. 텍스트는 이야기한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데,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한다(이국환 
2011:502). 이야기는 인간 경험의 재현과 더불어 그 경험의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한다(이정은 2014:55-56).  
텍스트는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비판적 기능이 있고, 독자와 소통하고, 
메시지를 통하여 이해가 확장된다(이양수 2006:77). 텍스트는 단지 적힌 문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자아 인식의 새로운 장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넓은 자아’, ‘겸허한 자아’로의 도약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가 제안하는 세계에 
자신을 올바로 세울 때만이 가능하다”(이재호 2008:169)라는 이재호의 주장도 동일한 
입장이다. 텍스트는 새로운 자기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미메시스 2 단계의 줄거리 구성은 세 가지 영역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줄거리 구성은 단순한 사건들을 의미가 있는 스토리로 만든다(Ricoeur 
1999:149). 즉 전형상화에서 단순한 사건들이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되도록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줄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 스토리를 통하여 행동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깊어진다. 자아상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  
둘째, 줄거리 구성은 계별적 요소를 통합체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러티브란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선정하고 현재의 판단에 따라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박민정 2006:37). 전형상화 단계에서는 계별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주제를 향하도록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가 살아난다. 잠재적인 의미들이 실제적인 의미가 된다는 면에서 현실성이라 
할 수 있고, 행동의 주체나 상황 등등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순 없이 서로 결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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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통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Ricoeur 1999:133). 못 보았던 심층적 의미가 드러나고, 
의미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  
셋째, 이야기 구성은 시간의 두 차원을 가변적인 비율로 결합시켜 다양한 사건에서 
시간적 총체성의 단일화로 이끄는 것이다(1999:151). 시간의 두 차원은 연대기적 차원과 
비연대기적 차원이다.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삽화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 사건들의 기록이다. 비연대기적이라는 것은 구성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들의 연속을 의미 있는 전체로 변형시키며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스토리의 핵심이며 주제이다(1999:153). 줄거리 구성은 이런 두 차원의 시간을 
중개하는 서술적 시간이다. 
미메시스 3단계 
미메시스 3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서 재형상화되는 단계이다. 방법은 “텍스트의 
세계와 청중이나 독자의 세계가 교차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Ricoeur 
1999:159)이라고 리쾨르는 설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독서이다. 왜냐하면 독서는 “이야기의 
형상화를 따라가면서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현실화한다. 어떤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독서 행위를 통해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다”(1999:169).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능력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 독서를 
통하여 독자의 세계에 변화를 주었다면 텍스트의 세계와 삶의 세계는 
순환구조이다(김동윤 1999:161). 독자의 세계가 독서를 통해 다른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독서는 삶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 사이에 설명과 해석이 대립하고 화해한다(1996:206).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안목과 이해를 위한 대립이며 화해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통한 소통은 독자의 단계가 
된다(이양수 2006:77). 이런 과정은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텍스트의 주제가 
자기화되는 것이다. 이전과 다른 자기 이해가 생긴다. "자기와 자기 아닌 타자"(Ricoeur 
2006:17)라는 리쾨르의 주장은 자기가 아닌 타자로서의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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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자신을 보게 한다. 이야기를 읽는 
것은 문자적인 접촉이 아니라, 경험과 역동이 일어나고 허구적인 경험이 오늘 나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김수련 2011:149)라는 김수현의 관점도 위와 같은 
것이다. 독서를 통하여 스토리와 독자가 역동적으로 만나 그 메시지가 독자화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독자의 세계는 넓어지고 자아의식은 확장된다.  
태국 카렌 침례교인들의 선교인식 변화의 단계들 
인식변화의 단계는 폴 리쾨르의 미메시스 3 단계의 순서를 따른다.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단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2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3 단계이다.  
미메시스 1단계: 전 형상화 
1 단계는 전 형상화 단계다. 저자의 단계라고도 한다. 이것은 현장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확인할 것이다.  
부정적 소수부족 정체성 
카렌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이다. 이것은 그들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이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이다. 이것은 태국의 상황에서의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주 민족인 타이 민족보다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약자로 인식하고 있다. 주 민족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없다. 카렌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선호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가 ‘산족’(ชาวเขา/chaw khaw)이다. 
특히 이 단어는 태국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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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태국 민족과 비교하여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산족’이라는 단어는 카렌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태국의 소수 민족을 관리하는 관료들에게서 나온 말이다. 그 의미는 처음부터 
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족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카렌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카렌은 그것을 태국인을 대할 때는 태국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터뷰에서 여러 번 확인이 되었다. 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다니엘 목사의 표현은 소수 부족 정체성이 얼마나 타이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지 알게 해 준다. “타이 민족에 대한 카렌족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있습니다. 과거에 타이인들이 카렌을 무시하였습니다”(다니엘 
2016:인터뷰). 그리고 이런 이유가 타이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차별을 받고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인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은 
이유로 확장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타이 마을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카렌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원인이 바로 카렌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신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에 대한 내부인식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고 2 등 시민들입니다”, 태국인들은 카렌인들을 무시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산족이라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태국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실로암 신학생들 2016:인터뷰). 자신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태국인과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느낀다. 무시당하고 있고 산에 사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내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  
둘째, 카렌의 소수 부족 정체성은 주변인 관점이다. 주변인이란 중심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카렌은 태국 사회에서 대부분 주변인으로 지내고 있다. 그 외 두 민족 
관계에서 나타난 소외되거나 상대적인 표현은 주변인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총회 회계인 
루카 장로의 표현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카렌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이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인에게 전도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루카 2016:인터뷰). 그는 카렌 중에서는 처음으로 태국군 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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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편한 중산층이지만, 카렌에 대한 이해는 태국인과 대등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였다. 
변두리 사람이 어떻게 주류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생각이 깊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두리 관점은 카렌족의 태국인 선교를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법적으로 카렌인은 태국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지만 카렌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있기를 좋아합니다”(소게 2016:인터뷰). 신학생 소게의 카렌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 중심이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해는 실제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장이나 도의원 면의원 선거 때에 많은 카렌인들이 후보에 등록한다. 그것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측면도 있다. 
주변인으로서 중심을 이루어 주도하는 타이인들과 비교하여 약자임을 의미한다.  
셋째는 카렌 소수 민족 정체성의 한 요소는 부정적 고정관념이다. 이것은 타이인과 
자신들에 대한 구분을 지은 것이다. 타이인들은 우리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카렌인은 타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타이 민족을 선교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 카렌은 미개발된 사람들이고 타이인들은 발전된 민족입니다. 사회적 발전 
수준이 달라서 타이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소게 2016:인터뷰). 소게 학생의 
이와 같은 이해는 태국 사회나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는 강한 심리적 장애물을 
만들어 낸다. “카렌은 단합이 안 됩니다. 지방 지도자 선거에서 너무 많은 카렌인들이 
등록을 하여 결국 모두 당선이 안 됩니다”(리디아 2016:인터뷰). 이것은 앞서 살펴본 
카렌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의 관점이다. 두 가지 공통점은 태국인들과 태국 
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카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힘을 
합하지 않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원인을 찾는다. 카렌인들은 도덕적, 공동체적인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로 태국 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고 
스스로 이해한다. 부정적인 자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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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카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강한 내부결속력이다. 이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 태국 카렌은 태국 시민권자로서 안전을 느낀다. 그렇지만, 
타이 주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카렌의 성품은 같이 같은 민족끼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다른 민족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런 것이 
타이선교를 어렵게 했습니다”(루카 2016:인터뷰). 카렌의 가장 선명한 민족성 중의 하나가 
‘고아의식’ 이것이다. 카렌은 주변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였고 주위 큰 
민족처럼 국가도 왕도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힘이 있을 때는 미얀마의 카렌처럼 
대항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을 피하여 자기들끼리 사는 것을 
선택한다. 바로 이웃에 있는 타이인들보다 멀리 있는 카렌에게 복음을 전해 왔던 원인이다.  
“카렌은 평화를 사랑하고, 의롭고, 다툼이 없는 민족입니다”(사이 
2016:인터뷰)라는 표현은 자신들끼리 공동체성이 강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타이 민족과 비교한다. 타이 민족은 평화롭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카렌족이 만약 평화를 사랑하고 의롭고 다툼이 없다면 타민족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타이 민족에 대한 카렌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변인이고 
이등 시민이라는 인식이다. 이것은 카렌 민족끼리 평화롭고 결속력이 있는 닫힌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부정적 산족 정체성이나 주변인 관점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과 강한 
내부결속력은 모두 부정적인 산족 정체성과 연관이 된다. 방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타이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선교인식  
선교인식의 문제는 네 가지 영역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모두가 타이선교를 
하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는 타민족선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카렌 교회가 타이선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성경 내용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실천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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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국장인 블래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문제는 우리들 카렌들의 생각이 아직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에 대하여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블래와 2016:인터뷰).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타이선교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런데 그들도 성경에서 명령한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책임을 위한 전도의 대상자이다. 그런데 그것이 카렌이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태국 선교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타이 선교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리디아 2016:인터뷰). 리디아 학생의 
대답이다. 이런 대답은 리디아 한 학생의 느낌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것이다. 주위 카렌 
교인들이 타이인들을 위한 전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자신들의 일로 
다가오지가 않는다. 태국카렌침례총회 직영 실로암 신학교(SBI: Siloam Bbible Insititue) 
옆에는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전도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신학교 교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총회 
구성원들 가운데 비교적 신앙이 좋은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는 타이인들을 위한 
사역의 동기가 없다. 타이인들을 위한 선교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카렌은 전통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 선교란 넉넉한 서양 선교사들이 태국 
카렌족에게 와서 농업과 지역 발전을 시키고, 학교를 세우며, 병원을 통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청년회 총무인 요엘라의 대답이다. “카렌 교인의 
선교를 생각하면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요엘라 2016:인터뷰). 선교란 현재 카렌 침례교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국가의 교회에서 더 못한 나라로 파송하는 개념이다. 
“우리들에게는 타민족선교를 위한 재정이 없습니다”(리디아 2016:인터뷰). 리디아 
학생의 표현은 선교에 대한 기본을 재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선교란 재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이 경험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서양 선교사와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가난한 카렌 침례교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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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카렌 우선 사역 방향이다. 카렌 내에서의 사역은 잘 하였다. 그런데 
타민족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총회 전도부 사역자인 파짜 사역자는 말하기를 “타이인을 
위하여 사역할 마음의 필요성과 부담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렌총회 안에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파짜 2016:인터뷰). 이것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카렌의 일이라면 농번기에도 간다. 그런데 시간이 남아도 
타이 민족에게는 가지 않는다. 카렌 사역을 우선시하고 타민족은 이차적인 순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차적인 순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태국카렌침례총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넷째는 선교교육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선교교육이 전혀 지역교회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총회 차원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태국어가 잘 되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블래와 2016:인터뷰). 어떻게 하면 타이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선교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으니 선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실제적인 사역의 참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카렌족은 타이 민족과의 관계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경험이 타이인들에 
대한 주저함 또는 두려움이 그들의 인식 속에 있다. 과거의 사건들과 경험들이 현재에도 
카렌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타이인에 대한 
선교인식의 부재는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자연스럽다. 이런 이해의 근거는 그들이 
접하였던 근거와 경험과 사건들과 관련되었다. 그들에게 있는 언어적, 사회적, 지역적 
가능성과 성공적인 교회사역 경험은 이런 연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외부의 사건들에 의한 자기 이해는 미메시스 1 의 저자로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산족 정체성과 타이선교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미메시스 2단계: 형상화 단계 
미메시스 2 단계는 텍스트를 만드는 단계이다. 그들이 경험과 사건들과 시간을 
기본으로 텍스트를 만든다. 첫째는 타이 민족과 카렌족의 관계이고 둘째는 선교인식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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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민족과 카렌족 관계: 공존과 협력 
현재 태국의 대부분 국민들과 관리들은 카렌을 태국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산족’(ชาวเขา/chaw khaw)의 한 부족으로 여긴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달리 오랫동안 
호혜적인 관계를 맺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다.  
카렌은 타이 민족이 오기 전에 소수가 태국의 북부지방에 정착하였다(National 
Psychology Secretary Committee Office 1975:2). 카렌 민족이 태국 땅에서의 역사가 700 년 
이상 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Keyes 1979b:26). 카렌은 타이 민족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 세기와 19 세기에 타이 국가인 란나와 사이암에서의 카렌의 
위치는 ‘국경의 수비대와 오지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Marlowe 1979:199-
201). 왜냐하면 카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버마와 타이 민족국가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카렌이 담당하였던 지역은 깐짜나부리에서 딱까지의 
국경이었다. 몇 카렌 지도자는 사이암 왕으로부터 특별한 호칭을 하사 받았고 군주로 
임명되었다(Stern 1979:64-67). 타이 민족국가에게는 카렌 민족이 타이 왕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타이 국가 편에 선 것 자체가 유익하였다. 당시 타이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오지국경지대를 관리할만한 자체 군인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을 
고려하면 카렌은 타이 왕국에게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타이 국가의 전방을 
담당하면서 정보를 획득하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  
타이 왕국에 있어서 카렌족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784 년 사이암 
왕이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보낸 물품과 1850 년대 사아암의 중요한 수출품 중에서도 
상당수가 카렌에서 생산된 특산품들이었다(Renard 1980b:105-106). 왜냐하면, 카렌 민족이 
생산하여 공납하던 물품들은 일반평지에서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타이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쭐라롱꼰 왕은 카렌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예를 들면 그는 카렌 산파를 칭찬하였는데, 왜냐하면 출산을 전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잘 하였기 때문이다(1980b:104). 또한, 왕은 카렌포 여성들은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하면서 시를 적기도 하였다(1980b: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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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민족 국가의 카렌에 대한 정책은 동일하지 않았다. 1856 년 사이암이 영국과의 
보우링(Boring) 조약 이후 사이암 경제는 유럽 중심으로 변화(조흥국 2015:62-63)하게 
되었고 이전까지 가치 있었던 물품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1883 년까지 카렌 물품은 
가치가 있었지만, 그 이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Renard 1980b:109). 영국이 버마를 
식민통치하면서, 사이암과의 국경문제가 해결되자(1980b:191) 19 세기 말부터 
국경수비대로서의 카렌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카렌은 여전히 사이암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10 년 사이암의 6 대 왕 와치라웃 왕이 등극하는 해부터 서부국경은 더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어졌고 이는 카렌의 국경수비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다(1980b:216). 
한편 카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았던 관리들도 없어졌고, 특히 새로운 권력층은 
중앙화와 타이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소수부족에 대하여 통합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Vogler 2010:91). 태국의 민족주의를 국가가 주도하며 제도적으로 발전시킨 
왕은 6 대 왕인 와치라웃 왕이다(조흥국 2015:183). 이런 민족주의는 타이 민족이 아니며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카렌에게 이전과 다른 변화를 요구했다.  
1923 년은 중부의 카렌에 있어서 카렌의 위치가 약화된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해였다. 왜냐하면, 상끄라부리에서 마지막 카렌 군수가 은퇴하였다. 그 이후로는 카렌이 
아니라 중앙 사이암에서 파견된 새로운 타이 군수가 임명받았다(Renard 1980b:220-221). 
사이암 왕의 관심을 받았던 카렌은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타이 정부의 
관심 밖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939 년과 1940 년은 태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정권을 
잡은 피분은 2 년동안 9 차례의 국가주의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중국인과 소수 민족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ynolds 2002:5). 19 세기 이전에 있었던 
소수 민족과의 호혜 관계가 아니라 타이 민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경제력을 가진 중국인들로 인한 토착민들의 어려움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입안되었다(에이치 2011a:116). 이러한 중부 타이 민족 중심의 
정책이 간접적으로 카렌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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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년부터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 운동은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태국의 
국경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관리 필요성을 느꼈다(Toyota 2006:8-9).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소수 민족 정책이었다. 1959 년 중앙산족위원회(Central Hill Tribe Committee)가 구성되어 
태국 정부의 최초 소수부족을 위한 국가정책이 시작되었고 산하에 이들을 담당하는 산족 
복지국(Hill Tribe Welfare Division)이 세워졌다. 1969 년에 처음으로 왕에 의해 고지대 발전 
프로젝트(Highland Development Projects)라는 이름의 왕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Buergin 
2000:7).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부서가 국경 수비 경찰이었다. 이들은 
소수부족에서의 임무가 표준 타이를 가르치고 태국 국기를 설명하고 부처상을 세우고 
왕과 왕비의 사진을 거는 것이었다(Winichakul 1994:170). 이는 카렌 부족이 교육을 받고, 
선도되어야 할 외부인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Keyes 1979a: 17).  
상황이 변하여 태국관리들이나 태국인들은 카렌을 이해할 때 과거 군주와 같이 
이해하지 않았다. 카렌은 다른 소수부족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게 되었다(Kunstadter 
1979:147-148). 1950 년대 일반적으로 산족이라는 의미는 삼림파괴, 양귀비재배 그리고 
위험한 이방인 문제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Buergin 2000:6). 카렌을 보는 관점도 
동일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산족으로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태국 카렌은 현대 정부의 문제 해결관점으로만 스스로를 보아서는 안 된다. 
타이 민족국가를 위하여 18 세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 안보의 안전핀 역할을 
하면서 타이 민족국가를 지켰다. 소수민족이지만, 다양한 민족 중 하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 19 세기 말부터 변화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경제의 변화로 카렌의 
역할은 변화하였다. 특히 20 세기 중반 이후 카렌에 대한 태국 정부의 정책과 19 세기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그것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부족으로 보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런 과정 가운데 카렌도 자신들을 볼 때 문화 수준이 낮고 문제가 있는 
산족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카렌의 높은 도덕률과 높은 복음화율은 태국을 위하여 
도덕적 영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국가의 안전핀이 되는 것이다. 카렌교회가 타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역을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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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함으로의 선교인식  
선교인식을 위하여 두 개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약함으로의 선교와 21 세기 새로운 
선교상황이다.  
21 세기 세계교회와 선교상황은 지난 시대와는 다르다.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약자인 비서구교회가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선교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전과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향한 
선교'에서 '약자가 강한 자를 향한 선교'로의 방향전환이다. 
구약의 선교에 관련된 상황들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능력과 강자가 아니라, 
약함과 약자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강한 아브라함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하여 가신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름도 모르는 여자 종 때문이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앙고백은 바벨론에게 멸망 
당한 포로 중 한 사람 다니엘 때문이다. 약함으로의 선교란 지혜자나 능력자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궁극적인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면 약함의 선교가 된다(정용갑 2009:29). 구약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역사에 등장(Glasser 2006:227)시키고 그들의 약함으로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사회적으로 가장자리에서 무력한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대 선교운동은 강력한 서양 운동의 종교적 차원으로 평가되었다”(Shenk 
2001:124)는 쉥크의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신약성경 시대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과 같은 연약한 교회였다. 그들이 선교하는 대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대국인 
로마제국이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체제의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주로 사귀었고 
그도 주변인이었다(Frost and Hirsch 2009:347). 선교하시는 예수님은 무력과 지력을 통하여 
접근하지 않았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한 
곳에서 섬김의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무력하게 보이는 그 길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약함으로의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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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운동의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선교가 아래로부터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일어났음을 보여준다”(정용갑 2009:86)는 정용갑의 주장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권력과 군사력으로 로마제국의 지역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방지역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핍박의 상황, 도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된 것이다. 
약함으로의 선교가 가장 직접 표현된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2 장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고린도후서 12 장 9 절과 “이는 
내가 약한 그 때 강함이라”라는 12 장 10 절이다. 약함과 정반대되는 능력을 
연결했는데(Bosch 2000:281) 바울은 그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그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영받지 못하였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이 
상업로를 따라 확장되었다(Sunquist 2013:28). 초대교회의 선교의 특징은 한 마디로 전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였다(Shenk 2001:177). 선교전략을 위한 모임이나, 
선교 지원을 위한 구조도 거의 없었다. 선교학적 자료도 없었고, 심지어 성경도 지금과 
같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장하였고 확대되었다. 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전문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전략을 위한 모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의 모습이다. 선교운동은 중심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교단의 중심이나 영향력을 가진 중심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약한 주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21 세기 글로벌 기독교의 특징은 비서구기독교의 강세, 전통교단 밖 교회의 성장, 
예측할 수 없는 성령에 의한 교회의 출현이다(Sunquist 2013:17). 중요한 특징은 서구교회의 
약화와 비서구교회의 주류 교회화이다. 이것은 선교에서도 이전과 다른 방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는 약자에서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선교운동은 주변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서구 교회의 선교 방법은 대부분 강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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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향한 선교였다. 이것은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강한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교의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중심된 
십자가와 겸손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많이 가진 서구의 
교회가 약한 비서구교회로 향하는 선교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1960 년은 세계 기독교의 70 퍼센트가 서구에 
있었지만 2000 년이 되어서는 불과 23 퍼센트로 하락하였고, 78 퍼센트는 비서구교회 
기독교인(조동진 2011:33)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글로벌화 기독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선교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다. 1960 년대 비서구교회의 선교는 유아기와 같은 시기였다가 
1970 년대와 1980 년대를 지나면서 비서구교회의 선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2011:280-
281).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전체 대륙에서 비서구 선교사역은 확대되고 있다. “선교사 
파송국이 가진 경제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Winter 
2012:179)라는 윈터의 지적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적절하다. 윈터의 선구적 
관찰처럼, 비서구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은 서구교회와 다르다. 비서구교회가 
서구교회의 선교의 경험과 역사를 배워야 하겠지만 모든 방법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중요한 선교세력으로 등장한 비서구교회의 선교는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6 대륙이 선교지라는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모든 복음을 모든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함으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어느 때보다 약함으로의 
선교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것은 새로운 선교의 주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서구교회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교세력이었던 서구교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였던 바울의 선교 방법이 약함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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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 3단계: 재형상화 단계 
텍스트와 저자가 교차되는 단계이다. 저자 단계와 텍스트 단계를 거친 독자 
단계이다. 이 단계는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야 한다. 이것은 ‘다른 자기’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스트라는 매개를 통해서이다(이기언 2009:420). 아직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자기를 만나는 과정은 독서이다. “독서 행위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독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을 현실화한다”(Ricoeur 1999:169)고 하였다. 독서 행위는 텍스트를 
통하여 타자로서의 자아를 만나게 해 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 세계가 확장이 된다. 
재형상화단계를 이끄는 독서 행위는 독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는 
“줄거리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세계를 재형상화하는 행위의 궁극적 벡터다”(1999:170)라고 
했다. 행동의 세계를 재형상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독서 행위가 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하여 텍스트 단계를 독자 단계로 연결하기도 하고(황정숙 2016:261), 내담자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접근의 상담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강진아 2013:27-28). 카렌 실로암 신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메시스 3 단계인 재형상화단계를 
시도하였다. 방법은 강의와 스토리 듣기 그리고 참여관찰이다. 
강의를 통한 재형상화 
텍스트와 저자가 교차되는 첫째 방법은 강의이다. 강의를 통하여 텍스트와 자신이 
만난다. 텍스트는 단순한 강의안이 아니다. 경험된 자아의 근거가 되는 단순한 사건들을 
의미 있는 스토리로 바꾸었다. 관련이 없었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통합체로 바꾸었고, 
시간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통한 텍스트이다.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위기와 기회 속에 있는 태국카렌침례총회, 태국 카렌의 
현주소,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장단점, 태국과 카렌과의 역사적 관계, 변화하는 세계 
선교상황이다. 특히 태국과 카렌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재형상화가 이루어졌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재발견의 경험이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산족이 아니라, 타이 민족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태국 최고 왕이 칭송하였던 민족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국경의 중요한 안전핀 역할을 하였던 카렌이 이제 영적인 안전핀 역할을 할 
 162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함으로의 선교와 21 세기 선교상황의 변화는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였다. 새로운 세계 기독교의 상황은 우리도 선교할 수 있고 
약함으로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태국화, 세속화, 도시화는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강의는 텍스트와 교차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강의는 재형상화하여 독자로서 관점을 가지게 하였다.  
“독서 행위는 미메시스 2 와 미메시스 3 을 결합시키는 조작자”(Ricoeur 
1999:170)라고 리쾨르는 정의하였는데, 카렌 신학생들에게 강의는 그 역할을 하였다. 
의도성을 가지고 구성된 텍스트를 카렌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리쾨르는 이것을 타자와 자아의 역동으로 설명하였다. “타자가 자아를 
침입하기 전의 그 자아는 집요하게 폐쇄되고, 빗장이 잠겨 있으면 고립된 
자아이다”(Ricoeur 2006:444). 카렌 교인들이 이해하는 태국과의 관계는 발전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이라고 보았고, 선교는 선진국 교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고립된 
자아의 모습으로 자민족에서의 건강한 교회사역이 민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강의를 통하여 타자와 같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부정적 편견을 가진 타인의 시선에 잡혔던 카렌 교인이 이제 비로서 관찰과 행동의 
주체적인 자아가 되는 것이다(황정숙 2016:250). 그것은 태국과의 관계에서 카렌이 유익한 
역할을 하였던 민족이었던것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약한 카렌교회도 타이민족을 위하여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타이 민족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메시스 3 단계인 재형상화 
단계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적합한 텍스트를 만들고 
독서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필요한 텍스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태국에서 부정적인 산족 
의식에서 열린 소수부족의식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약함으로의 선교에 관한 
텍스트이다. 이것은 이 두 제목의 강의안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강의안은 
적어도 네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실로암 신학교의 신학생들, 전도국을 통한 총회 차원의 
강의, 지방회 지도자들을 위한 강의, 지역교회를 위한 강의 등이다. 이 강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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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카렌침례총회가 ‘왜 태국 선교를 위한 부르심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가능성과 
방향이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스토리 듣기를 통한 재형상화 
타이인을 위한 카렌 목회자들의 스토리 듣기는 미메시스 3 단계인 독서의 역할을 
한다. 타이인들을 이끌어 가는 카렌 사역자들과의 만남은 재형상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카렌은 타이 민족에 비해 문화적,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낮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카렌 지도자들이 
타이인들을 이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는 깨누 목사이다. “타이인들은 우리 카렌 
교인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합니다”(깨누 2016:인터뷰). 그는 이 마을에서 개척을 주도하였다. 처음 
단계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해악을 주던 일원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이 오히려 카렌 전도팀을 환대하였다고 간증하였다. 그들의 헌신, 
변화된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게 함을 들었다. 이런 과정은 텍스트와 만남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즉,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에 대해 동의한다.  
깨누 목사의 이야기는 과거의 경험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재형상화 단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과정도 
재형상화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천 년 전 예수의 내러티브가 다양한 기자에 의해 성경 
텍스트로 만들어지고 오늘 그것을 읽는 독자는 이천 년 전 예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건의 
의미를 오늘의 삶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석종순 2011:214). 이천 년이 지난 예수의 
사건이 오늘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텍스트인 성경을 독서하는 과정에서 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신으로 이해한다. 미메시스 3 단계를 통하여 
카렌 신학생들은 단지 당위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타이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 자신이 이제 타이선교를 위한 자격이 됨에 대한 재형상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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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교인들의 스토리 듣기 또한 재형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카렌족을 생각하면 
산족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카렌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모티안 
2016:인터뷰). 이런 표현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석한 모든 타이 교인들의 
이야기였다. 타이인들이 카렌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이야기는 
텍스트로서 강한 역할을 하였다. 타이인들은 카렌을 무시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타이 
교인들은 카렌 목회자를 존경하고 있었다. 타이 교인들을 위한 카렌족 목회자이었지만 
지도자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해해온 그림과는 다른 
그림이었다. 자신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타이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임을 
들었다. 카렌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타이인들도 문제가 있고 카렌의 도움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미메시스 3 단계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교차함을 통하여 독자는 즐거움을 경험한다(Ricoeur 1999:159). 
실로암 신학생들은 타이 교인들로부터 텍스트의 세계를 만났다. 카렌과 타이 민족 관계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세계였다. 미메시스 3 단계인 재형상화 과정은 자아의 
변화를 수반하는데(이대성 2016:251) 카렌 자신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카렌 
사역자와 타이 교인들의 스토리는 시간적 실존이 되어 학생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Ricoeur 1999:125).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시간 속에서 경험된 
그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텍스트와 만난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가 태국 선교를 위한 인식전환과정에서 스토리 듣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는 타이인을 위한 전도나 목회에 직접 참여하는 카렌 지도자들의 
스토리와 둘째는 그들을 통하여 교인이 된 타이인들의 스토리이다. 첫째 부류는 현재 
태국카렌침례총회 산하의 교회들 가운데 직접 타이 교회사역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루암밑 교회가 거의 유일하다. 타이인이 중심이 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카렌 침례교 
출신 목회자들의 스토리도 의미가 있다. 타이인들과의 목회에서 경험한 스토리들이기 
때문이다. 카렌 목회자들을 통하여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의 경우는 루암밑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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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카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타이교회 교인들의 스토리를 통하여 카렌 
리더십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다. 신학생들의 전도학 강의에 스토리 듣기를 
커리큘럼화하면 파일럿 프로젝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타이인들 마을과 접한 
지역교회들 특히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지역의 일부 교회의 교인들은 타이인들과 자주 
만난다. 타이선교에 참여하는 루암밑 교회 지도자들이나 전도국의 선교사역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카렌 
교인들은 잠재적으로 타이인을 위한 선교자원이다. 총회 청년회와 전도국 그리고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주관하여 카렌 교인들이 스토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적절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미메시스 3 단계인 재형상화단계를 위하여 스토리 듣기는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전도 참여관찰을 통한 재형상화 
타이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전도의 참여와 관찰은 미메시스 3 단계인 독서의 역할을 
한다. 2016 년 11 월 27 일 주일 오후에 타이인을 위한 전도 연습을 하고 난 뒤 치앙마이 
버스터미널에 가서 전도 실습을 하였다. 10 명의 참여자 모두가 타이인들에게 직접 전도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갔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직접 대화를 통하여 
전도 하라고 하였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지만, 모두가 직접 전도를 하였다.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타이전도를 처음 시도하였고, 앞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재형상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타이선교를 해야 한다는 
텍스트와 교차 되었고, 직접 삶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낯선 것을 친숙하게, 먼 것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며, 세계는 항상 변함없는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체의 의식에 따라 매번 다르게 드러나는 지평”(이국환 
2011:510)이라는 이국환의 재형상화단계에 대한 표현은 적절하다. 이전에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는 카렌 침례교인들에게는 멀고 낯선 것이었지만 참여관찰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로 이끌어냈다. 이런 과정은 자신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자체성-동일성의 고리 속에 머무는 한, 자기와 다른 타자의 타자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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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독특한 것도 제시하지 못한다”(Ricoeur 2006:17)는 폴 리쿼르의 주장은 미메시스 
3 단계의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자체성이라는 소아적 자기인식으로는 타자와 같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자신을 타자와 같은 존재로 이해하여야 성숙한 자기인식을 가지게 된다.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교차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Ricoeur 1999:171). 타이인들을 위한 신학생들의 직접적인 전도는 바로 타이인 
선교의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직접 전도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 이 과정이 없으면 구체적인 타이선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로암 신학교의 주일 프로그램에 타이인을 위한 전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던 버스터미널이나 신학교 옆에 있는 대학교에서 전도 활동을 
커리큘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도국에서 총회 차원의 타이인을 위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비량 선교를 위하여 한국에 노동자 신분으로 
파송하는 선교훈련 기간에 전도 실습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강의와 스토리 듣기를 
종합하면 효과적인 전도 실습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교회가 타이선교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회 전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타이선교를 하는 소수의 카렌 
교회에게 그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역을 확장하도록 하며 시작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다. 이미 태국 사회에 정착하였거나 이주한 카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타이전도 참여는 태국카렌침례총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태국 사회로 이주할 텐데, 그곳에 다문화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태국어로 하는 사역과 태국인들을 위한 전도의 
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거나 동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학생들의 타이인을 위한 전도사역 참여는 인식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방향을 제공한다. 전도 이후 전도 경험에 대한 느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타이인을 위하여 한 번도 직접 전도해본 적이 없지만, 전도를 했고 이 
과정을 통하여 타이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타이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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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할 수 있는 카렌 침례교회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재형상화 단계로서 새로운 
자아를 확인한 것이다.  
요약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인식전환을 위한 변화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폴 리쾨리의 삼중의 미메시스였다. 미메시스란 모방 또는 재현이란 
단어적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창조적이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재현이다.  
미메시스 1 단계는 형상화되기 전의 단계이다. 이해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해와 인식의 정도가 주관적이다. 그렇다고 무질서한 것은 아니다. 
전형상화단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구조적 특징이다. 행동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의 원인, 주체, 관계,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다. 둘째, 상징적 특징이다. 
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경험된 것 가운데 상호 간의 동의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한 개인과 
사회의 이해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는 시간적 특징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다.  
미메시스 2 단계는 형상화 단계로서 텍스트 단계이다. 텍스트는 이야기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서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것은 지시적이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은 
내러티브적인 자아로의 변화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건을 의미 있는 스토리로 만들고, 
계열적 질서를 통합체로 만들며 시간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미메시스 3 단계는 재형상화단계로서 독자의 단계이다. 의미 있는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만남을 통하여 나타난다. 독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토리를 만남으로 다른 세계로 변화를 주는 것이다.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인식전환의 단계를 확인하였다.  
미메시스 1 단계인 전형상화단계에서 카렌족의 부정적인 산족 정체성과 
선교인식의 부재를 확인하였다. 이런 모습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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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원자료들이 있다. 그것은 타이 정부의 정책, 타이인들과의 부정적 
경험, 사회적, 자연적, 환경 등등이다.  
미메시스 2 단계 형상화의 출발은 인간의 삶의 행위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서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태국과 카렌과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수 부족 카렌족의 
선교를 위하여 약함으로의 선교와 변화하는 21 세기 선교상황을 텍스트화하였다.  
미메시스 3 단계는 재형상화로서 텍스트와 독자가 교차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강의와 카렌 사역자들과의 만남과 타이 교인들의 스토리와 실제 전도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독자로서의 긍정적 다중 정체성과 타이선교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원래의 
상황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통합된 안목을 가졌다.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은 카렌 교회의 선교인식 변화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 이론을 
통하여 부정적 산족 의식이 다중적인 정체성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타이 선교인식의 






제 7 장 
 
결론 및 제안
카렌족 자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룬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왜 타이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이 이 논문의 시작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헌연구와 현장 연구를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태국카렌침례총회는 선교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전환을 시도하였다. 본 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결론을 정리하고 제안을 하겠다.  
요약 및 결론 
1장은 연구의 서론으로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 연구 문제와 질문들, 연구의 
제한들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연구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 소수민족의 주 민족선교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먼저 민족의 
선교적 의미를 확인하며 하나님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복음화의 대상임을 
살펴보았다. 소수민족과 주류 민족의 관계를 확인하고 난 뒤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를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어서 약함으로의 선교를 
확인하였는데 약함으로의 선교는 성경적 관점, 선교 역사적 관점 그리고 21세기 
교회상황에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태국 카렌 민족과 타이 민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타이 민족과 카렌 
민족의 관점에 대한 이해는 카렌족 교회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음은 수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동이기 때문이다. 약자인 카렌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접변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카렌은 태국 
북부를 중심으로 흩어진 소수부족이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이다. 대조적으로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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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은 13세기 이후 현재의 태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현재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주류 민족이다. 태국 정부의 카렌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변화하여 왔다. 과거 카렌은 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태국 민족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카렌의 역할은 태국을 위해 필요하였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카렌의 태국에서의 역할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현재는 산족의 한 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0.3퍼센트 정도의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는 타이 민족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인이 
15퍼센트가 넘는 카렌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태국카렌침례총회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교사 역할 관점으로 본 
태국카렌침례총회를 확인하였다. 1881년부터 1941년까지는 1세대로 버마 선교사의 
개척시대였고, 1950년부터 2000년까지는 2세대로 보호자인 서구 선교사 중심시대였다. 
2000년 이후는 선교 3세대로 파트너로서의 선교 시대이다.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사역 
현황을 보면서 타이 민족을 위하여 선교적 잠재력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카렌족 내부에서 
성공적인 사역경험이 있고 현재도 성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다.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자립, 자전하는 교회이다. 언어적, 사회적인 면에서 타이 민족과 
공유된 공간이 크다. 많은 예비 자원들이 있고 태국 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잠재력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멀리 있는 카렌 마을에서는 전도를 
하지만 가까이 있는 타이 마을에서 선교하지 않았다.  
5장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선교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장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확인하였다. 현장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자료 수집과정을 다루었다.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설문조사 문제점들의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을 살펴보았다. 태국 카렌 침례교회는 타이선교를 위한 잠재력과 강점들이 많다. 
언어, 태국 사회 문화이해, 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역자들과 신학생들, 카렌 내에서 
성공적인 사역경험, 태국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태국인과 공유된 영역, 텐트메이커를 위한 
청년 그룹과 재정이다. 그런데 이런 장점과 잠재력이 실제 타이 민족선교를 위해 사용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타이선교를 하지 않은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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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식, 주변인 관점, 부정적 고정관념 그리고 강한 내부결속력으로 표현되는 부정적 
소수민족 의식이다. 두 번째는 선교인식의 문제인데 선교인식 부재, 전통적 선교관, 카렌족 
중심사역 방향, 선교교육 문제, 언어와 연관된 문제와 총회의 구조적 특징이다.  
6장에서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한 태국카렌침례총회 교인들의 인식변화를 
고찰하였다. 먼저 변화 이론인 폴 리쾨르의 삼중의 미메시스를 확인하였다. 전형상화단계, 
형상화, 재형상화단계로 나누는 삼중의 미메시스는 인식변화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어 태국 카렌 침례교인들의 선교인식 변화 단계들을 살펴보았다. 미메시스의 각 
단계들을 정리하고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태국카렌침례총회에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할 것인가? 를 다루었다.  
본 연구를 통한 삼중의 미메시스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인식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첫째,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은 카렌 침례 기독교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하여 적합한 
변화원리이다. 왜냐하면, 미메시스 1의 전형상화 과정에서 카렌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정적인 소수민족 정체성과 타이 
선교인식의 부재이다. 원인과 결과를 미메시스 1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메시스 2는 
그들의 상황을 통합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해 준다. 단편적인 그들의 
사건에 의미를 주었다. 시간의 재구성을 통한 자기 이해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텍스트의 성격 즉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고 지시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카렌 
기독교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텍스트가 되었다. 미메시스 3단계에서 텍스트와 독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인식변화가 가능했다. 통합된 자아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하여 부정적 소수민족 의식에서 긍정적인 다중 정체성으로 변화와 타이 민족에 
대한 선교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이 모두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본래 폴 리쾨르가 
사용한 삼중의 미메시스의 형식이 문학적 용어들이 많다. 저자와 독자, 텍스트와 스토리, 
독서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독자의 사건들을 통합하여 텍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172 
독서과정을 통하여 독자의 단계로 된다는 것은 용어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논문의 의미 
 이 논문은 태국카렌침례총회와 필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 첫째, 
태국카렌침례총회에게 큰 의미는 주 민족인 타이 민족를 위한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방향성은 몇 가지 이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카렌 교회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높은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적인 소수민족 정체성과 선교인식의 부재는 
타이선교를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타이 민족과 카렌족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카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산족이 아니라 타이 민족국가의 안전핀을 하였던 
민족이었다. 약함으로의 선교는 카렌 교회가 타이선교를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해들은 소수민족 카렌 교회가 타이 민족을 선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자에게도 의미가 크다. 첫째는 필자의 중심사역이 될 주 민족을 위한 
소수민족의 선교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생각해온 소수민족 선교사로서의 
고민해온 카렌 교회의 타이 교회 선교의 방향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여졌다. 둘째는 
인식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왔다. 추가적인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큰 
그림은 그려졌다. 셋째는 인식변화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신학교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른 대상에게도 유용한 매뉴얼이 되리라 추정한다.  
 소수부족 교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 주 대륙의 소승 불교권의 교회를 
위하여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소수부족 교회를 통하여 주 민족을 위한 선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논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방향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운동이 이 지역에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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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본 논문 제목은 소수민족 카렌 교회의 주 민족인 타이 민족의 선교동원에 관한 
것이다. 논문은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인식변화가 없이는 선교동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식변화가 되면 타이선교를 위한 동원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식변화는 중요한 돌파구는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카렌의 
인식변화는 타이선교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바로 선교동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선교동원의 
영역은 다양하며 각 영역들은 중요한 연구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때에도 삼중의 미메시스가 
효과적인 원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질문으로 남는다. 영역에 따른 변화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렌 교회의 타이 민족 선교동원의 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이에 따른 적합한 변화 이론을 찾고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삼중의 미메시스의 적용은 제한점이 있다. 삼중의 미메시스 이해의 전단계에서 
행동의 전이해를 행동의 구조적, 상징적, 시간적 특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것을 
태국카렌침례총회에게 수학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총회의 구조적인 부분, 
잠재적인 인식의 영역, 심리적 영역들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대조적인 결과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뷰에서는 
타이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만 설문조사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심리적, 관계적 
영역이 관련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필자는 외부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태국카렌침례총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로서 
총회의 행정과 사역 실행의 책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제시한 방향을 나눌 수는 
있지만 수행은 한계가 있다. 이런 면에서 타이 민족 교회를 직접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카렌 
지도자들의 글이 요청된다. 카렌족 가운데 이미 타이 민족교회를 목회자로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선교사보다 훨씬 더 타이선교 동원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두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태국카렌침례총회의 지도자들의 관점을 통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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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민족 참여도 요청된다. 그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체득된 관점은 더 깊은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시간에 나눈 한 여학생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 타이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전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리디아 2016:인터뷰). 한 번도 타이인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았던 학생이다. 
그녀의 표현은 카렌 기독교인의 타이 민족선교를 위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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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ailand Karen Baptist Convention (TKBC) is the single largest denomination in 
Thailand. It consists of around 210 organized churches, its 400 daugther churches, and 60,000 
members including unbaptized Christians, and has engaged in active evangelism of the Karen. 
Although it has observed success in evangelizing, church planting, and growth among the Karen 
people, it has not engaged in the same endeavors with its neighbors, the Thai people.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the present condition of evangelization in Thailand and 
formulate a plan to mobilize mission through changing mission awareness.  
Chapter two explores the missiological implications of an ethnic minority group 
evangelizing to the majority, or the dominant, group. Chapter thre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Karen and the Thai. Chapter four investigates the TKBC’s present situation, and 
chapter five analyzes its present attitudes and existing efforts in evangelizing the Thai people. 
Chapter six explores a way to transform mission awareness through triple mimesis.  
The current research consists of three aspects; the first i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second is a survey of the situation through field studies, and the 
third is an assessment of the transformation of mission awareness through a pilot project. These 






EVANGELIZATION OF MAJORITY GROUPS 
BY MINORITY GROUPS     
Chapter two explores the definition of ethnicities,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ethnicities, and missional implications of such relationships. Gaining a foundational knowledge 
about these topic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a minority group evangelizing to 
a majority group. An ethnicity does not exist in a vacuum but is shaped by its unique history, 
present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An ethnic identity consists of objective aspects such as 
language, religion, and food, as well as subjective factors such as a common sense of 
belongingness.   
A minority group receives differential treatment from the society due to their distinctive 
physical or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minority group is often marked by a limited influence in 
society, internal awareness of its disadvantage, negative external perceptions, membership by 
birth, and strong internal solidarity. To be an effective messenger of the gospel, the Karen people 
must maintain a Karen ethnic identity and a Thai cultural identity. Otherwise, they may either be 
isolated from or assimilated into the Thai majority society. 
In the Old and New Testatments, God fulfills his will by working through weakness. The 
Bible continually demonstrates God’s power and glory as the weak eventually overcome the 
strong. The early Christian church reached out to the powerful Roman Empire, not through 
military might, political prowess, or financial means, but by God’s strength. The evangelical 
movement started from the fringe and entered the center. The chu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is 
observing a new movement, which is the weakening of the formerly dominant Western church 
and a rise in the missions of the marginalized non-Western church. This requires a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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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for missions—namely, missions from a position of weakness, a return to the biblical 
roots of missions.  
Every church has received the calling to mission ministry. This calling to evangelize 
transcends all boundaries and borders, and ethnicity is an especially important boundary to breach. 
An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ethnic relationships is crucial for effective evangelization 
by a minority group to a majority group.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ircumstances of the ethnic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in Thailand and 
that in the New Testament. In both cases, the churches of the minority group thrived, and the 
majority group were the recipients of the gospel. Like the early Christian church, the minority 
group, who spread their message to the majority group, the Roman empire, the direction of the 
gospel must flow from the Karen church to the Thai people. The TKBC’s evangelization of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KAREN PEOPLE 
AND THE THAI PEOPLE    
To understand the missiological impl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and 
Karen, the missiological understanding of ethnicity is first examined through a biblical and 
missiological perspective. In the Old Testament, God gave the directive for all ethnicities to be 
evangelized. The “nations”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s Great Commission do not pertain 
to specific countries, but all ethnic people groups in the world. Understanding of the target of 
evangelism as ethnicities is necessary for effective missions. 
The dynamics of a relationship between a minority and a majority group, as well as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and Karen, are examined, a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minority and a majority is important for the Karen to reach out confidently and 
effectively to the Thais. The spreading of the gospel requires a sender and a receiver, and for the 
minority Karen group to be a messenger of the gospel, they need to overcome barriers such as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as well as their discrimination in society. Although the Thai 
Karen are spread out in fifteen districts throughout Thailand, they are still weak and marginalized 
with regards to their economic and societal standing.  
The Karen’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experience led to a sense of orphanhood. The 
ethnic Thai group established their kingdom in the thirteenth century and have established a 
strong position in the society as the dominant group. The Thai people’s ethnic identity centers 
around Buddhism, the monarchy, and the country. Other minority groups in Thailand adopt these 
values as well. Theravada Buddhism combined with indigenous religion is not regarded as the 
nation’s official religion but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Thai people’s lives in all 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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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people and the Karen people cannot simply be 
categorized as that between a minority and a majority group. In Thailand’s history, the Karen 
peopl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contributing to the economy and providing national 
security along the border. However, domestic and global changes from the late-nineteenth century 
onwards have led to a loss of the Karen people’s influence in the country. The Thai government 
currently views the Karen as a problematic minority group, akin to other hill tribes, and has 
created policies according to this viewpoint, disregarding their past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The Karen people readily accept the current Thai government’s attitude. This current 
ethnic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and Karen can also be seen reflected in the TKBC’s passive 










THAI KAREN BAPTIST CONVENTION’S PRESENT 
SITUATION    
Chapter four surveys the TKBC’s mission history from a missionary’s perspective and 
divides it into three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origins of the missionaries and the roles they 
played. The first generation involved Burmese Karen missionaries acting as pioneers and spanned 
from 1881 until the start of World War II. Although there were initial mass conversions, the 
church established during this time failed to thrive due to lack of proper leaders. The second 
generation spanned from 1951–2000 and involved Western missionaries acting as protectors of 
the nascent TKBC. The TKBC was established in 1955 and started working with Western 
missionaries. Although they relied 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Western missionaries, they 
observed steady growth. The third generation started in 2000 and involved non-Western 
missionaries from Japan, South Korea, and India acting as partners of the TKBC. During this time, 
the TKBC has become the largest single denomation in Thailand.  
This chapter also surveys the current situation of TKBC,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its mission work. Its work is characterized by a self-focused mission work to fellow 
Karen, dynamic missions within their own people group, a passive attitude towards evangelizing 
other minority groups, a lack of mission awareness towards the Thai people, and individualized 
ministries. Although they strive to evangelize to Karen people who are geographically distant, 
they do not engage in similar evangelizing of nearby Thai. Challenges for the TKBC’s mission 
work are threefold: Thainess and subsequent identity crises,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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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KBC holds much potential in evangelizing to the Thai. However, it has failed to 
recognize this and engage in missions to the Thai. Therefore, the TKBC must become a missional 







THAILAND KAREN BAPTIST CONVENTION’S CURRENT 
THAI MISSIONS SITUATION    
The TKBC possesses many strengths and potential for evangelizing the Thai. Its members 
are fluent in Thai and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Thai society. Many Karen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work in Thai churches, which demonstrates a potential for effective future 
ministry. Also, their success evangelizing to other Karen people can serve as valuable experience 
and potentially be replicated among the Thai. The Karen continue to become involved in the Thai 
society, which highlights their potential to be influencers in the future. The Thai Karen also 
possess an identity as Thai citizens, an important shared aspect with the ethnic Thai tha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late to one another reaching out. The young Karen generation emigrates to 
cities at a rapid rate, and Karen society continues to develop economically, both of which provide 
opportunities for successful tentmaking mission. 
There are two main causes of why the TKBC has not engaged in evangelizing efforts to 
the Thai people: a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and challenges with fostering a developed 
sense of mission awarness. The negative group identity is rooted in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from the notion that they are outsiders on the fringes of Thai society. 
The Karen are prone to low collective self-esteem but hold high regard for the Thai. Their strong 
internal solidarity also poses as a barrier to reaching out to Thais and to other minority groups.  
The problems with mission awareness stem from a general lack of mission awareness and 
the notion that missions should be undertaken by more developed nations’ churches. A self-
centered focus on evangelizing their own people group and a lack of clear direction also prove 
hindrances to engaging in Thai missions. Also, although most Karen are fluent in Thai, so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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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er generation still encounters language barriers. There are also internal dynamics that cast 
a negative light on speaking Thai fluently. Finally,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TKBC is an 
organization strictly for the Karen people, which prevent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Thai 
people from forming.  
Identifying these factors highlight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ransforming the 
current awareness for effective evangelization of the Thai to take place. Firstly, the TKBC must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ir own ethnic identity— namely, from that of a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to a healthy dual identity that embraces both their Karen and Thai identities. 
Secondly, the TKBC must transform their mission awareness, departing from traditional mission 







TRANSFORMATION OF MISSION AWARENESS THROUGH 
TRIPLE MIMESIS    
 
This chapter reviews a potential theoretical framework, Paul Ricoeur’s concept of triple 
mimesis, to bring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Thai Karen Baptist Convention’s mission 
awareness. Triple mimesis can correspond to the stages of transformation of the mission 
awareness of the TKBC.  
Mimesis1 is the prefiguration stage and can be considered the stage of the individual as 
an author.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ssociated with this stage are still subjective and 
unexamined and serve as foundational context to receive a text in mimesis2.   
Mimesis2 is the refiguration stage and involves the actual text,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a narrative. The focus on narrative of this stage implies that, for a person’s life 
to have meaning, it needs to be narrated—not just simply documented, but meaningfully recorded. 
Direction and a purpose redefine a string of disparate events as a meaningful narrative, transform 
a simple sequence into a complete synoptic whole, and imbue a sense of one-ness to temporality. 
Mimesis3 is the refiguration stage, also considered the stage of the reader. This is where 
the text meets the reader; as their respective realities interact, the reader is able to rediscover 
themselves through the text.  
Corresponding to mimesis1 and its focus on identifying subjective, already-present 
factors in the individual’s framework, the two main factors that hindered the TKBC’s 
evangelizing efforts to the Thais were identified: a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and a lac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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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awareness. These resulted from the Thai government’s policies regarding the Karen, 
negative experience with the Thai people, and the current social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the TKBC, mimesis2, the figuration stage, involved intentionally 
r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ai and the Karen, as well as textualizing the 
framework of missions from a positon of weakness and the evolving twentyfirst-century missions 
outlook.  
For the TKBC, mimesis3, the refiguration stage, involved listening to lectures, meeting 
active Karen leaders in the Thai church, hearing the stories of Thai church members, and 
engaging in evangelizing Thais. Through this process, the TKBC members were able to maintain 
healthy dual identities and an awareness for Thai missions.  
The triple mimesis theory i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change the mission awareness 
of the Karen church. Through this, the TKBC able to depart from a negative minority group 





CONCLUSION AND FUTURE DIRECTIONS    
The TKBC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healthy church among the Karen, but has not 
engaged in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This dissertation stemmed from the search for an 
explanation and utilized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tudies to do so. This process delineated the 
need for a change in TKBC’s mission awareness was identified and steps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erived from this dissertation. Firstly, triple mimesis 
provides an appropriate framework and theory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TKBC’s mission 
awareness. Secondly, the research provides a direction and plan for the TKBC’s evangelizing 
efforts to the Thai. Although they have strong potential, their negative minority group identity 
and a lack of mission awareness hinders effective missions. To overcome this, it is important for 
the Karen people to realize that they had once served an important role in the Thai kingdom. 
Missions from a position of weakness is an appropriate biblical paradigm that can frame the 
Karen church’s evangelizing efforts to the Thai people. These understandings provide a structure 
for the Karen church’s future evangelizing efforts. 
A limitation of this dissertation is the writer’s role and perspective as an outsider. Because 
the writer, as a missionary, is in the position of a coworker and partner, he is limited in 
undertaking this project with the same agency or ability as a leader directly involved with the 
TKBC. This research does not provide a complete picture, and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perspectives of Karen pastors and leaders who are working among the Thai people. There is a 
clear need for their valuable experiences and opinions, and this gap in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is a challenge to be overcom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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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설문조사 
설문조사 
 
A Survey on TKBC’s Perceptions on Thai People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 선교인식에 관한 조사  
 
Fir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you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is survey. 
 
My name is Young Chul Oh, and I am currently pursuing a degree in Doctorate’s of Missiolog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S.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solely be used as data for my dissertation.  
They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I would deep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respond to all the questions as honestly and truthfully as 
possible. 
 
Instructions: Please put a check mark on the option that best reflects your opinions and/or feelings 
regarding the question.  
 
1. Age  
1) 10-20 (  )    
2) 21-30 (  )    
 
우선 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태국카렌침례총회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동원”에 대한 논문의 
자료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태국카렌침례총회와 사역하고 있는 오영철 선교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저의 선교학 박사 논문을 위한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번거롭겠지만 모든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요령: 각 문항에 성도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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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40 (  )    
4) 41-50 (  )   
5) 51-60 (  )   
6) 61+ (  ) 
 
2. Gender 
1) Male (  )    
2) Female (  ) 
 
3. What is your role/position in the church? 교회에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Pastor 목사 (  )   
2) 담임목회자 (  )   
3) 전도인 (  )  
4) Elder 장로 (  )   
5) 여전도회원 (  )    
6) 청년회원 (  )   
7) Bible school student 신학생 (  ) 
8) 일반 신도 (  ) 
9) 기타 (  ) 
 
4. 어느 지방회인가요? 
 
5. How many years has passed since you have received your baptism? 세례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 Equivalent to or less than 10 years (  ) 
2) 11-20 years (  ) 
3) 21-30 years (  ) 
4) Equivalent to or more than 31 years (  ) 
 
6. What is your educational background?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I have never received formal schooling.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  )    
2) Withdrew from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중퇴 (  ) 
3)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졸업 (  )    
4)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중학교 졸업 (  )   
5) Graduat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 (  )    
6) Graduated from college 대학 졸업 (  ) 
7) Attained a grad school degree (post college) 대학원 졸업 (  ) 
 
7. What is your career? 직업은 무엇입니까? 
1) Farmer 농부 (  ) 
2) Government worker 공무원 (  )   
3) 기독교 기관 직원 (  )   
4) Laborer 노동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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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ker of factory associated with a Thai company 태국회사 공장직원 (   )  
6) Other 기타 (   ) 
 
8. How many times have you evangelized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 민족들에게 몇 번  
    전도를 해 보았나요? 
1) More than 10 times (  ) 
2) 5-10 times (  ) 
3) 1-5 times (  ) 
4) I have never evangelized to the Thai people (  ) 
 
9. If you have checked (4) in the previous question (I have never evangelized to the Thai  
    people), please respond to this question. If you have checked (1)~(3), you do not have to  
    respond to this question. 
 
10. I would like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만약 현재까지 타이인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타이인을  
      위한 전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1) Agree (I do want to participate in evangelizing efforts in the future) 해보고 싶다. (  )    
2) Disagree 해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I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evangelizing efforts in  
     the future) (  )   
 
11. TKBC is responsible for evangelizing the whole world.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 (TKBC has significant responsibility) 확실히 책임이 있다. (  ) 
2) Agree (TKBC has responsibility) 대체로 책임이 있다. (  ) 
3) Neutral (TKBC has no relations ) 조금은 책임이 있다. (  ) 
4) Disagree (TKBC does not need to have responsibility) 책임이 없다. (  ) 
5) Strongly Disagree (TKBC has absolutely no responsibility) 전혀 책임이 없다. (  ) 
 
12. TKBC is responsible for evangelizing the Thai people.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 (TKBC has significant responsibility) 확실히 책임이 있다. (  ) 
2) Agree (TKBC has responsibility) 대체로 책임이 있다. (  ) 
3) Neutral (TKBC has no relations ) 조금은 책임이 있다. (  ) 
4) Disagree (TKBC does not need to have responsibility) 책임이 없다. (  ) 
5) Strongly Disagree (TKBC has absolutely no responsibility) 전혀 책임이 없다. (  )  
 
13. My church teaches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당신의 교회에서는 선교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1) Strongly agree(My church strongly teaches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분명히  
    가르친다. (  ) 
2) Agree (My church teaches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적당하게 가르친다. (  ) 
3) Neutral (My church sometimes teaches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거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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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다. (  ) 
4) Disagree (My church usually does not teach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안  
    가르친다. (  ) 
5) Strongly disagree (My church says nothing about offerings dedicated to missions)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  )  
 
14. I am qualified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격이 되는가요?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 (I am strongly qualified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잘 준비되어 있다.  
    (  )  
2) Agree (I am qualified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 (  )  
3) Neutral (I am somewhat qualified to evangelize the Thai people) (  )  
4) Disagree (I am not qualified to evangelize the Thai people)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  )  
5) Strongly disagree (I am absolutely not qualified to evangelize the Thai people)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  
 
15. I am not fearful of the prospect of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민족에게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I am not at all fearful of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하나도 두렵지      
    않다. (  ) 
2) Agree(I am somewhat fearful of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어느 정도는 두렵다. (  ) 
3) Neutral (I am fearful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조금은 두렵다. (  )  
4) Disagree 많이 두렵다. (I am very fearful of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 
 
16. I feel comfortable while I am working with Thai people. 당신은 타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경우 느낌은 어떤가요?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 (I feel very comfortable while I am working with Thai people)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  ) 
2) Agree (I am comfortable while I am working with Thai people) 조금 불편하다. (  ) 
3) Neutral (I am somewhat comfortable while I am working with Thai people) (  ) 
4) Disagree(I am uncomfortable while I am working with the Thai people) 많이 불편하다. (  ) 
5) Strongly disagree(I am very uncomfortable to the point that I cannot work with Thai people)  
    불편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  ) 
 
17. I believe that the Karen people can serve as leaders in the Thai society amongst the Thai  
      people. 카렌민족은 태국 사회에서 타이인들을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I strongly believe Karen people can serve as leaders in the Thai society)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  ) 
2) Agree(I believe Karen people can serve as leaders in the Thai society)  
    지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 (  )  
    3) Neutral (I somewhat believe Karen people can serve as leaders in the Thai society) (  ) 
4) Disagree(I do not believe that Karen people can be leaders in the Thai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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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  ) 
5) Strongly disagree(I strongly believe that Karen people cannot be leaders in Thai society)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 
 
18. I have previously learned about how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요?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Agree (I have learned about how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있다. (   )         
2) Disagree(I have not learned about how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없다. (   ) 
 
19. I possess a satisfactory grasp of the Thai language, to the point that I can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 사람에게 전도를 위한 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 (I am very fluent at Thai language and I definitely can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  ) 
2) Agree (I am fluent at Thai language and I can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대체로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  ) 
3) Neutral (I am somewhat fluent and can somewhat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  ) 
4) Disagree(I am not fluent and it is difficult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전도할 수  
    있지만 어렵다. (  ) 
5) Strongly disagree(I am not fluent at all and I cannot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due to the  
    language barrier) 전도가 불가능하다. (  ) 
 
20. I understand the concept of making merit?__. 당신은 불교의 공덕 쌓기(적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Please check the option that most strongly reflects your  
      thoughts) 
1) Strongly agree(I definitely understand the concept)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  ) 
2) Agree (I mostly understand the concept)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  ) 
 3) Neutral (I somewhat understand the concept) (  ) 
4) Disagree (I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조금 이해하고 있다. (  ) 
5) Strongly disagree(I do not know the concept at all) 전혀 모른다. (  ) 
 
21. I interact with the Thai people for (_#_ fill in the blanks) number of times a day. 당신은  
      얼마나 자주 타이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나요?  
 1) Several times a day 하루에 여러 번 (  ) 
 2)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정도 (  ) 
 3)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 
 4)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정도 (  ) 
 5) Never 거의 접촉하지 못한다. (  )  
 
22. I am proud of my identity as a Karen individual with a Thai citizenship. 나는 태국시민권을  
      가진 카렌민족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 Strongly agree(I am incredibly proud)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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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ree(I am proud) 대체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3) Neutral(I am somewhat proud) (  )  
 4) Disagree(I am not proud at all)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23. I am proud of my identity as a Thai citizenship. 나는 태국시민권을 가진 카렌민족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 Strongly agree(I am incredibly proud)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2) Agree(I am proud) 대체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3) Neutral(I am somewhat proud) (  )  
 4) Disagree(I am not proud at all)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24. There is a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evangelizing to the Thai people.  
      타이인 복음 전도를 위한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이 있나요? 
 1) Strongly agree(There is a definite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매우 필요하다. (  )  
 2) Agree(There is a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  ) 
 3) Neutral(There is some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  ) 
 4) Disagree(There is no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조금은 필요할 수 있다. (  ) 조금도  
        필요 없다. (  ) 
 5) Strongly disagree (There is absolutely no need for training and education) (  )  
 
25. I feel the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for the purpose of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당신은 타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태국 불교를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나요? 
 1) Strongly agree(I strongly feel the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to evangelize the Thai  
         people) 많이 느낀다. (  ) 
 2) Agree(I feel the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대체로        
        느낀다. (  ) 
 3) Neutral(I somewhat feel the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  ) 
 4) Disagree(I don’t feel the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to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조금은 느낀다. (  ) 느끼지 않는다. (  ) 
 5) Strongly disagree (I absolutely don’t think I need to learn about Buddhism to evangelize  
         Thai people) (  ) 
 
26. I experience God at work in my daily life.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1) Strongly agree(I strongly experience God at work in my daily life) 많이 경험한다. (  ) 
 2) Agree 대체로 경험한다. (I experience God at work in my daily life) (  ) 
 3) Neutral(I somewhat experience God at work in my daily life) (  )  
 4) Disagree(I don’t know if God is at work in my daily life) 조금 경험한다. (  ) 
 5) Strongly disagree(I don’t think God is at work in my daily life) 잘 모르겠다. (  )  
 
27. It is necessary for the Karen people to experience God at work to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카렌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타이민족 전도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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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rongly agree (Karen people definitely need to experience God at work to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 많이 도움이 된다. (  ) 
 2) Agree(Karen people need to experience God at work to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  ) 
 3) Neutral(Karen people some what need to experience God at work to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조금 도움이 된다. (  ) 
 4) Disagree(Karen people does not need to experience God at work to effectively evangelize to  
         the Thai people)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28.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zing and having financial support. 선교와 재정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Financial suppor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evangelizing 선교를 위해 재정은 꼭  
         필요하다. (  ) 
 2) Financial support is somewhat necessary for evangelizing 선교를 위해 재정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  ) 
 3) One can evangelize without financial support 돈이 없어도 선교를 할 수 있다. (  ) 
 
29. Karen Baptist church has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for the purpose of  
      missions/evangelizing 카렌침례총회 지역교회들이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1) Strongly agree (Karen Baptist church definitely has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충분히  
         할 수 있다. (  ) 
 2) Agree (Karen Baptist church has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  ) 
 3) Neutral(Karen Baptist church somewhat has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  )  
 4) Disagree (Karen Baptist church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거의 할 수  
         없다. (  ) 
 5) Strongly disagree (Karen Baptist church absolutely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offerings) 할 여유가 없다. (  ) 
 
30. Young Karen people of Karen Baptist Church are working amongst Thais in the Thai society,  
      and I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카렌  
     침례교회 젊은이들이 타이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하면서 타이인들에게  
     전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1) Strongly agree (I strongly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높다. (  ) 
 2) Agree (I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대체로   
        높다. (  ) 
 3) Neutral (I somewhat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  )  
 4) Disagree (I do not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 (  ) 
 5) Strongly Disagree(I absolutely do not believe that young Karen people can evangelize to  
         Thais while they work) 전혀 가능성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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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KGAM 소속으로 현지교단에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수와 행정사역을 하고 있다. 
태국 카렌 침례교회의 타이 민족을 위한 선교 세력화와, 건강한 팀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김보순 선교사와 같이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있다. 
오영철 선교사는 2014 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연구교수로 있고, 
소수부족 교회, 소승 불교권 선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오영철 선교사는 1995 년 김보순과 결혼하여 두 딸 예인과 예주를 두었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고마움을 고백한다.     
